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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지 일  목 사(본선교회 고문)

사랑은 주고 받음에서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 
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7>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 
을 전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랑 

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진미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복옴선교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는 

데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을 주기만 하면 

마치 내 사랑을 주는 것인양 착각하게 되어 내 

가 사랑의 주체가 되고 맙니다. 그 사랑을 받 
은 사람도 그 상대 인간의 사랑을 받은 것에 불 

과할 뿐만 아니라 예속적으로 주종(主從)관계 

가 되어버려 하나님의 사랑은 맛보지 못하고 

인간의 동정에 골리게 됩니다.

선교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 

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그 분과 함 
께 그 받은 하나님의 사링■을 같이 맛볼 때 대등 
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어떠한가 
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선교현장에서 사 
량을 마치 값싼 동정 베풀듯이 하여 사랑을 주

고 받는 관계가 주종의 관계로 전락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링■은 가리워지고 맙니다. 동정 
적 사랑을 받으면서 믿는 예수는 남의 예수를 

그 동정적 사랑에 싸서 받은 것이 되고 마니 그 

는 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동정적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동정의 사랑을 베풀 때 예수 
도 그 속에 싸서 같이 주었으니 예수가 그에게 

한 부속으로 전달된 둣 하겠지만 결국 그는 전 

달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동정의 사랑만 받 
았을 뿐이지 예수율 전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동정의 사랑이 S 어질 때 예수도 함께 그 마음 

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혼히 예수를 어 
떤 사회봉사에 감추어 전하자고 하는 소위 사회 

운동자의 선교의 길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에수를 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니！ 동정을 베푸 

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구속의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받는 그 자세가 동정적인 것 보다는 힘들기 

는 하지만 이를 전해야 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 

야 합니다. 바로 받은 후에는 그가 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내 

가 연민에 의한 사랑을 받아봤다면. 내가 상대 
에게 주는 연민의 그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 

음율 알 것입니다. 그 사랑 또한 결코 내 것으 
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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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사역자를 

육성 하자

박성주 교 수  (본선교회 대표)

연 구 人  h 역 의  밀 요 성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중국복음화의 사명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중국과 중 

국교회 및 선교전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 

다. 현재 한국의 교회가 중국선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역에 나서 

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철저한 

연구작업이 바탕에 깔려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 

옹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결국 그 

동안 우려해 오던 일이 최근에 이르러 현실화되 

고 말았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문화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교회 성도와 교역자들이 중국을 

방문해 과도하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뜻을 정부측에 전 

달해왔다고 밝히고 전국교회에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회들이 좋은 의도에서 행해온 선교사 

역의 결과가 어쩌다가 이와 같은 골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중국 정부도 한국 정 

부도 나무랄 심정이 못된다. 이는 상당 부분 중

국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 일부 종교인들이 조선족을 대 

상으로 집단예배 및 찬송가 합창. 성서 및 전도 

용 전단을 과도하게 배포하는 등 과도한 선교활 

동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거부감이 맹배해 있 

다’■라고 지적한 문화부 관계자의 발언은 안타깝 

게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중국선 

교사역에 나서기 전에 좀더 검손하고 신중하게 

현지의 상황을 연구 • 검토하여 지혜롭게 선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더라면 중국 정부가 이 

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거부반웅을 보이지는 않았 

을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비관만 할 

것은 아니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손하게 우리의 허점을 짚어보고 지금부터라 

도 시정하여야 할 것은 시정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의 부족한 점 중의 하나는 중국에 대한 연 
구의 미비이다. 위에서 언급한 단적인 예만 보더 

라도 우리는 연구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전문연구사역자 한 명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실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일면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제부터라도 연구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연구작업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작업은 훈련되고 준비된 전문인력에 의하여 

오랜 시일과 노력울 들여야만 가능하다. 지금까 

지 중국선교에 대한 연구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연구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어 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부터라도 이 일은 반드시 꾸준히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해외의 중국선교기관들이 쌓아온 경 

험과 연구성과들율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거 

울로 삼아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선교전략을 연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능 

하고 헌신된 연구사역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리고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사역자를 적극 

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중국선교문제연구소(가 

칭)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율 추진하여 연 
구사역자들로 하여금 팀사역울 하게 하고 그 결 

과를 중국선교전문지률 통해 정기적으로 발표하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준비작업이 선 

행되지 않고는 한국의 중국선교가 더이상 발전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人 !■ 역  지 ■으 | 육  성  没  안

그러면 전문연구사역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 
가? 이에 대해 몇 가지 시행방안율 제시해 본 

다.

가. 우선 연구사역만을 위해 평생울 헌신하고 

자 하는 유능한 인재률 발굴하는 것이 첫번째 순 

서이다. 연구사역자도 순교를 각오한 하나의 선

교사이다. 이를 위해 평소 그러한 인재를 찾는 

노력과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 

해 주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외의 유수한 전 

문기관에 파견하여 일정 기간 연수를 받도록 하 

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일 

반선교사훈련을 받게 하는 것도 좋다. 이들이 갖 

추어야 할 능력 가운데는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 

해, 중국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해, 한국교회의 선교실태 파악. 중국어 및 영어 

실력 배양. 자료 취급능력과 보고서 작성능력. 

검손과 순종의 신앙인격. 말씀과 기도의 눙력 둥 

이 포함된다.

다. 이들로 하여금 수시로 선교현장을 답사케 

하는 한편 현지사역에의 참여경험을 쌓게 하여 

현장감 있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라. 생활문제를 비롯한 주변문제를 해결해 주 

어야 한다. 전문연구사역자는 고도의 지적능력을 

요하므로 신경이 매우 에민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한 연구사역 외에 다른 일에 시간과 노력 
을 허비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및 연구환경 제공 

둥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마. 연구에 필요한 도서 및 각종 연구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바. 이상의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딧받침이 필요하다. 

인식을 같이 하는 교회 및 성도들이 기도와 재정 
■ 후원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선 :n  호 ■으 I 계 획

중국어문선교회는 연구 • 교육 • 번역 • 출판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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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선교연구, 특히 중국선교의 체계 
적인 연구에는 불모상태이므로 해외의 중극 
선교연구기관에 나가서 체계적인 운?!을 받 
고 아을러 중국어와 영어률 종더 연수할 수 
있도록 기회률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 
목에서 불 때 연구원 자신올 위해서나 본선 
교회사역을 위해서나, 나아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사역율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을 추|지로 창립되어 주요사역 속에 연구사역을 

포함시키고 전문연구원 1명을 영입하여 지난 1 

년여 동안 나름대로 연구사역을 진행해 왔다. 그 

러나 초보적인 작업만 해도 작업량이 방대하여 

아직 그 결과물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 

다. 또한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작업량이 극히 

제한되므로 뜻있는 동역자들의 협력이 크게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주님께서 유능한 전 

문연구원을 좀더 보내 주시며, 이에 따른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위히! 기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 으 

명을 해외전문기관에 파송하여 연수를 받게 하고 

자 한다. 국내는 선교연구. 특히 중국선교의 체 

계적인 연구에는 불모상태이므로 해외의 중국선 

교연구기관에 나가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아울 

러 중국어와 영어를 좀더 연수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연구 

원 자신율 위해서나 본선교회사역을 위해서나, 

나아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을 위해서 꼭 필 

요한 일이다. 대상지로는 흉콩, 대만, 싱가폴 둥 

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싱가폴이 적임지가 아닌가 여겨진 

다-

연수기 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잡고 있으 

며 본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형식을 취 

하게 된다. 물론 귀국하면 다시 본선교회에서 연 

구사역을 담당한다. 연수기간 중에도 서신, 전 

화, FAX 둥을 퉁해 연수진팽상황보고는 물론 본 

선교회가 부여하는 연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본 

선교회의 연구사역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참고로 해의연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왕복여 비 50만원 * 2회 = 100만원

정착금 200 만원

매달경비 (학비 포할) so 만원 18개월

= 900만원

계 1,200만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연구사역자 i명을 

육성해 내는데 드는 비용은 가령 교회들이 일시 

적인 선교여행을 위해 들이는 경비만을 들어 비 

교해 보더라도 의외로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효과는 아무도 과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 전문연구사역자의 육성방안에 대해 생각 

해 보았는데 이러한 방안이 구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는 여러분의 많은 기 

도가 요청된다. 연구사역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 

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은 아닐지 모르나 장기 

적인 안목에서 선교사역을 시행착오 없이 효과적 

으로 이루게 하는 가장 첩경이 되는 일 중의 하 

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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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박선진 선 교 사 (지구촌선교회)

•‘•그 jc| -g £>| 목지■들이 킴■어서 방에 자기I 양1데를 지미더니 ■주■으I 사자가  ■철에 서고 주 

의 <g광이 저회를  두早 비$ i° h  크게 早서외 하는지라 . 전사가  이르도I “ 우서^ 1 알라 보 

라 내가 온 백성 OJTJ 미;집 큰 기쁨으| 吾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늘1날 다윗의 

동 !세어! 너희를 우|하여 구주가  나^(으니 곧 그리스도  추시니라 ” (눅  2 :8 -1 1 )

저는 이 세미나에서 선교를 위해 선교사가 어 

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저의 사역지인 태국에 대 
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 론적 인 것보다는 제 가 사역 하 

면서 보고 느낀 경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I .  선 교 사

먼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용어의 차이점을 살 

펴보겠습니다. 같은 문화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문화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율 선교라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같은 나라는 한 나라 안에서도 언어 

와 문화가 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비록 같은 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 
더라도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나라는 선교사를 많 

이 파송한 것 같지만 아시아에서 선교사 파송 순 
위가 5위입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선교 
사를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보면 •선교사란 선교지 

에서 선교사가 필요없도록 만드는 사람’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중요한 뜻은

선교사는 주역이 아니고 무대 두1에 가리워진 사 
람으로 조금씩 서서히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 

현지인을 세워 현지인이 직접 일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사가 하던 그일을 
현지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이 

선교사의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살 
펴보겠습니다.

① 부르심이 분명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교하도록 부르심이 분명한 

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결코 쉬운 일 

이 아닙니다. 현지에 가보면 안되고 어렵고 문제 
되는 일만 맡게 된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 

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자기 혼자서 처리하는 것 
이 아니라 현지 교단과 협의를 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 

심이 없다면 건디어 낼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 부르심에 힘입어 인내할 수 있으 
나 부르심이 없다면 결국 그 어 려움을 견디지 못 
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교회에 소속을 가지고 있는자: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 

을 받아야 합니다. 바올과 바나바도 안디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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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 교적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파송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현지인을 전도해서도 현지교회에 연결시켜 주 
어야 하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현지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현지 
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를 

심겠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현지 교단을 세 

워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교단이 많은 이유 
가 다른 이 유들도 있지 만 선교사들이 들어 와서 

자신들의 교단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

현재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 

면 타국에 가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열 

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서 목사, 친구,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 

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주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 
니다. 먼저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열매로 본을 보여야만 합 

니 다-

으 보 호

선교지에서의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나도 살 수 있는 곳입 
니다. 저는 34살에 태국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었 

는데 지금 나이는 40세 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것을 통해 선교사가 현지에서 생활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현지어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것이 언어문 

제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말을 잘했지만 태국 땅에 도 
착하자마자 문맹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 

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이셨는데 낮아지셔서 이 땅(타문화)에 오셔서 때 

가 되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나라 

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태인의 말(현지어)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선교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얼 

마나 현지어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태국말은 5성이 있어서 같은 발음이라도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른 뜻이 됩니다. 제가 어느날 

식당에 가서 밥 8그릇을 시켰는데 오리고기 덮밥 

이 나왔습니다. 제 발음이 잘못되어 전달이 잘못 

된 때문입니다.

②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만나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얼마나 그 나라 음식 
을 잘 먹느냐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과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느냐가 달려 있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태국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안란미’ 쌀로 밥을 해먹기 때문에 쌀에서 심하 

게 냄새가 났습니다. 또 모든 음식엔 독특한 향 

료가 들어 있율 뿐 아니라 맵고, 시고, 짜고. 자 
극적입니다.

제가 어느 날 다른 선교사들과 라오스 사람 집 

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북 
둥부인들로 참쌀을 찐 것, 대나무순에 닭을 넣어 

서 공인 담도리탕(그 속에는 향료가 들어 있었 

다), 생선요리, 생선간장(우리나라 젖간장 같은 
것), 태국의 쥐둥고추(얼마나 매운지 원자탄 고 

추라고 부른다), 대나무잎과 어린 가지(데쳐서 

찍어 먹는다) 둥을 차려놓은 음식을 내놓았습니 
다. 그들의 문화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식구들 

이 전원 집합해서 손님들이 식사를 할 때부터 끝 
날 때까지 손님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이 그들의 
예의라고 합니다. 그 음식상을 받고 정말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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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이 곳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처 

럼 켜놓은 참쌀을 오른손으로 떼어 다시 손으로 

조몰락거린 후 맛있는 것처럼 먹었습니다. 한 가 
지만 먹으면 안될 것 같아 이것저것 먹으면서 맛 

있다고 칭찬율 하자 그들은 좋아하면서 더 먹으 

라고 된했습니다. 그들의 4 식을 얼마나 잘 먹느 
냐에 따라서 그 나라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선교하고자 하는 대상국은 보통 제3 

세계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현지에 가서 •이 사람들은 바 

보 같다' , ‘이 사람들은 게으르다’ 고 그들을 무 

시하는 말율 하기 쉬운데 그런 말은 절대 사용해 

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인 

의 몸율 통해 오셨다는 사실은 그 분이 낮아져서 

오셨다는 것율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셨는데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선교사의 모델 
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 

율 잘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집을 물위에 짓는데 집 모양은 
원두막과 같습니다. 42*C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이 더운 나라에서는 물가가 가장 비싼 땅이며 강 

이 발달한 ‘강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에 땅에서 살면 물을 구할 수 

가 없습니다.

뱀, 벌레, 해충이 많은데 해를 입지 않으려면 
물이 가장 안전하고 좋으며, 집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 율라가면 안전하고 목욕, 빨래, 밥율 하는 

데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날씨가 더워 시원하게 살려고 문도 만들 

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까 생 

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④ 현지인을 낮추어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유대 

인이 신던 센달을 신고 유대인이 입었던 옷을 입 
고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12살 때 예루살 
렘성전에 가서 말씀도 배우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다른 사람 

들처럼 사셨습니다. 선교사는 그들 문화 속에 들 
어가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태국에 가보니 그 곳에서는 여자도 강단에 올 
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상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도 사회를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 

고보니 태국에 교회가 800여 개 있는데 절반이상 

이 목회자가 없는 상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 
자, 장로, 집사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은 침묵한 
채 그 나라의 생활습관을 알기 위해 배웠습니다.

1. 사 역

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현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할 때 현지인(교회)으 
로 하여금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사람 

을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일이 우선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우선하고 사람을 두번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 

선으로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일은 무진장합 

니다.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 없 
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지인을 세워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때 

때로 그들이 실수하고 서투른 것도 인정해야 합 
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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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인(교회)과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 
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으며 훅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인과 현지교회와 상 
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기다리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선교를 할 때 
첫번째 세례교인을 얻는 데 19년이 걸렸다고 합 
니다. 18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으나 19년 

째 한 명을 결신시킨 것입니다. 그 인내를 생각 
해 보면 그 분이야말로 위대한 선교사이며 뿐만 

아니 라 그 분을 후원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 
다. 한국교회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3년만 지나면 몇 명이 

신자가 되었느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 교 

회는 몇 개를 개척했느냐? 면서 재촉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선교사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OMF에서 파송한 미국 선교사 부부는 태국에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2가정의 결실을 맺었습니 
다. 그 2가정 때문에 온 땀과 젊음을 드린 것입 

니다. 한국 같으면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모 

든 나라를 한국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가 선교사로 가서 몇 명에게 전도할지, 몇 명의 

결신자를 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 영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④ 다른 선교사나 다른 선교지와 비교하지 말 
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지는 잘되기도 하고 어떤 선교지는 

안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하 

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과 내가 하는 사역 

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좌절하지도 비교하지도 않을 것입 

니다. 내가 못하면 내 딧사람이 할 것입니다. 한 
국사람은 항상 너무 급한 편인데 인내하면서 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국 ^ 묵으4 i 나 케 £ 사척i)

저의 사역지인 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에도 중국교포들이 1억 정도 살고 있습니다. 

태국에 살고 있는 산족(산악지역에 살고 있는 사 

람들) 중 본의 아니게 산족이 된 중국인이 있습 
니 다. 그들은 모택동에 게 몰린 중국 정 부군이었 

던 장개석군 입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초가집과 똑같습니다. 중국인을 선 
교하려고 하는 여 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인 중 94%가 불교도이고 모슬렘이 拉, 정 
령교(에니미즘) 1.5%, 천주교 0.3%, 개신교0.2% 

입니다.

태국의 불교도들은 매일 아침 6시 30분만 되면 

밥을 해서 밥을 들고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중들 

이 그 밥을 먹게 하며, 학교에서도 매일 아침 7 

시 30분 아침조회 때 운동장 왼편에 세워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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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에게 기도한 후 수업율 시작합니다.

남자가 장성하면 무조건 절에 가야 하며 부모 
듈은 아듈율 낳으면 당연히 중이 되어 주길 원합 
니다. 집마다 위신단지 • 불상이 있는데 부자일수 
록 한 방에 불상이 가득가득있고, 집에다 향율 
피우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굴뚝이 있는데 그곳 

이 죽은 사람들의 화장터로 곧 그 곳이 무덤입 

니다.

태국에는 1828년에 복음이 전해졌고 태국의 기 
독교 역사는 164년이나 되었습니다. 태국의 최초 

선교사는 •구출라프’ 인데 구출라프는 중국율 거 
쳐 우리 나라 충청도에 들어와 감자씨를 우리에 

게 전해주기도 했고 중국성경율 한국어로 번역해 

처옴으로 한국어 성경책율 만들어 주기도 한 분 

입니다.

태국에 교회는 800여 개 되고 그 교회들 중 절 

반이상이 교역자가 없으며 믿는 사람은 국민 500 

명 중에 1명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1둥 국민은 불 
교도이며 예수를 믿으면 2둥 국민으로 격하되고 

소외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과 친구듈 
에게 소외되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되지 않습니 

다. 그래서 믿는 사람듈은 시골지역에 뭉쳐서 사 
는데 불교도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아니라 농사지율 때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태국은 바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소승불교국인 캄보디아와 월남이 

공산당에게 먹허버리자 같은 소승불교국인 태국 

인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웃 나라가 망하는 것율 보고 그들은 혼들 
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경제발전이 됨에 따라 지식이 향상되고 

있어서 인재률 키울 학교를 세워야 하고 고급 두 
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서구의 

학문율 수입하게 되고 따라서 기독교 문화가 자

연히 태국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직장율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 

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율 전해 

듣고, 믿고 싶어도 부모, 형제, 가족들 눈치 때 
문에 못 믿었는데 도시이주로 가족과 친구들로 

부터 떨어져 혼자 살게되니 예수 믿기가 쉬워지 

게 될 것입니다.

태국이 복읍화 되면 미안마에서 라오스로, 라 

오스에서 캄보더아로, 캄보디아에서 월남으로 복 

옴이 들어갈 것입니다.

1956년 한국에서 태국으로 최찬영 선교사 (현 

재 훙콩UBS 아시아 디렉터 )를 처음으로 파송 했 

습니다. 현재는 신훙식 선교사가 21년째 사역하 

고 있습니다. 태국은 교회와 전도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20명 이상일 때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가 800개라고 한 

그 속에는 전도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국에 
서 교인이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 5위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는 2천 명 모이는 
오순절교회입니다. 그 다옴에 600명 모이는 오순 
절교회가 있고 300명 모이는 중국인교회가 있습 

니다. 현재우리 나라에서 태국에 가서 사역하는 
분은 주로 여자들로 5〜6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간호사, 불우여성율 위해 일하는 사람, 기숙사 
사감, 교수요원 둥으로 일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인구의 12* 가 중국인이고 그 중국인들은 
대부분 부유충에 속합니다. 자기 건물율 가지고 
있고 중공업. 경공업, 은행 둥 경제진을 쥐고 있 
습니다. 중국선교에 관심율 가지고 있는 여러분 

들 중에서 뜻이 있는 분은 태국에 가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 

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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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세미나

북한선교의 현황과 전망

해방 이전의 북한교회 실상이 전허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1,500개 
의 교회와 3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던 것으 
로 추측되는데, 이들은 강양욱 목사에 의하여 깡 
그리 말살되었다.

강양욱은 김일성의 외조부떨로서 그는 일본 중 
앙대학 예과를 수료했고 1923년 평양신학교를 졸 
업한 후 1928년에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은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이 소련군의 도움으로 정권을 장악하면 
서 강양욱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서기장이 
되었다.

토지개혁율 통한 교회재산의 몰수에도 일익을 
담당하였고 조민■식율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력 
을 제거하는 데도 앞장을 섰는데 기독교인을 죽인 
이유는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도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1946년 3월 반탁 학생들과 기독학생들이 강양 
욱 목사의 집에 수류탄을 던져 그의 자녀들이 다 
치게 되자 ■•원수들은 목사라고 하여 가리지 않는 
다. 오히려 목사였기 때문에 더 피를 물고 날된 
것이 아닌가. 충을 든 원수에게는 총으로” 라고 
외치면서 교회에 대한 파괴 활동을 강력하게 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강양욱 목 
사는 북한교회를 다 없애버렸는데 1988년 그의 
아들인 강영섭 목사가 북한에 봉수교회를 다시 
세우게 된 것을 보면 이는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 
가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에 기독교와 천도교가 가장 강하게 저 
항했는데 이때에 800여 명의 순교자가 있었던 것 
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교회사가 전혀 정리되어있 
지 못하여 확실치는 앉다. 한국 교회는 해방 이 

후의 북한 자료가 없다고 핑계만 하지 말고 통일

고 태 우  교수(북한선교원 >

을 대비해서 북한교회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

북한의 김일성은 종교를 반대, 탄압했지만 이 
론적인 근거를 두고 한 것은 아니다. 우리도 마 
찬가지로 북한선교다 통일이다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을 소훌히 여기면서 그것을 
일부 전문가, 학자들에게만 필요하고 일반인은 
필요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중교간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와 기독교간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왜 
냐하면 마르크스시대에는 불교나 이슬람교가 없 
었고 기독교만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해 온 논리적인 근거를 
요약해 보자.

첫째, 그들은 기독교를 “착취계급(지주와 자 
본가)이 비착취계급(노동자와 눙민)율 착취하기 
위한 정신적 도구로서의 기독교” 라고 정의를 내 
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금에 관한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에서도 깊게 반성해 
야 할 점이 있다. 공산주의는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유물론적으로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한 
다. 북한식 표현으로 “상충종교계 인시들은 일도 
하지 않고 놀며, 하충종교인들에게 돈만 내라고 
강요해서 돈을 거둔 다음. 일도 하지 안고 기생 

충처럼 부화 방탕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교회가 정신적으로 기여하는 측 
면, 사회에 봉사하는 측면을 도외시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충분히 행동과 이론으로 
답할 수 있기 전에는 북방선교가 원할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반기독교논리는 
종교를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으로 보고 있는 점 
이다. 이것은 현재 중국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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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보적 시각에서 보는 평화붕사단을 그들은 
“십자가를 든 미제 승냥이” 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언더우드선교사를 제국주의가 침략하기 위 
해서 보낸 미국간첩이라고 매도했다. 북한 잡지 
1•천리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썰을 

보급했던 월리암 제임스 홀에 대해서도 “ 입원한 
사람들을 동물처럼 실험대상으로 삼아 의학기술 
을 높일 목적으로 인간 도살장 구세병원을 만들 
었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 
둣 종교를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첨병, 간첩으로 
보기에 종교를 반대한다>

세째, 반기독교논리의 하나는 종교와 미신을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 
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이다.’’ (김일성 저작선집1편) 

이와 같은 논리는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왜 
냐하면 대중들은 미신이란 허황된 것이며 종교는 
조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 
은 것이라고 하면 호소력이 크기 때문이다.

종교와 미신을 동일시하는 점은 북방선교에 있 
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 
에 신학교 커리물럼에 ‘‘샤마니즘 버판”. "북방선 
교론”, ‘‘북한 기독교론” 둥을 개설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와 미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마 
치 무당과 목사님의 차이는 무엇인가? 샤마니즘 
의 치유와 기독교의 신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같다. 요전에 만주의 친지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친지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율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성경도 읽 
지 않은 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자기의 말대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친지는 가지고 간 성경을 그에게 주면 
서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기초를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그가 그 책을 받아서 읽 
어 본 후에 그것이 기독교신앙이 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또한 만딩고라는 책에서 묘사된 목사를 보 
면 미국 기독교 개척시기에는 목사와 무당과 다

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샤마니즘을 공부해야 한다. 청 
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지은 첫 교회가 

이백 년 후에 술집으로 변했듯이 한국교회도 쇠 
하게 된다면 첫째는 돈 때문에, 둘째는 샤마니즘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샤 마 니 즘 이 란 주  독특해서 적응력, 흡수력이 

핑장히 강하다. 무당들을 조사해 보면 예수를 
자기 신으로 모시는 무당도 있는데 예수를 자기 
신으로 모시는 이들에게 “ 당신은 예수교인입니 
까？” 하고 물어보면 그렇지 얀다고 말하면서 “나 
는 무당인데 내가 모시는 신이 예수다” 라고 대답 
한다. 기독교나 불교처럼 경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종교며, 교리이다. 

그래서 시대가 바위어도 계속 적응해 나갈 수 있 
다. 불교도 또한 1,600년 동안 샤마니즘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주관상을 보 

는 것, 칠성각 둥은 샤마니즘에서 온 것이다. 원 
래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해탈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기복신앙도 샤마니즘 
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본다. 그래서 종교와 미신 
을 동일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북방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믿는사람이 M 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와 
미신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산주의고}들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현재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3,000 

여 명이 무직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북한이 통일될 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냥 
있지 말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 
다.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부자이면서도「북 
한교회연구소J 하나 없으며, 기독교인들이 그토 
록 열성적이면서도 신학교에 북한에 관한 강좌 
하나없고, 북한을 주제로 한 논문 하나 제대로 
없다.

한국 교회나 신학교•에서 •■북한교회 연구소J를 
만들어 뜻있고 똑똑한 신학생 몇 명을 뽑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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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연구하면서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실제 연구” “북한 역사 연구” “조선족 역사 연 
구” 둥을 해 왔다면 북한에 봉수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짜다, 진짜다 라는 논란은 안 생겼을 것이 
다. 현재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같다 
고 말하고 있어 한국 교회의 회오리 바람이 되고 
있다. 또 기독교의 영생과 주체 사상의 영생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조용히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 
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율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마음대 
로 행한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 
시는 것을 구원사라 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다. 그 
런데 왜 구원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사람의 
가장 커다란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을 모르는 죄인데 이 죄를 우리가 깨우쳐 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선교는 다른 서방 나라에서의 
선교와는 다르다. 서방세계는 하나님을 믿을 기 
회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지만 공산주의세 
계는 이론적, 환경적, 정치적으로 선교환경이 가 
능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공산진 선교는.특수 
훈련, 특수무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을 깨우쳐 
주는 역할로서의 선교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북한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중국이 개방 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와 
생활에서의 개방이지 정치와 이념의 개방은 아니 
다. 이것은 그들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개방되 
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국은 민족이 다양하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이 
넘이 많으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 
고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선교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할 것 
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변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변화하 
려면 개혁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폴란드나 형가리 
의 개혁세력은 교회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교회도 없고, 김일성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 15만 명도 독재특별대상구역에 가 있어서 
유일한 개혁세력은 외국에서 공부한 인테리들밖 
에 없기에 개혁이 어렵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력밖에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어 선교할 기대 
가 커가고 있는데 알아야 할 것은 인적교류에 크 
게 기대를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다. 

북한은 호적이 없고 가계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까지 남조선에 친척이 없다고 속여 오다가 남 
조선에 친척이 있다고 하면 불이익율 당할까봐 
두려워 하고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일부지역(평양. 원산, 남 
포. 천진, 신의주)울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간에도 물건과 인적교류가 필요없기 

때문에 길이 안 뚫려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길은 경제교류와 사 
량의 쌀 나누기 등이다. 이 경제교류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선교 
에 참여하려면 경제요원으로 기업에 참여하거나 
물품을 보내므로 참여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때 쪽복음을 제작해서 보내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북한에 예배당을 가 본 기 
억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빨리 복음 
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북방진 선교가 모두 그렇듯 북한 선교는 북한 
율 연구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비록 적은 무리,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북한의 실상, 그들의 의식 
을 연구하여 우리와의 차이점과 선교의 난점 둥 
을 찾아내야 한다. 귀순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택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아버지 강양욱이 없앤 교 
회률 아들 강영섭이 다시 세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신랑오실 때를 위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 
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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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VI)

-  중국교회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함 -
林 治 平

(연구부 제공)

IV. 중국의 기독교토착화 과정에서 발생된 

는쟁

중국 토착화운동 발전의 첫 단계는 경교시기이 
다. 이 때의 것은 완전히 불교화된 경교라고 말 

할 수 있는데 본체인식의 과정에서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수많은 사상과 부호를 다 
불교에서 차용하였기 때문에 당나라 무종시기에 

이르러 불교금지에 뒤따라 금지.당했다. 이 결과 

두 가지 영향율 미치게 되었다. 하나는 경교 토 
착화 실패의 경험이 토착화를 제창하는 인사들에 
게 망은 자료를 제공하여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방도를 찾게 한 일이요, 또 하나는 토착화를 반 

대하는 인사에게 핑계거리를 남겨주어 중국에서 
의 기독교토착화의 시행에 대한 반대 근거를 제 

시하여 반대의 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는 점 
이다. 토착화가 가능치 않다거나 토착화를 반대 

하는 많은 인사들은 항상 당나라 경교의 토착화 
를 예로 들어 그 는리를 지탱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토착화운동의 제2단계는 명나라때의 천주교의 
전파에서 시작되었다. 마테오 릿치같은 예수회 

신부는 토착화에 매우 힘썼는데 사상측면에서 부 
호의 측면까지,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가치. 

祭祖祀天奪孔 등율 모두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마 

테오 릿치는 중국 상충지식계층율 흡수하려고 대 
단한 애를 썼는데 전퉁문제에 관심이 많은 소수 
의 지지를 얻게되어 일단계의 토착화는 매우 성

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애석한 것은 이후에 

의례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율 때 쌍방 문화의 근 
원에까지 비화하여 반발이 특히 심했고 상호간에 

용납하지 않아서 마침내는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는 중국교회가 수백 년 동 

안 잘 대처하거나 해결방도률 깊이 강구한 적이 
없어서 기독교는 줄곧 중국에 뿌리내려 깊숙이 
파고들 수 없었다. 어떤사람이 ‘중국복음화의 상 

한설’ 율 내놓았는데 그에 의하면 기독교신도가 
'시종 인구대비 3* 가량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즉 

기독교가 어떤 문화 가치상에서 토착화, 연관화 

를 하지 못한다면 서양종교의 위치에 머물러 있 

게 될 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중국인은 5%를 넘 
지 얀게 되리라는 설명인데 각 중국인 거주지의 

기독교 인구 비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이 설은 
매우 타당한 것 같다.

전체 역사를 헤아려 볼 때 이른바 토착화의 는 

쟁은 두 종류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배타적 토 
착화운동으로 외래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항이 

며 외골수로 자기의 문화만을 건지하는 것으로 

이 현상은 19세기에 매우 보편적이었다. 당시 서 

방문화는 그 강한 세력과 함께 아시아와 아프리 
카로 들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화는 해체와 
붕괴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무격(巫親)식의 현지토착화운동의 거센 반발을 

만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융화식의 토착화운동 

으로 외래의 문화를 취사하여 본토문화와 융합시 

켜서 재정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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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국의 상항은 전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19세 

기에 복음이 중국에 들어올 때 강제적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는데, 정치 외교 군사 및 불평등 
조약의 조인을 통해서 중국인에게 서방인사가 좋 
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율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강압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국인의 반감을 사 

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사가 접촉한 사람은 대부 

분 상류사회나 고급 지식계충이 아니였기 때문에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다. 최초의 유학생 중에는 
비록 선교사가 유학보낸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그들이 명문세가의 자제들이 아니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중국 대전통 사상이나 이념의 속박을 

비교적 덜 받았고 출국 후 서방문화에 접촉하고 

는 그것을 따르므로 왕왕 중국사회로 부터 이단 

시 되었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각종의 교회 경 

로를 거쳐 출국한 사람들이 서방에 머물러 서방 

문화를 학습하던 때가 공교롭게도 서방에 반기독 
교사상이 도래했던 19세기였기 때문에 많은 비기 
독교유학생들이 귀국후 결국 반기독교인이 되었 

고. 다른 많은 기독교유학생들은 극렬한 신신학 

에 속하는 자들이 만아서 정통적 복음의 입장에 
선 교회인사들에게 받of들여지지 않았다.

1■의화단의 난 역 시  외래문화배척운동—— 특히 
기독교문화가 산생시 킨 무격식의 배외운동이었는 

데 당시의 중국에게는 대단한 자극율 주게 되었 
다. 그 후의 많은 중국의 기독교인이나 선교사는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운동의 문제에 대해 깊 

이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상 1860년 영 • 불연합 
군 이후 1900년의 8국연합군까지 사이에 많은 선 

교사들이 이미 중국 사회문화와 중국인이 기독교 

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울러 

이 문제에 관한 격렬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8국 

연합군 이후 선교사들은 더욱 중국 사회문화와 
선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되어 토착화운동은 다 

시 소생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는세계적조류에 

서 보면 바로 민족주의의 흉성시기로 각지 각민 

족의 민족주의운동이 활발해졌으며 중국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수십 년 간에 걸친 중국의 
민족적 울분과 슬픔에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환경하에서 두 종류의 토착화운동 현상이 
생겨났다. 하나는 완전한 반기독교운동으로 중국 

으로 돌아갈 것을 힘껏 주장하고. 중국정치현상 
에 관심율 기울이자는 ■것으로 민족주의적 입장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이다. 또 하나는 기독교가 이 

처럼 강열하게 배척당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자 
각하기 시작하여 중국교회 가 기독교토착화문제 

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한 것이며 of울러 일련의 #국  
기독교토착화운동의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중국교회사의 각도에서 보면 19세기말과 20세 

기초에 중국에서 토착화를 주장하는 인사는 대부 

분 신앙상 신신학에 속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많은 보수신앙의 중국크리스찬도 중국에서의 기 
독교토착화에 노력했는데 이런 보수신앙을 가진 

인사가 추진하는 중국에서의 기독교 토착화 운동은 

이를테면 워치만니의 집회소나 참예수회운동. 에 

수가정, 왕명도의 북경기독교회당처럼 모두 교회 

내에서 상당히 배타적 현상과 색채를 띄고 있었 
다. 이러한 토착화운동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더욱이 중국의 지방교회 건립에 공이 적지 않았 

다. 그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원래의 전통신학이 
나 교회관념이 무엇인지는 상관치 말자고 주장하 
였다. 왕 명 도 는 『모든 무리의 감독이 되어』라는 
글에서 그의 마음속의 토착화교회가 어떤 근거를 

가져야 하는지를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 
다. 이런 신학상의 자립, 자전, 자양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외에서 흉성하고 있는 대다 

수의 교회의 모습이며 이른바 지방교회의 모형이 

기도 하다. 오늘날의 수많은 중국교회는 다 워치 
만니, 왕명도의 이런 면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 

리고 참예수교회는 은혜파에 속하며 예수가정은 

일종의 완전한 생활실천으로 사도행전 시대로 돌 

아간 일종의 예수의 대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런 종류의 운동은 당시 교회는 물론 오늘에 이르 

기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까담에 이 부문의 토착화운동은 우리들이 중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밖에 우리들이 지적해야만 
할것은 민족주의가 훙성할 때 공산주의는 유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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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입장율 취하면서 또 이 때에 훙기하여 전력 

으로 기독교를 배척하였다. 1949년 공산당이 대 

륙에서 완전히 득세하게 되자 그 통일전선원칙에 

따라 당시의 민족주의 물결에 가장 알맞은 어후1 

를 절취하여 기 독 교 가 「자립, 자전, 자양」율 채 
택하는 이 른 바 「삼자애국교회』가 될 것을 주장 

하였다. 이렇게 되자 교회인시는「三自』를 말하 

기를 꺼리게 되었고 왕명도는 독자적으로 북경에 
처옴으로「진정j한 삼자교회를 설립하였으나 대 
륙이 사회주의화된 후 오히려 중공대륙의 삼자교 
회에 의해 수차 숙청, 박해받고 함정에 빠져서 

20여 년 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토착화운동이 주 

장하는 자립, 자전, 자양운동은 중공에 차용되어 
가장 유력한 통전의 도구가 되었다. 3자 교회가 

조성된 후에는 일반인은 감히 토착화를 말하지 

않았는데 토착화를 얘기하면 신신학이거나 중공 

율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이었다. 더 
욱이 1978년 이후 중공은 삼자애국교회를 개방하 

여 그것을 통전부산하에 놓게 되자 수많은 곤혹 
감과 의구심율 야기시켰다.

중국대륙에서의 기독교토착화문제를 꺼낼 때 
지하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륙의 가정교회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율 수 없다. 1949년 중공이 

대륙을 차지한 후 점차 교회에 대한 동제를 강화 
해 왔고 수많은 전도인도 갇히게 되었으며 외국 
선교사들은 중국대륙에서 추방되었고 교회당은 

볼수되고 신학원은 폐쇄되었으며 더욱이 문화대 

혁명기간에는 교회는 극도의 핍박을 당해서 해외 
인사는 공산당이 교회를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여 

기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도 1978년에 중국대륙 

이 다시 개방된 平 이런 가정교회가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점점 지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신자의 수가 5천 만율 헤아리게 되 
리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일이었다. 

왜 이런 가정교회가 박해률 거친 후에 이와 같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원인은 실로 주 여러 

가지이나 가정교회가 우연히도 중국사회 구조 
및 문화요소에 합했다는 것이 그 주요원인의 하 

나이다. 이런 집회장소는 물론 자립. 자양, 자전

적인 것이며 또 가정율 거점으로 삼았으며 그들 
이 사응하는 부호나 찬송도 아주 토착화. 연관화 
된 것이고 그들의 경험은 우리의 토착화의 가장 

좋은 교재이기도 하다.

70년 대 말 에 「뿌리」찾기운동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또 역대의 본토화, 토착화운동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쟁론이 매우 심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근대 선교신학자들은 이 용어를 버리기 
시작했다. 특히 1974년 복음파 인사는 로잔에서 

소집된 저U 차 세계복음회의에서 일찍이 연관화라 
는 주제하에 이론 및 신학입장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고 아울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 

리카, 유럽, 및 영어핀별로 모여서 각기 다른 각 

도에서 연관화와 성격의 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따라서 70년대 후 연관화나 맥락화 

라는 개념율 사응하여 이전의 토착화를 대신하려 

고 하였다. 동시에 70년대 卒에 선교학자들은 

인류학, 문화학, 사회학, 심리학, 행위과학의 각 
도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풀러신학원은 그 중요한 중심이 

되었다. 이 신학원의 교수 중에는 문화학자와 인 
류학자가 많이 있어서 선교학과를 설치할 때 교 

회성장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하 
였다. 이 신학원에서는 제3세계의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를 이 곳에 초청해 와서 연구하게 하고 교 

회성장의 이론을 습득하게 하며 등시에 각처의 

경험많은 선교사를 초청해다가 한곳에 모아서 각 

사람의 경험율 모으고 초문화나 문화이상을 세워 
교환하고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선교원칙 

을 세워서 각지로 보내기를 원했다. 이로 인하여 
현재 교회성장과 선교학의 방향을 논할 때 현지 
문화와 배합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며 토착화의 개 
념도 이미 대디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비록 기독교가 중국에서의 토착화과정에서 허 

다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 
며 이러한 논쟁에 의하여 기독교가 더욱 토착화 
되어 그 신앙이 사람의 속 깊은 nf음에 들어가기 

를 회망해 본다. <̂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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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방한중국교포 선교

방한중국교포 선교사역의 중요성

표 세 흥  목사 (양무리교회>

사도행전 2장은 교포선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성경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당시의 인물들을 세 그룹으로 분 
류하면 1그룹은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고, 2그룹은 외국에서 태어나 
고국을 찾아온 교포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룹이고, 3그룹은 유대인의 정치 종교 
지도자 둥 반기독교 그룹이다. 이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었다. 특히 1그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성령충만 받아 담대히 복음을 중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2그룹은 성 령 충만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가서 선 
교하기 전에 먼저 찾아온 교포 유대인들에게 ■선 
교가 먼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독 
교로 개종한 교포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는 나 
라로 돌아가 복음이 급속도로 이방에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행2:5〜 13, 8:4, 9:2) 근래 
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해외(세계)선교, 공산된 
(북방)선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 으 며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가려고 해도 보내려 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었 
으니 바로 동토의 땅이요 선교의 불모지인 북방 

공산국가였다. 그런데 그 곳의 문이 열리기 시작 
했다.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둥의 왕래가 빈번 
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독교의 선교활동에는 여 
러 가지 제약이 방다. 그 예로 중국에 선교활동 
을 다너온 예수전도단 흉성건씨는 “본래의 선교 
계획대로 활동을 못하고 중국 당국의 감시로 직 
접적인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91년 6월 9일 기독교 연합신문에 의하면 한 
국기독교회협의회 춤무인 진호경 목사는 중국교 
회 지도자들로부터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 많은 

헌금을 보냈다고 하나 우리는 전달받은 바 없다” 

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 국경에 
서 24만 장의 종교 책자나 2,000개의 녹음기 비 
디오 테이프를 압수당하였고 외국인의 선교를 

반정부 활등 또는 중교 활동의 심각한 침투로 중 
국 정부 내부문서는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이상 
의 몇 가지 예를 보더 라도 중국선교는 직접 선교 
률 할 수가 없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 
서 간접 선교로서 아세아, 극동방송 둥 전파선교 
와 성경. 문서 등으로 선교하는 수밖에 없었으 
며 미국 선교단체의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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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이용하여 선교해 
왔으나 목사로서는 2달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 
었고 특히 한국 목사의 신분으로는 중국 방문도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대 
북방선교는 소극적이며 간접적이었던 만큼 효과 
적으로도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 
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국성도의 45년이 넘는 
간절한 기도에 웅답하사 선교의 시급함을 아시고 
한국의 훈련받은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중국에 
그 곳에 있던 한국인 교포들을 고국에 방문케 하 
여 복음율 접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 
법과 공산체제를 통한 사탄의 방해 공작을 무너 
뜨리신 하나님의 높라우신 능력과 모든 인류가 
북음율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이다.

그 동안은 어부가 그물과 낚시를 가지고 바다 
나 강에 가서 고기률 잡는 식이었으나 대규모 중 
국 교포의 방한은 그물과 낚시를 준비하고 있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고기(구원 받율 성도)를 
모아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것으로 비유할 수 있 

다. 역사상 이념이나 체제가’■다른 국가의 교포 
방문은 혼히 있는 일이 아니다. 89년 한민족 체 
육대회시에는 국가의 초청과 국가 주도의 행사로 
고국율 방문했으나 지금은 자비 부담으로 개인적 
으로 방문한다. 여러 가지 방문 목적이 다르겠지 
만 작년(90년도) 말 언론보도로 인하여 저들의 

고국 방문은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 
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주간에 1,000〜1,500명이 고국 방문길에 오른 
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그물에 고기를 밀어 
넣어 주시는 것이다. 그냥 방치하여 그물에서 고 
기가 빠져 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사 
명이요 여기에 교포 사역의 중요성을 한 가지씩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교포선교는 하나님의 뜻율 이루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과거나 오늘날이 
나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섭리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 

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중국 땅 
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관심 밖에 있었던 그들이 한국에 보내어짐으로써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듣고 또한 한국교회를 보 
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 

획과 섭리가 바로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롬 9:1〜3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의 구원
과 그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찾을 수 
있다. 중국교포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다. 조선말 우리의 옛 영토였던 그 곳 

을 개간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갔거나 일제시 
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는 독립 운동을 위해 
만주 등지에서 고생하던 애국지사들 즉 우리 선 
조들의 후예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관 
심해서는 안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그들을 예수 안에서 
회망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므로 교포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1976년 이산 
가족의 재회 차원에서 모국 방문이 시작되고 

1986년을 고비로 많은 교포들이 고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방한 교포들의 현실은 참으로 r고 

국 방문을 후회j 하면서 77* 이상이 경비마련을 
위해 불법 체류, 취업 둥으로 어려운 고국 생활 
을 보내고 있다. 저들은 일제의 압박시대에 잃어 
버린 우리의 핏줄이 아닌가? 이제 저들은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 망향의 한율 갖고 고국을 방문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설움과 괴로 
움, 고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어 위로 
하고 격려하고 축망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 이유 
가 없는 것이다.

3. 교포사역은 일생 일회의 기회이기에 중요하 

다.

미영준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교포들의 
고국 방문은 45〜50년 만의 태어나서 한 번뿐일 
수밖에 없는 단 1회의 기회라고 한다. 방한 교

- 18—



(지A1서속 쓰고 있는 교포독)

포나 전도자 상호간에 일생 일회의 기회라고 생 
각할 때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다. 2 

〜3대에 걸쳐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고국 
방문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 번 방문하고 
자 할 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다시 
나오고 싶어도 2년의 제재 기간이 있다고 한다. 

또한 모국 방문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저 
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릴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만났을 때 복 
음 전도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4. 한국교회가 복옴의 빚율 갚올 수 있는 종은 
기회이기에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둥 외국인으로부터 복 
음을 받고 이제는 북음을 수출하는 지경까지 이 
르렀다. 선교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방은 나 
라와 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 속에서 우상숭배 
와 허탄한 것율 쫓아가며 절망과 무지로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 남 
을 수밖에 없었다. 이 큰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제는 복음율 수출하는 한국교회들이 선교지를 
찾아 사역율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포들을

보내 주심으로 찾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복음의 

빚을 갚게 해 주신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성경을 받았고 중국성경이 번역되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

5. 선교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기에 중요하다.

중국은 제도적으로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없는, 선교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이다. 또한 
선교사가 가려면 언어문제, 문화적 갈등 문제 둥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야한다. 그러나 고국올 
찾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할 때 
에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 
이다. 또한 그들은 이중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 말로 언어가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언어훈련을 쌓지 않아도 사역이 가능하다. 더구 
나 그들은 중국에 가서 중국말로 중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파 할 수 있으니 이중효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선교할 수 있으니 
좋고, 언어가 통하니 별도의 언어훈련이 필요하 
지 않으므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한약재가 가짜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포들에게 심 
한 타격과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겠는가? 만일 
약이 잘 팔리고 물질이 넉넉해져서 마음껏 관광 

도 하고 부자가 되어 돌아갈 수 있었다면 한국 
교회는 그들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면 국가가 그들을 책임지고 돌봐 주었더라면 더 
더구나 교회에는 관심 밖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만 현실은 그 반대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뜻이요 섭리라 아니할 수 없다. 가난하고 병 
들고 고통 중에서 만난 하나님은 더욱 감사하고 

귀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 
님께 감사하며 더 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도하 

며 복음을 중거하자.

6.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중국교포들이 방한 중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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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님의  자너로서  하나  L J 으| 은 * |와 

사항물  받고' 그  사항을  나누어  줄 우ᅵ 한  사 명 

을 갛고  잇다 .  찹아몬  교포들  0*거 早관入J  한 

한국고회가  북방성그1 를 한다•고 준비하그1  있 

다 이 업 마나  어리석은  입이며  자신몰  속이 

는 입인가 ?  보이는  형제 ,  어려뭄에  처한 

를 사항  항  때만이  보이지  압는  하나님을  사 

랑하는  증거가  된 다 .

통일을 가져온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교인들의 기 
도라고 한다. 마이지레 동독총리는 고별 연설에 
서 "동독의 자유를 위해 월요기도회를 이골어 온 

동독의 개신교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한 
다. 그렇다면 중국교포를 둥한 북한 선교에 의해 
북한에서 드리는 기도소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독일처럼 통일시켜 주실 줄 확신하 

게 된다.

그들 중에서 북한에 친척이나 형제가 있어서 북 
한율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북한에 있는 우 
리 동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수 
가 서로 합하면 일 년이면 십만 명 정도이다. 기 

하 급수적인 계산율 하지 않더라도 복옴의 확산 
속도는 빠르고 넘율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서로의 체제만을 앞세운다면 통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 체제의 단점만율 꼬집으며 
비판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우위로 나만이 
주도하여 통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망상이다. 

어느 중국교포의 말을 빌리면 만일 남한이 돈이 

많아서 어떻게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북한 사 
람듈의 생각에 자기들이 남한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서 통일율 반대하게 될지도 5 •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경제적 우위가 결코 통일율 앞당길 
수 없음을 실감나게 해 주는 말이다. 결국은 민 
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중요 
한 위치률 차지하게 되는 곳이 바로 만주 땅, 중 

국 교포들이다. 북한 주민은 남한 땅에 직접 올 
수가 없고 더구나 남한 사람은 만날 기회가 적 

다. 다만 그들 북한 주민은 중국에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중국교포가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한 남한만율 알게 된다. 그러므로 국 
가적으로도 중국교포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중국교포들의 
입을 통해 북한에 남한이 인식되며 통일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교포의 
남한 방문은 통일 후 남북한 왕래의 예행연습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동.서독간의

7. 교포선교는 선교지의 인적자원의 착보라는 
면에서 증요하다.

저들율 주님께 인도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갔을 
때 자비량 선교사가 확보되는 셈이 된다. 더구나 
훈련까지 받고 가게 된다면 중국교회 지도자로서 
도 사역하게 되니 선교의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관 
심과 적극적인 교포사역의 등참이 절실히 요구된 

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의 은혜와 사량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귀 
한 사명을 갖고 있다. 찾아온 교포들에게 무관심 
한 한국교회가 북방선교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 
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자신을 속이는 
일인가? 보이는 형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사 
랑 할 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울 사랑하는 중 
거가 된다. 오늘날 각 교회에 선교의 불길이 활 

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선교사를 훈련시켜 각 선 
교지에 파송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순간 내가 복 
음율 전해야 할 사람이 나의 가장 가끼■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강도 만나 신음하 
는 우리의 이웃 내 형제 중국교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중거하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거나 못 본 

척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여 행중일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 
전도가 시급한 곳에 우리의 눈을 먼저 돌리자 우 
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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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 전도자 상호간에 일생 일회의 기회라고 생 
각할 때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다. 2 

〜3대에 걸쳐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고국 
방문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 번 방문하고 
자 할 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다시 
나오고 싶어도 2년의 제재 기간이 있다고 한다. 

또한 모국 방문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저 
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릴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만났을 때 복 
음 전도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4. 한국교회가 북용의 빚율 갚을 수 있는 종은 
기회이기에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둥 외국인으로부터 복 
음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지경까지 이 
르렀다. 선교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방은 나 
라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링•을 받았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 속에서 우상숭배 
와 허탄한 것을 쫓아가며 절망과 무지로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 남 
을 수밖에 없었다. 이 큰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제는 복음율 수출하는 한국교회들이 선교지를 
찾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포들을

보내 주심으로 찾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복음의 
빚을 갚게 해 주신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성경을 받았고 중국성경이 번역되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

5. 선교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기에 중요하다.

중국은 제도적으로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없는, 선교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이다. 또한 
선교사가 가려면 언어문제, 문화적 갈등 문제 둥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야한다. 그러나 고국을 
찾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할 때 

에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 
이다. 또한 그들은 이중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 말로 언어가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언어훈련을 쌓지 않아도 사역이 가능하다. 더구 
나 그들은 중국에 가서 중국말로 중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파 할 수 있으니 이중효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선교할 수 있으니 
좋고. 언어가 통하니 별도의 언어훈련이 필요하 
지 않으므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한약재가 가짜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포들에게 심 
한 타격과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겠는가? 만일 
약이 잘 팔리고 물질이 넉넉해져서 마음껏 관광 
도 하고 부자가 되어 돌아갈 수 있었다면 한국 
교회는 그들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면 국가가 그들을 책임지고 돌봐 주었더라면 더 
더구나 교회에는 관심 밖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만 현실은 그 반대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뜻이요 섭리라 아니할 수 없다. 가난하고 병 
들고 고통 중에서 만난 하나님은 더욱 감사하고 
귀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 

님께 감사하며 더 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도하 
며 복음을 중거하자.

6.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중국교포들이 방한 중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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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 나 ! ^ 의 자니로서  하나님으| 은허 

사항올  받고  그 사항을  나부어  줄  구I 한  사 * 3  

을 같고  있다 .  참아몬  고포들에거  早관심한 

한 국 : a f f l 가  북*앙성고를 한■다그1  준비하고  잇 

다 이 업마나  어리석은  입이며  자신을  속이 

는 입인가 ?  A t이는  형제 ,  어려물에  * 1 * h  형찌 

를 사항  a j -  때만이  보이지  압는  하나닝물  사 

량하는  吾거가  된 다 .

통일을 가져온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교인들의 기 
도라고 한다. 마이지레 동독총리는 고별 연설에 
서 "동독의 자유를 위해 월요기도회를 이끝어 온 

동독의 개신교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한 
다. 그렇다면 중국교포를 통한 북한 선교에 의해 
북한에서 드리는 기도소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독일처럼 통일시켜 주실 줄 확신하 
게 된다.

그들 중에서 북한에 친척이나 형제가 있어서 북 
한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북한에 있는 우 
리 동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수 
가 서로 합하면 일 년이면 십만 명 정도이다. 기 

하 급수적인 계산율 하지 않더라도 북음의 확산 
속도는 빠르고 넘율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서로의 체제만율 앞세운다면 통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 체제의 단점만율 꼬집으며 
비판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우위로 나만이 
주도하여 통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망상이다. 

어느 중국교포의 말율 빌리면 만일 남한이 돈이 

많아서 어떻게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북한 사 
람*■의 생각에 자기들이 남한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서 퉁일율 반대하게 될지도 ■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경제적 우위가 결코 통일율 앞당길 
수 없음율 실감나게 해 주는 말이다. 결국은 민 
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곳이 바로 만주 땅, 중 
국 교포들이다. 북한 주민은 남한 땅에 직접 울 
수가 없고 더구나 남한 사람은 만날 기회가 적 

다. 다만 그들 북한 주민은 중국에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중국교포가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한 남한만율 알게 된다. 그러므로 국 
가적으로도 중국교포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중국교포들의 
입을 동해 북한에 남한이 인식되며 통일 문제도 
입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교포의 
남한 방문은 통일 후 남북한 왕래의 예행연습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둥 • 서독간의

7. 교포선교는 선교지의 인적자원의 각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갔을 
때 자비량 선교사가 확보되는 셈이 된다. 더구나 
훈련까지 받고 가게 된다면 중국교회 지도자로서 
도 사역하게 되니 선교의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관 
심과 적극적인 교포사역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 

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너로서 하나님 

의 은혜와 사링■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귀 
한 사명을 갖고 있다. 찾아온 교포들에게 무관심 

한 한국교회가 북방선교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 
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자신을 속이는 
일인가? 보이는 형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사 
랑 할 때만이 보이지 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 
거가 된다. 오늘날 각 교회에 선교의 불길이 활 

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선교사를 훈련시켜 각 선 
교지에 파송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순간 내가 복 
음율 전해야 할 사람이 나의 가장 가끼■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강도 만나 신음하 
는 우리의 이웃 내 형제 중국교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중거하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거나 못 본 

척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여 행중일지라도 나의 도옴이 필요하고 복음 
전도가 시급한 곳에 우리의 눈을 먼저 돌리자 우 
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율 이루는 데 사용되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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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방한중국교포 선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김■철 민 ( 방한중국교포선교 협의회 충무)

십여 차례 방한 중국교포들을 

위한 월요전도집회를 계속해오 

면서 놀 마음 한 구석에는 •이 

게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남곤 

하였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저들을 만 

나는 것, 그리고 그것도 매번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바위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몹시도 

착잡했다. 오! 하나님 교포형제 

들이 그 깊은 사상적 어두움에 

서 깨어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려드리고 신앙의 도전 

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포형제들 한사람 한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 

랑앞에 고꾸라져 자신의 죄인됨 

율 철저히 깨닫고 오열하며 감 

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진행해 가면서 하 

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러한 성령의 탄식을 들 
려 주셨으며 그 탄식을 따라 기 

도하게 하셨다.

그 기도의 옹답으로 하나님께

(수박목 적으면서

서는 여러 가지 어려음 끝에 6 

일 동안의 온누리교회 신앙수련 

회를 허락하셨다.

이 수련회를 하기로 진작 결 

정한 후에는 과연 사람들이 얼 

마나 참석할까? 하루 이를도 아 

니고 6일 동안 계속되는 집회인 

데 하는 걱정이 우리들마음 속 

에 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사 

태의 심각성율 실감한 형제들은 

주위 형제들에게 연쇄금식기도 

를 부탁하고 대외적인 훙보전략

Hi제하는 £ 습)

을' 세웠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2주간에 걸친 형제, 

자매들의 신실한 금식기도는 하 

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 

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준비된 

많은 사림■들을 보내준 것이었 

다. 우리가 금식하며 이일을 하 

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고서 

양육을 받고 있던 교포들이 그 

들의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함 

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것이 우리를 몹시 감격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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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요일 아침 전도집회를 마치 

고 모인 사람들에게 수련회 참 

석율 강력히 된유했다. 머뭇거 

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60여 명의 사람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0 

명이라도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60명이라니ᅵ 이제 6 

일 동안의 맷고 빼앗기는 사탄 

과의 영적전쟁이 시작된 것이 

다.

수련회의 처옴시간은 윤형주 

집사의 찬양 및 간중집회로 시 

작되었다. 찬양과 간중율 통해 

사람들의 마옴이 활짝 열렸다. 

뒤이은 목사님의 말씀중거 그 
이후에 30여 명의 신앙상담요원 

듈이 동원되어 교포들과 신앙상 

담율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이라 서로간의 살아은 날 
을 돌아보며 그간의 회포롤 나 

누었다. 벌써 눈가에는 새벽 이 

슬 같은 고운 눈물들이 송송히 

맺허있고 얼굴들은 붉게 달아오 
르고 있었다. 설레이는 마옴으 

로 잠을 자는둥마는등 주의 긍 

전에서의 첫날 밤이 천년의 세 

월로 그렇게 훌러가고 있다.

교포들이 방문을 열어놓고 자 

유분방하게 내 집 안방처 럼 여유 

있게 주무시는 모습이 가공씩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 확실히

중국사람들은 그 색깔부터 잠자 
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원색적이 

다. 둘째날은 새벽기도회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전, 오후로 이어져 5차례 

계속된 창조론 강의는 그들에게 

많은 도전율 준 것 같았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국에서 내 

노라하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박사님들이 자신들의 변화 

된 삶율 통해 예수님율 소개할 
때 그것은 그를에게 하나의 충 

격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왜냐 

하면 중국에서는 노인듈과 할 

일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 
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 중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시간에 성도님들이 찬양 

과 경배 흉보용 노란 티셔츠를 

하나씩 주셨다. 그 샛노란 티셔 

츠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였 
으며 꼭 한 떼의 노란 병아리 

들을 모아 놓은 것 같았다. 수 

요예배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과 같이 예배를 드렸다. 교포들 

은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 

으나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환 

영해 주었다.

예배가 끝날 때 쯤 되어서 목 

사님께서 몇몇 형제들을 위한 
중보기도제목을 나누며 모든성 

도들이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

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었 

지만 중국교포들에게 이 사실이 

몹시도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지금까지 죽의 장막 속에 

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 

를 항상 경계하며 살아온 사람 

들에게 그러한 조그만 사랑과 

헌신도 놀라운 능력을 발위했 

다. 그렇다 사랑은 사소한 관심 

에서 출발하며 사랑은 항상 그 

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새벽부터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시내 

관광율 하는 날이라 소풍가는 

들뜬 아이들처럼 야단들이었다. 

관광할 때 질서를 위해서 노란 

병아리 팀복율 입고 간다고 하 

니 자매님들이 다소 실망한 둣 

한 눈초리었다 나름대로 멋을 

내고 싶었기에. 입에 연신 침율 

바르면서 노란 팀북을 입은 자 

매님들의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귀엽다고 칭찬을 아끼지 있았더 

니 칭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 

였다.

경북궁, 극동방송국. 우리들 
은 그곳에서 P.D의 요청에 의해 

즉훙적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울 

가졌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과 

저회 사이에 죽의 장막으로 가 

리워 있율 때 서로 소식을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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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복음을 듣도록 했던 그 귀한 

방송국입니다. 방송국의 극진한 

대접을 뒤로 한 채로 63빌딩으 

로 향했다. 88올림픽 주경기장 

과 교육관을 두루 둘러보고 마 

지막 순서인 올림픽 체조경기장 

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우 

리는 88년 그 가을 올림픽 선수 

들처럼 영생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목요찬양 

과 경배의 시간이었다. 교포들 
이 이러한 모임율 잘 적응해 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인도자와 
모여있는 형제들의 열렬한 환영 
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 

아내렸다. 이 모임전체가 중국 
교포들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교포들을 환영하고 사랑 

해 주셨다. 찬양시간 중에 중국 

교포 한사람, 한사람을 부여잡 

고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뜨겁 
게 중보기도 하는 시간 또 나라 
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중보기 

도 시간을 가졌다.

“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 

체 누구이기에 저렇게도 다들 

열광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 
는 겁니까?” •몇몇 형제들이 이 

렇게 묻기 시작했다. 비로소 자 

기들의 마음 속에 예수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 

작한 것이다. 초록의 대지위로 

촉촉히 비가 내리며 버스는 그 
속으로 달려갔다.

마지막 날이다. 그 힘들고 지 

루한(?) 강의들을 잘 견뎌내며 
교포들이 참석해 주었다. 강의 

시간 중 M 가량은 천국을 오락 
가락(?) 하고 계셨지만 헤어질 

날이 가까워 오자 그 아임움으 

로 인해 섬기는 자의 정성은 더 

욱 더해갔고 교포들도 정신을 

차려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했 

다. 수련회 순서내내 빙빙 겉으 

로만 돌던 형제들이 점점 열의 
률 보이기 시작했다. 점심식사 

후 장재윤 집사님의 인도로 교 

포들의 간중 및 찬양시간이 3시 

간 가량 계속되었다. 15명 정도 

가 수련회에 참석한 간중을 하 

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간중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만이 

애를 태우던 할아버님이 이곳에 

서 베풀어준 성도들의 진실한 

사랑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 

랑■을 깨닫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셨다. 30〜40년의 분단을 현 

실을 넘어서 그리던 이 모국에 

왔지만 그들을 형제처럼 진실되 

게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은 친 
척도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형 

제들이라고 하시 면서 예수님의 

사링•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 
몰랐다고 이야기 하셨다.

수련회가 끝나자 교포형제들 

이 자신의 주머니들을 털어서 

이 사링•을 기념하고 싶다면서 
記章을 하나 선물하셨다.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30여 명 이상의 교포들이 새롭 

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동안 교회에 다니 

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하셨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셨으며 잃어버린 영 

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그등안 

우리는 중국의 닫허진 문을 열 
어 달라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 
도해 왔다. 이제 그 열려진 문 
을 통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 
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방 
한 중국교포에게 이루고자 하시 

는 놀라운 계획들율 바라보자 
우리는 이러한 방한 중국교포들 
을 위한 전도집회와 신앙수련회 
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 
한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예수 
생명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하 
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강하 

게 뇌리를 때린다. 통일, 통일 
그렇게 외치고 갈망하면서 중국 
에서 온 이 2만여 명의 동포들 
에게조차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 

로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통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 
니다.

“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 

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하 
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여 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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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방한중국교포 선교

고마워라 임마누엘 .ᄉ

서 진 현

다시 이는 인성의 새벅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른 새벽 주위는 쥐죽은 둣 
고요한데 다만 반짝이는 못별이 

새날의 여명율 반기고 ■있었다. 

나는 초가을의 서늘한 기온을 

느끼며 S교회 앞문에 깊이 뿌리 

내린 백일흉 꽃나무 밑에서 여 

명전야의 어둠율 헤치고 거룩히 

치솟은 십자가를 우러러 보고 

있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바로 이 거룩한 십자가가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였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영혼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S교회에 온 후 나는 매 

일 새벽 3시반에 잠이 깨는 것 

이 이상했다. 그 보이지 안는 
무형의 세계에서 알지 못할 그 
어떤 신비로운 힘이 나로 하여 
금 새벽 1,2부 기도, 수요일 저 

넉 성경공부. 금요일 철야기도. 

주일새벽 1.2 기도와 주일 낮예 

배 1,2,3부, 주일 저녁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안고 참여하여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게까지 했 

다.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의 

설교는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 

로암의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헤의 물결이 되어 마옴 속에 

단물같이 훌러들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 

었고 먼저. 믿옴은 우리에게 말 
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았으며 

하나님율 힘써 알고 깊이 알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를 깨달율 수 있었다.

곤경에서 부르5던 이름一 

하나님
1973년 초가율 내가 중국의 X  

X X 병원에 입원 했을 때 남편 

은 북경에간 지 반 년이 넘 었다. 

나는 "좌골신경류” 라는 병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류” 는 

악성, 양성이 있는데 일반적으 
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상책이 
었다. 수술하던 날 아침에 나는 
남편보다도 불쌍한 아이들이 보 

고 싶어 뼈가 무너지는 둣한 그 

리움에 눈물이 비오둣 쏟아졌 

다. 나는 가족의 싸인도 없는 

수술대에서 보잘것없는(?) 내 

생명율 알지 못하는 의사에게 
맡길 때 사랑하시는 나의 어머 
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 내 

가 어렸율 때 중병에 걸려 사 
망선에서 몸부림친 적이 있는데

그 때 어머니는 전심으로 하나 

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셨다. 

어머니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 하나님 나를 구해 주옵소서•■라 
고 부르짖었다. 그 때로부터 몇 

년이 훌렀던가…

□□□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본 전문가 ᄋᄋᄋ의 통역율 

선 나는 머리가 몹시 아프고 눈 
앞이 평그르 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 되근하자마자 지친 몸으 
로 탁아소에 가니 보모가 내 둘 

째 애를 안고 내가 오기만 고대 
하고 있었다. 급히 아이를 받아 
안고 보니 아이의 온 몸이 불덩 

어리 같았다. 나는 급히 병원으 
로 달려갔다. 진단결과 급성 병 

독성감기라 하면서 입원하라고 
했다. 헌장일을 고려하여 아침 
저녁으로 주사를 맞히기로 하고 
집으로 왔다. 남편은 출장가고 
그 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졌 

다. 천지를 진동하는 우뢰소리 

에다 번개까지 번쩍거리니 무서 
움에 질린 나는 부지중에 “上帝 
保護我們母子吧” (하나님 이 시 여 
우리 모자를 보호해 주시읍소 

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 날 밤 

은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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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뿐 겨졌고 그같이 “영광” 으로 느껴 왔던 것이다.

몇 년이 지나 문화대혁명의 

폭풍우가 사라진 후 나는 중국 
민항에 몸을 실고 기술교류대표 
단의 통역으로 일본에 갔다. 중 

국에서 가장 큰 화학공업 회사 

외무부 일어 통역원으로 근무해 

오던 나는 십여 만 직원들 중에 
서 처음으로 출국하니 그 기쁨 

과 영광은 쓰라린 옛날의 지워 

지지 않는 피눈물의 흔적조차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이루 형 언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다 주었다. 

나는 너무 기뼈 나도 모르게 마 
음 속으로 “上帝明感謝想” (하나 

님 감사합니다)하고 부르짖었 
다. 그 후에도 고급대표단의 통 

역으로 일본에 자주 갔고 또 J 

성의 省長, 市長, 會社社長, 일 
본에서 온 회사사会 유명한 박 

사들의 통역을 섰다. 아마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 영 
광"이었으리라. 또 몇 년이 지 

난 早 서울의 S교회에 오게 되 

고 담임목사님이신 L목사님과 0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 전 

도사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 
고 헛되니 모든 것이 엇되도다 

(전도서 1:1): 이 세상에서 영 

원한 것은 주님의 십 자 가 ...” 라 
는 말씀을 善해서 지나간 옛날 
의 그 모든 영광이 헛되다는 것 

을 느꼈다. 이전에 땅엣것만 바 

라보고 보이는 것에만 치중했던 

나 자신이 한없이 가소롭게 여

오던 역사가 갑자기 와르르 무 
너져 분토가 되어버린 듯한 느 

낌이 들었다. 남•북한 땅을 합한 
것만큼 큰 J省 省長의 통역을 

섰을 때 나를 그토록 칭찬해 주 
던 그 영광도 시시하게 여겨졌 

고 통역을 서주었던 省長, 市 
長, 博士, 社長 둥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한없이 볼품없는 인간으 
로 여겨졌다. 예전에 높게 보이 

던 것이 지금은 낮게 보여진 것 
이다. 그러나 그 시시한 무더기 

속에서도 빛을 발사하는 그 무 

엇이 나의 눈을 황훌하게 했다. 

이 땅의 암훅을 헤치고 서서히 
치솟는 주님의 십자가, 내 눈 
앞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 

몸이 채찍에 맞아 살이 터졌으 

며 창칼에 찔려 피를 홀리시는 

주님의 형상이 떠올라 눈물이 
비오듯 했다. 나는 목이 메이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부지중에 "주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 시 옵 소 서 ...” 라고 
부르짖었다.

내 모든 것을 a 기고
지금 생각하니 내가 서울의 s 

교회에 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 
이 아니었다. 나는 7월 24일 출 

국할 날짜가 정해진 때 돌아가 

느냐 아니면 남아서 성경말씀을 
듣고 배우느냐？” 하는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못한 채 이 곳에

그나마 이곳 무역회사를 통하 
여 나는 둘째 아들이 아파서 병 
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율 

들었을 때 당장이 라고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았다. 남편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나날속에

서도 i 마우신 하나님은 나를 

성 전으로 부르셨다. 이 방여 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 

쳐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생각했다. 아침금식기도를 하면 
서 나도 주님께 매달렸다. 기도 

중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 
랑하느냐... 아니면 자식을 원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 

냐... 네가 극진히 사랑하는 너 

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은 사랑의 
채찍이되어 나를 후려쳤다. 뒤 

이어서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 
11:29-30). ■•라는 말씀이 들려왔 

다 . 그 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무화가 나무 아래 편히 앉아 

쉬리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 

도의 멍에를 지고 배워야 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배우고 

고난중에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 
께 맡기라고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뜻에 순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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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순 

간 내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겼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 
음 속에 평강이 가득차 옴율 느 

낄수 있었다. 가슴이 미여지는 

둣한 소식을 자신의 것인양 해 
결해 보려고 발버둥쳤을 때 밀 

려오는 것은 불안과 공포였다. 

이것은 내가 말로만 주님을 믿 

고 마음은 주님을 떠난 데서 오 

는 악령이라고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 하나님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흉하든지, 폐하든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면 나의 체류기간을 연기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나 

는 마음의 평정율 느꼈고 주님 

이 늘 나률 살피주시는 느낌 속 
에서 기도에 열중했다.

인간은 나를 외면하여도 주님 
은 언제나 나를 외면 하지 않았 

고 나를 버리지 않았으며 내 
곁율 떠나시지도 않았다. 8월 

13일 한국 법무부에서는 나에게 

한국에 머무르는 거류신고중을 
발급했는데 체류기간은 10월 29 

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더 연기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 나는 주님이 살아 

서 역사하심율 느꼈고 너무도 

고마워서 “ 주여 이 죄인이 무엇 
이온데 이처럼 사랑하시나이 
까?” 하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아’ 자유 신앙의 자유!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외무부이자 무역회사여서 교회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성경 찬 
송가도 금지되어 있었다. 부자 

유의 쇠사슬에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어진 역경 속에서 나는 누 
구보다도 먼저 출근하여 아침시 

간 25분 정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고 찬송가도 부를 수 있었 

다. 평시에는 남의 눈을 피해가 

면서 성경을 읽다가 남이 오면 
다른 책을 위에 가리우던 그 시 

절에 나 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 
롭게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자유 
롭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찬송가를 

높이 부를 수있는 한국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먼가.

한편 내가 중국에 돌아가면 

어떤 역경에 부딪칠지도 모른 

다.
약 120만 인구를 가진 고시에 

한국교포들이 듬성듬성 섞여사 

는 곳에 “ᄋᄋ교회” 라는 교회가 

성립된 지 불과 몇 년이 안된 
다. 목사님 장로님이 없고 연세 

많은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오다가 정부의 허가를 
말아 교회를 설립하여 약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세 
웠다. 주일이면 근교능촌에서, 

많이 오는 날에는 약 200명 정 

도가 예배를 드리로 온다. 결국 
절반은 교회문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외 
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다. 하

이사야  Of 서 “누가 우리•를 

외 해서 갑 :SL?”  라는 주의 물 

음여 “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라고 대답한 

쳔지자  이사야의  정신몰  본 

믿■아 하나님이  부르신 다연 

몽답하  g| 라 .______________

지만 개인적으로 접촉을 못하게 

규정되어 있고 설교도 못하게 

규정 되어 있어 성도들이 흐느 
끼고 대성통곡한 적도 한두번이 

아니 었다.

아, 자유, 신앙의 자유가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나는 

전한국의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 

다.

이S게 따르리라
주님은 내가 단순히 성경말씀 

율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 

지 있율 것이다. 너회는 온 천 
하에 다니며 복음율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나도 힘 

써 일하는 성도가 되련다, 이사 

야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꼬?’’ 라는 주의 물음에 "여기 내 

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한 선 지 이 사 야 의  
정신율 본받아 하나님이 부르신 

과면 옹답하리라.

동녘이 점점 밝아 온다. 새벽 
기도실로 발길율 돌린 나는 다 

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 

보면서 마음 속으로 부르짖었 
다. 고마워 라 주님의 십자가여, 

고마워라 임마누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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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방한중국교포 선교

갈링리 선교회를 찾아서

발로 뛰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회

중국교포들이 국내로 밀려 오기 시작한 작년 

연말 이래, 그들율 위해 « 임없이 사링•을 베풀며 
전도와 양육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회가 있다. 

후암동에 한 건물을 빌려 사무실과 합숙기거 할 
수 있는 방을 갖추고 대표인 김범곤 전도사님과 
1명의 자매를 비롯한 6명의 간사가 전일제로, 60 

여 명의 다양한 회원이 헌신하고 있는 갈릴리선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본래 이 선교회는 

84년에 창립되었는데, 주로 서율역 주변이나 전 

철 구내, 흑은 명등거리 둥을 무대로, 노방전도 
를 맹렬하게 펼쳐왔다고 한다. 이 선교회의 대표 

이신 김범곤 전도사님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야 
말로 •전도’ 하는 사람들의 초교파적 모임이 라고 
한다. 중국교포들과의 인연은 사실상 우연이 아 

닌 기도의 결과라고 한다. 88올림픽을 계기로 하 
여 90년 아시안게임 때에는 중국에 웅원단 파건 

을 통해 중국선교를 하려던 구상이 실천 단계에 

서 여러 제약으로 무산되기도 했으나 5 임없는 
기도와 최근중국방문 등 선교의 경험을 쌓으므로 
중국선교의 비견을 넓허 왔다는 것이다. 특히 연 

변, 길림 등 만주지역의 한인 중국교포들이 일확 

천금의 끔을 안고 한약재 등율 가지고 밀려 오던 
지난 연말 부터 오고갈 데 없이 추위에 떨며 점 
심까지 굶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점심과 옷 둥을 제공하며 전도하 
기 시작했다. 사실상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선 교회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들의 행 

동은 예언자적 경종을 교회들에게 주었다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놀라운 일은 이 

런 전도 활동이 •매일’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 

는 사실이었다. 대화 중에 김범곤 전도사님이 지

(종육 ;a포득이 ^ 씀■목; 듣고 모습)

적한 대로 일반교회나 단체들의 ‘1회성’ 집회나 

활동으로 이런 지속적 선교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은 한편으로 의아스러우면서도 동감 

이 가는 부분이었다. 전도 후의 양육율 전제하지 
않는 활동은 교포들이에게 이런 지속적인 양육 

참가를 꺼리게 할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갈릴리선교회의 중국 
교포상대의 전도와 양육사역은 나름대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아침 새벽에배와 전도를 검한 집 

회를 남산에서 시작한다. 물론 이 때는 계속 남 
아 단기신학과정까지 거치는 중국교포들이 참여 

하여 일종의 부흉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힘찬 찬 
송과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돌아와 30분정도의 
OT시간을 가지고 아침시간를 끝낸 후 중국교포밀 
집지대로 가 전도를 하고 여기서 모인 교포들을 

모아 매일 점심을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며 더 시

- 27-



간율 낼 수 있는 교포들을 위하여 성경에 관한 
비디오 간중테이프 둥을 통해 신앙적 간접경험 

율 갖도록 돕는다. 또 이렇게 모인 교포들을 정 

도에 따라 신입반 둥 신급별 성경공부도 실시한 
다. 이 선교회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사역은 교 
포지도자 양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원자들을 

위해 야간 단기 신학교(현재는 갈릴리신학교의 

협력율 받음)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인 영성훈련, 

즉 힘써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설 

교할 수 있는 훈련을 위하여 가급적 현장체험이 

라는 산교육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기도원에 
서 기도훈련. 산기도 훈련, 수련회나 여름성경학 

교 참여 둥둥 둥원 가능한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교포선교의 어려움을 묻는 기자에게 

김범곤 전도사님은 중국교포들이 전도받을 때 비 
록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율 믿는일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일지라도 그것율 이해하고 그들의 관 
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도와 주려는 자세가 필 
요하다고 하면서 중국교포 선교에 있어서 교포들 

이 양육받는 내용이나 진행과정에 훔미를 잎지

않도록 이 골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단순히 강의하고 주입시키기 보다 

는 •영적 분위기•속에 그들을 참여시키고 자발적 
으로 따르게 하는 일이 물론 어려운 일이나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한다. 

작은 예이지만 찬송도 율동을 결들인 복음성가를 

활용한다면 월씬 참여 열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교포들에 대한 전도 

나 양육은 숫적으로 초기와 달리 줄어드는 실정 
이나 (예컨데 초기에는 70-80명 이던 것이 20-30 

명 정도) 이들에 대한 전도열정은 오히려 식지 

않는 듯한 느낌율 받율 수 있었다.

이 전도 사역을 위해 경상도에 가족을 남긴 채 

본의 아닌 이산가족이 되버린 김범곤 전도사님의 
전도의 열정과 헌신이 갈릴리 선교회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선교회의 위중한 
경험이 중국선교에 있어 여러 교회와 단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았다. #

I특집/방한중국교포 선교!

l a a a a a  한봉덕 집사를 찾(

전도하는 재미로 사는분

방한 중국교포를 위해 지금까지 사재까지 털어 

가며 몸율 아끼지 않고 전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 
해서 취재팀이 찾아가 만난 분은 올해 67세로 나 

이답지 않게 젊음이 넘치는 한붕덕 집사님이다- 

동대문 소재 동신교회의 안수집사로 시무하면서 

본인이 밝힌바에 의하면 이제껏 방한 중국교포의 

절반 정도는 자기 얼굴을 봤으리라 할 정도로 대 
단히 의욕적으로 또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 

는 분이다. 주님율 영접한 것은 17년전 어설픈

신앙으로 타락의 길을 걷다 술 때문에 정신이 ■§ᅵ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율 통해 건짐을 받 

고 남은 인생을 덤으로 알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 
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 후 14년 동안 전국 방 
방곡곡, 사재를 털어 무료로 선교영화를 상영해 

주고 전도하는 생활율 지금껏 계속해 왔다고 하 
며 지금도 주일 오후면 교회 청년들의 찬양조. 

간중조와 더불어 매주마다 개척교회 전도집회를 

지원한다고 한다. 방한 중국교포를 선교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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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ni화 전경)

데는 재미있는 동기가 있다. 원래 동신교회에는 
해외선교부가 있고 그 안에는 과거 만주 심양 서 

탑교회 출신 등 중국과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다 
고 하는데. 한 집사님도 13살 때는 만주에 8개월 

간 생활하신 적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 
으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동신교회의 여러 집 

사님 목사님과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같이 중국 
에 들 ^가 게 된 한 집사님은 전도지 등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 전도활동을 렸으나 여 
러 제약으로 준비한 전도지를 다 사용치 못하고 

남겨 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90년 가을이후 입 

국하기 시작한 교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고 그 남겨온 전도지를 사용헤서 전도하기 시 
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 집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등신교회와 협력하여 전도활동을 
펴는데 매일 파고다공원이나 서울역, 정릉, 사당 
역 둥 중국교포가 모여 장사 하는 곳마다 찾아가 
전도하면서 주일날 동신교회로 나오도록 초청한 

다. 이 때 집^나님의 말을 빌리면 무언가 준다고 
해야 호응이 있지 맨입으론 힘들다는 것이다. 일 

단 선물을 준다 하면 순식간에 자기 주위로 사람 
이 몰려오게 되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선물(손목 
시계, 보자기, 거울, 수첩 등에 성귀를 넣은 것) 

을 주면서 이 때를 이용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주 
일날 동신교회로 나오도록 전도 한다고 한다. 이 
렇게 해서 전도한 교포들이 매주 25-35명씩 동신

교회로 나오고 있다.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정성 

껏 영접하면서 교회생활을 소개하고 예배에 참석 

케 한 후 점심율 대접하고 성경책 둥을 선물하게 

되는데 특별히 한 집사님 개인적으로도 시계를 

선물한다고 한다. 때로는 원하는 중국교포 가정 
을 자기 집에 기숙시키기도 하고 한약을 파는 것 

을 돕는 둥 자기의 재물을 아까와 하지 않고 전 
도에 힘을 쏟으시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세로도 

충당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 

워 주심을 체험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집사님이 회원으로 있는 비선교단체로서 

봉사단체인 ■사랑의 봉사단’ 의 회 비와 또 여 러 
교회들의 후원으로 매주 1회씩 원하는 중국교포 

들에게 관광여행을 시키는 데, 이 때 동승하신 

목사님들을 통해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다. 한 집사님은 이 좋은 예 

수님을 안 전할 수 없어 전하고 있으며 때론 여 
러가지 오해와 핍박도 만나게 되지만 언제나 사 

명을 가지고 복음을 미루지 않고 전하기를 힘쓴 
다고 한다. 아무른 그는 정말 전도를 생활화하는 

분이라고 느꼈다. 앞으로 또 침술을 배워 사람 

들에게 예수님을 중거하리라는 계획을 마지막으 
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도무지 나이를 느 

낄 수 없는 동력을 느끼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채찍질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돌아 
올 수 있었다. <$>

(정리/박혜영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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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봉 지  < 1 8 4 7 - 1 9 1 4  ) 

廣東省 傾德縣 出生

구봉지 장로는 런던회 초기에 재직했던 훌륭한 

장로로 국부 손중산 선생과 두터운 관계를 맺었 

던 인물이다.

그는 청말 중화민국초에 흉콩. 광주 둥지의 교 
회에서 런던회를 섬겼는데 그 공헌이 매우 컸다. 

구봉지 장로는 본명이 봉시(逢時)이고, 字는 석 

동(錫桐)이며, 붕지(風« ) 는 그의 호로 색수(潘 
£) 라고도 한다. 광동성 순덕현(廣東省 順德顕)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매우 충명했으며 책읽기를 

좋아해서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책율 읽은 

까담에 지식이 매우 해박하였다. 품성이 악을 미 
워했고 성품이 정직하고 곧아서 불의를 미워했 

다.

구봉지 장로는 말재주가 뛰어났고 진리에 있어 

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든지 미워하든지 

개의치 않았다. 그가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런 
던회 목사의 중재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그 이후 

런던회에서 봉사하면서 일평생 충심으로 교회와 
신도를 섬겼다.

런던회(London Mission Society)는 개신교 중 

에서 맨처옴으로 선교사를 중국에 파견하여 복음 
율 전한 선교단체인데 馬理通(Robert Morrison) 

이 嘉ff 12년(1 如2 )에 처음으로 광주에 도착 

하여 선교를 하였고 그 후에 이어서 有米憐 
(William Milne) 목사가 왔다. 당시 청나라 정 
부는 매우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외국상인과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대하여 각종의 제한율 

가해 런던회가 중국에서 빠른속도로 선교를 전 

개시킬 수 없게 했다. 그래서 남양의 말래카

中 國 基 督 教 ᄉ 物  小 傳  (서율대성경반 제공)

국부 (孫中山) 과 평생 사제간의 

정을 나누었던 훌륭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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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cca)로 옮겨가지 얀을 수 없었다. 그 곳에 

서 성경율 번역하고 인쇄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이처럼 넓은 선교지역을 가진 중국이 일단 문호 
를 개방하기만 하면 를림없이 많은 선교사를 필 
요로 할 것이며, 선교사를 선발하는 데는 중국인 
이나 외국인이 모두 될 수는 있으나 중국인이 임 

무를 맡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중국선교 인재를 교육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일을 하였는데 嘉慶 23년(1818)에 말래카 
지방에 英華書院(Anglo-chinese colleae)을 세워 

중국청년전도 인재를 양성한 것이었다.

본적이 남해(南海)인 何福堂 목사는 何進善이 

라고도 불렀는데 係堂땅 화교로서 英華書院에 진 

학하였다. 당시 영 • 중 이■편전쟁이. 끝나면서 청 
나라 조정에서는 훙콩을 영국에 분할하고 또 5개 

항구를 개방하여 개항장을 두게 되었다. 또한 복 
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어 런던회는 선교 

중심율 훙콩으로 옮기게 되었고. 英華書院도 훙 
공으로 옮겨오게 되어 理雅各(James Legge) 목사 

의 주관하에 업무가 나날이 발전하였다. 何福堂 

목사는 졸업한 후에 그를 따라서 흉콩에 오게 되 
었는데 道光 26년(1846>에 정식으로 런던회 목 

사로 안수를 받고 흉콩, 광주 둥지에서 선교하였 
다. 同治 2년 (1863)에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 

고 훙콩에 만자당(灣仔堂)율 건립하기 시작하였 
다.

런던회는 훔콩의 발전에 있어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한 후에 곧 중국대륙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 

는데 同治 3년(1864H1 는 佛山지구에 선교를 하 
였다. 何福堂 목사가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오기 

전에 구봉지 ■장로는 이미 그 곳에서 기독교의 교 
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 

회에는 그를 깨우쳐 마옴속의 의심을 해결해 줄 

만한 인재가 없었다. 何 목사가 온 후 구붕지와 
교제가 있었고 구봉지 장로는 何 목사가 저술한

신약전서 주역을 읽은 후에 크게 감명을 받아 이 

로부터 성경에서 진리의 깊은 뜻을 짖는 것을 
즐겁게 여기게 되었고 진리를 믿는 마음도 더욱 

돈독하여졌다. 그는 마침내 침례를 받고 정식으 
로 런던회 성도가 되었다. 그는 말하자면 佛山지 

구 런던회가 맺은 최초의 결실이었다. 그는 침례 
를 받은 후에 전 가족을 인도하여 기독교를 믿게 
하였다. 동치 4년 (1865)에 불산예배당이 낙성식 

(落成式)을 거행하게 되어 구봉지 장로는 그의 
가족과 함께 와서 축하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 
에도 폭도들이 악감을 품고 그 예배당을 불살라 

버렸다. 구 장로와 그의 가족은 다행히 위험을 
피했으나 何 목사는 불행하게도 창문으로 탈출할 

때 놀람과 공포가 컸던 탓에 용콩에 돌아온 후 
오래지 않아서 中風에 걸려 다음해(1866)에 광주 

에서 세상율 떠났다. 그의 죽옴은 런던회의 큰 

손실이 었다.

구봉지 장로가 흉콩에 온 후에 영국인 師多馬 

가 그의 학식과 재간을 중시하여 西席으로 그를 

초빙하였고, 그 밖에도 성경을 번역하고 관계 있 

는 주석을 편집하는 것을 그가 돕도록 했다. 이 

러한 일이 구 장로의 신학지식을 크게 정진시켜 

주었다.

동치 11년(1872)에 丹拿 목사 (F.S Turner〉의 

추천을 받아 런던회 만자당(两仔堂)의 주임을 

맡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직책율 맡은 후에 마음 
을 굳게 먹고 성실히 생활하며 매우 근면하였다. 

그는 주일 예배에 성경기본교리를 명백하게 설명 
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순복케 하였다. 

광서 9년 (1883)에 구장로는 흉콩에서 임무를 맡 

게 되었는데 이 해는 바로 국부 孫中山 선생이 
호놀룰루(Honolulu)에서 돌아은 해이기도 하다. 

그 때 국부는 拔萃書室(Diocesan Horae, 주교교 

구)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그 다음해에 홍콩 공립 
대학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국부는 자



그는 사랑된이 매우 열심이 있어서 오래지 
않아서 국부를 인도하여 정식으로 세례를 받 
게 했으니. 국부가 신앙올 가지게 된 것은 구 
봉지 장로의 간접적인 공로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래지 않아서 구장로는 광주(廣州>로 
S 겨 와서 런던회가 광주에서 개척한 교회일 
을 하였는데 그의 영도하에 중 •불  전쟁 
(1885)으로 인해 닥쳐온 교회의 위기룹 무사 

히 넘겼다.

기가 일 년 내내 외국에서 공부한 탓에 國學의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때 마 
참 구 장로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학문을 

사모하여 그의 문하에 들어가 국학을 공부하였 

다. 이로부터 오랫동안 사제간의 정을 유지하였 

는데. 평생에 걸친 돈독한 것이었다. 구붕지 장 

로는 국부에게 지식과 기독교 교리상의 일깨움을 
주었으니 그 영향은 실로 큰 것이었다. 국부의 

호가 逸仙인데 그것은 구 장로가 •지어준 것이었 
다. 그 후에 孫逸仙의 이름이 점차적으로 세계에 
전해지고 서방 세계에서 국부를 Dr, Sun Yet Sen 

이라 칭하는데, 그 번역된 음은 바로 孫逸仙 3자 

에서 따온 것이다. 구붕지 장로는 또 국부에게 
한 사람을 소개 시켜 주었는데 그는 원적은 스위 
스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喜嘉理 (Charles 

Hager)목사였다. 喜 목사는 美國회중교회 선교회 
(American congregational Mission)에 소속을 두 

고 있으면서 중국에 와서 선교하는 목사였다.

그는 사람됨이 매우 열심이 있어서 오래지 않 
. 아서 국부를 인도하여 정식으로 세례를 받게 했 
으니, 국부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구봉지 장 

로의 간접적인 공로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지 않아서 구장로는 광주(廣州)로 옮겨 와서 런 

던회가 광주에서 개척한 교회일을 하였는데 그의

영도하에 중 • 불 전쟁(1885)으로 인해 닥쳐온 3， 

회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光緒 14년 (1885)에 

구 장로는 독일 東語 學堂의 초청을 받아 中國語 
文 교수로 독일에 갈 기회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내가 아파서 멀리 나가기를 
꺼려하였으나 도리가 아니라고 아내가 진하는 바 
람에 마침내 독일에 가서 가르칠 것을 수락하였 

다. 그때 그의 나이 42세였다. 그가 베를린에 

있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잎은 고통을 안고 독일에 머무르 
며 교수의 직임을 견디어 내었다. 공무의 여가에 

는 부지런히 독일어를 배웠다. 그 덕분에 마침내 
는 독일어를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학과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항상 독일 주재 중 

국 대사관 직원들과 서로 이야기하며 왕래하였는 

데 대화하는 도중에는 잊지 않고 기독교를 그들 

에게 전하였다. 그는 귀국한 후에 광주에서 살고 

있는 사위인 伊文措 의사 집에 기거하였다. 그 
때에는 국부 또한 광주에서 개업하고 있어서 서 
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광서 20년(1895> 

에 국부는 제1차 광주의거를 일으켰으나 불행하 
게도 실패하여 위험을 피하여 훙콩으로 망명했 

고 구장로도 난을 피하여 흉콩으로 갔다. 구장로 

는 훙콩에서 런던회 道濟會堂 장로로 임명되어 

교회를 섬기고 張祝齡 목사를 도와 직무를 다하 

면서 자신이 은혜입은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

민국 2년(1914)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67세 였 

다. 그의 일생을 종합하여 劉®  목사가 몇 구의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말로 평하기를 r공은 성 
품이 곧고 맹렬하기가 베드로와 같고 자애롭기가 
요한과 같으며 뛰어난 재능이 홀러넘치나 도에 
지나치지 있음이 요한과 같으며 뛰어난 재능이 
훌러 넘치나 도에 지나치지 않음이 또한 바울과 

같다. j 라고 했다.

확실히 그의 일생에서 마땅히 들을만한 찬사라 

아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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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수칼럼 B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중국선교방식

최근들어 한국 교계의 해외선교의 목표가 정부 

의 북방정책과 軌를 같이하여 북방선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북방정책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든 이 정책은 세계의 개방 물결 

에 부응하는 정책임이 틀림없둣이 교계의 북방선 
교도 시대적 대세에 순응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북방선교의 중심이 되는 中 • 蘇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로서 이들에게 하나 

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것이 
기도 하지만 이 두 나라에는 과거역사의 유산으 

로 많은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어 해외동포에 
대한 선교차원에서도 대단히 의의있는 일이라 하 
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 

은 관계를 맺어 온 중국에 대한 선교는 우리 해 
외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임은 자명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중국선교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 

소이다. 本稿는 明末과 清末의 위대한 선교사 마 
테오 리치와 알벤의 선교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중국선교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사업의 역사는 꽤 
길다. 당대에 이미 ‘景敎•란 명칭으로 전입되기 

시작한 기독교는 원대에 육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래되었고 이 때는 宗室과 ᄎ臣들 중에서 많은 

신자가 있었다. 그러다가 몽고제국이 붕괴되고

김 종 윤  교수(전주대학교 역사학과)

오스만제국이 서아시아에 건립되자 동서양의 육 

로교통이 단절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독교의 동방 
진출도 약 200여 년 간 중단되었다. 그후 명대에 
이르러 해상 동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서방 선교 

사들이 직접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마테오 리 
치 등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명말은 기 
독교가 중국에 들어온 역사 이 래 가장 활발한 선 

교활동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그러다가 청대에 
이르러 청조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다시 동서교통 

이 중단되고 기독교도 쇠퇴하게 되었다. 그후 아 

편전쟁 이年 중국의 문호가 강제적으로 개방되면 
서 다시 선교사들의 활등이 시작되었다. 그후 공 

산정권이 수립되고 다시 기독교는 탄압을 받게 
되었고 선교사의 입국이 아직도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볼 때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는 중국에서 그다지 부훙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정치적 원인이 주된 것이 
기도 하겠지만 이와 못지않게 선교사들의 잘못된 
선교방법도 중요한 선교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 

다. 가령 비교적 선교활동이 보장되었던 명대와 

청말의 경우 마테오 리치 외에도 여러 선교사들 
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별다른 성 

과를 거두지 못했고, 청조의 경우 열강과 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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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선교사들의 실패 원인은 중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만한 우월의식율 가진 자질부 

족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즉 그저 中S3 

語文 농력과 피상적인 中a ᄉ觀만율 통해 선 
교하려다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의 보호를 받는 둥 좋은 조건에서 많은 선교사들 

이 찰등율 했으나 몇몇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역 

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볼 때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을 들어 중국에서의 기독교 지지 부진의 
원인으로 돌릴 수 없음율 알 수 있다. 이들 선교 

사들의 실패 원인은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 
만한 우월의식율 가진 자질부족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즉 그저 中國語文 능력과 피상적인 
中a ᄉ觀만율 통해 선교하려다 실패하고 만 것이 

다.

中h 民族史는 그 역사가 장구하고 복잡하게 얽 

허져온 까닭에 중국민족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역사와 이를 통해 형성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선교에 있어서 
중국어문 능력은 기본이 되고 중국인에 대한 깊 

은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중국인에 대한 

이해는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 
다. 명대의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 
와 청말의 알벤은 바로 중국문화와 중국인에 대 

한 깊은 이해를 바향으로 선교활등을 수행했다. 

양자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 
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문화의 이해를 위해 일반적 

언어는 물론 중국의 경전 둥 수많은 전적을 섭렵 

하여 나중에는 당대의 어느 대학자와도 함께 중 
국의 학문과 사상율 논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구비하게 되었다. 그는 중국인의 자기 우월관념 
을 이해하고 세계지도를 그릴 때에는 중국을 정 

중앙에 배치하였율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명칭 

도 중국 옛지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개 
인적으로는 중국식 복장율 착용하고 그의 이름도 
중국식으로 三字의 利瑪賓라고 불렀으며 설교시 

에는 자주 유교경전을 인용하여 성경을 해석하였 
다. 이같이 그는 중국사회와 습속에 적합한 선교 

방식에 착안하여 효율적인 선교활동율 전개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급하게 선교사업을 진행시키 
지 않고 우회적 인 방법을 사용하여 더 방은 성과 

를 거두었는데 족 중국인으로 하여금 서양문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발시킴으로써 기독교에 대 

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알엔 역시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선교활등을 전개했 
는데 그와 당시의 다른 여러 선교사들과 다른 점 

이 있다면 그는 중국의 당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그의 선교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上級 
階層으로부터 下級階層으로의 선교(由上而下)이 

고, 둘째는 西學을 보급하며 선교하는 방식(以學 

輔敎)이다. 다시 설명하면 당시의 일반 선교사들 

은 ‘개인의 영혼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 민 
중에 대한 복음 전파를 중시함으로써 교회의 양 

적 중가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렌은 개인 

의 영혼구제 보다는 의료와 교육사업을 통한 사 

회복음을 중시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사회에서 
사대부가 핵심계충으로서 사회의 영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사대부에 대한 선교를 통 

해 기독교의 일반 대중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따 

라서 그는 중국사대부의 호학정신을 이해하고 서 
학율 보급하였으며 그의 중국명도 호학과 유사한 

뜻의 ‘樂知’ 를 사용하여 ‘林樂知’ 라 하였다. 그 
는 북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유교와 기독교와 
의 비교를 주제로 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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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는 유교사상연구를 구실로 하고 실제는 

성서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기독교 
의 凡愛를 유학의 •인’ 과 •의’ 로 설명하고 ‘중 
용’ 둥 유교경전을 통해 성경을 헤석하기도 하였 

다.

이상 마테오 리치나 알엔의 선교활동을 보면서 

그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사실 중국인은 선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민족이다. 왜냐하면 중국인은 그 
들의 장기적이고 독립적 역사발전 속에서 배타적 

이면서 강력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유지해 왔고 
地*物博이라는 말 그대로 완전한 자치자족적 경 

제체제를 갖추어 왔으며 유교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회윤리체제를 일찍이 형성하였으니 외 
부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도 느낄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에는 어떤 외래문화나 외래종교가 
발 붙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인도 
의 불교가 중국에서 성공한 것은 불교의 독특함 

에서 라기 보다는 중국의 전퉁사상인 도교와의 유 

사성 때문이라는 점은 바로 시사해 주는 바가 많 
다고 하겠다.

우선 우리는 중국인의 전통적 ••文化的 自 
足感” 율 깊이 이해하고 이에 알맞는 합리적 
인 선교방식올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현실올 직시하고 그 현실이 킬요로 

하는 •무엇’ 올 연구하여 이러한 틸요콜 충족 

시킬 수 있는 時宣 작절한 선교활동율 전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종합적으로 성공적인 중국선교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중국인의 

전통적 "文化的 自足感” 율 깊이 이해하고 이에 

알맞는 합리적인 선교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이 

필요로 하는 •무엇’ 을 연구하여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時宣 적절한 선교활동을 전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개인의 영혼 

구제에만 중시하여 量的으로만 팽창된 한국교회 
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중국에서는 발생 
되지 안도록 사회복음에도 힘을 써 양적인 발전 

과 함께 질적 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중국에는 수많은 우 

리의 동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엄연히 중국인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선교도 전반적인 
중국선교의 일환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々

(동국 평 동;a하의 에배 모습)



중국선교와 중국선 교사명 자

유 소 충  목시• (영등포중화교회)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이제 피선 

교국에서 선교국으로 성장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실제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산핀선교까지 지향하는 시점에 이르렀 

다. 특히 근래에 와서 한국교회는 중공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많은 사명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 
어나 중국의 북음전파를 위해서 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마다 중국선교를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뼈 

하실 일이다.

필자는 중공땅을 본향으로 두고 있는 중국인 
목사로서 197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3만 명의 화교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 

국교회의 모든 흐름과 상황을 알고 있으며 중국 

선교를 위해 일하는 여러 선교기구에도 몸담고 

있다. 지금은 중국선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구인 중국선교연구원에서 중국선교사를 양성하 
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r孫于兵法」에는 이런 말 

이 있다. "知彼知己 百戰百勝” 즉 상대방을 알고 

나 자신율 알면 백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전장에 선 병사라 할 
수 있다(엘6:10〜 17). 이 영적인 전쟁은 꼭 승리 

해야만 한다(딤후2:1〜8). 또 주님은 승리를 우 
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는다. 중국선교를 연구 

하고 또 추진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몇 가지 중 

요한 사항율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선교는 神依存的이어야 한다.

선교를 하는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이

야기 같지만 이것이 선교현장에서 현저하게 沮害 
요소가 되어 왔기에 재삼 강조하고 싶다. 외국선 

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툑히 중국선교에 있어서 너 
무 지니치게 자신과 지식을 믿거나, 물질을 믿으 

면 선교役事는 결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음은 선 
교현장에서의 결과가 가르쳐 주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이기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 역사 속에 전 
무후무한 선교사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있느니라”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 
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능을 받고 예 

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이 되리 라 하시니라” 고 했다. 선교는 힘 
이나 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 
히 거할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선교현장에서 나타난 성 

령의 직접적인 干涉을 볼 수 있다. 성령이 아시 
아에서의 북음전파를 금지하시고 비두니아의 선 
교도 불허하시며 마게도니야의 선교현장으로 바 

울과 실라를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 여기에 
서 우리는 20세기의 시대적 사명자로서 우리 자 

신을 한번 진실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교역' 

사에 있어서 인본주의는 절대적으로 금물인 것이 
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이 아 
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 

의 허락으로, 인간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마쳐 

야 할 것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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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유교문화의 중심사상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복음적 처방을 하지 않으면 거듭되는 실패를 면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유교사상과 중화 

사상에 妥協하자는 말은 아니다. “知彼知己, 百 

戰百勝” 이라는 말처럼 승리의 북음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인들의 심충 깊이 자리잡고 있는 토 
착문화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함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本號에서는 지면이 허락되는 대로 중국 
문화의 여러 측면을 탐구해 보기로 하자.

(증욱인독의 아\1

1.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선교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고로 선교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2. 중극선교는 그 문화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 

요하다.

선교는 타문화와 언어 에 대한 인식없이 단지 
사명과 열심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문화는 유구한 문화 

이기에 여기서 몇 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 

우나 중국문화는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유교의 배경이고 또하 

나는 중화사상인 것이다. 중국선교 사명자들은 
필히 이 두 7}지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서방선교사들이 중국선교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敎難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이 중국문화의 중심이 되는 유교사 
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중화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충돌인 것이다. 중국 
은 心層이 백지상태나 진공상태의 민족이 아니라 

마옴깊이 간직하고 있는 유교문화 속의 민족이라

中國 近百年 등안은 문제가 가장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모 

두 다 文化問題라는 것은 注目할 일이다. 淸末以 
來 문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가 많았고 이론 
의 충돌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화 

합, 전통역사의 계승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연구 
는 S 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이 기독교 이천 년 역사에 있어서 또한 선교학적 

인 각도에서 볼 때에 만족스러운 해답이 되지는 

못한다.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 
지고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국문화에 대한 연구는 선교라는 대과제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선교가 타문화진을 향하는 복음적 도전이라면 

피선교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2. 중국문화의 두 가지 구분

① 문화의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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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지역성율 형성하는 원인은 인간이 각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창출해 내는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산지주민과 평지주민의 문화가 다르고 대륙주 

민과 섬주민의 문화가 다르고 아세아와 유럽의 

문화가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지역성은 인류사회가 지리환경을 이탈하여 존속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일수록 이러한 지역성 
의 영향이 크다. 인류가 자연환경율 극북하는 능 
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지역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낮아지고 ■따라서 문화의 지역성도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선교를 하는 

우리들은 중국 각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하여야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 

이 된것은 유대인들율 얻고자 함이요” (고전 
9:20) 라고 했다. 또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회 
에게 임하시면 너회가 진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 
이 되리라”(행1:8)고 하셨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문화가 사마리아문화와 같을 수 
없고 땅끝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문화와 

도 같율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각각 다른 지역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할 급선무인 것이다.

©  문화의 시대성
문화의 시대성은 고대문화와 중세문화가 다르 

고 19세기의 문화와 20세기의 문화와 같을 수 없 

다는 것율 말한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성은 또한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적인 변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중거하는 자들이기에 

피전도자가 처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격 

하지 말고 이해하는 수용태세가 필요하다.

3. 中西文化의 공통점고t 차이점

① 공통점
중국문화는 구미 민주국가의 문화와 현저한 차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공통점도 적지 않다. 

미국의 Laufer 박사는 1932년 3월의 과학의 미국 

이란 잡지에서 중 • 미의 접촉점을 주제로 한 글 
율 발표하여 중 • 미 문화의 공통점 다섯 가지를 

말했다.

a. 민족정신

民治, 民有, 民享은 미국의 고유원칙이며 또한 

중국선민듈이 공신하는 현저한 정신이기도 하다.

맹자는 B.C 4세기경에 이미 군경민경사상을 주 

장한 바가 있다.

b. 신앙자유

중 ■ 서 문화의 공통점 중에는 역시 신앙의 자 

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옴을 말할 수 있 

다.

c. 사회 평등
중국은 본래 계급제도는 없으며 지식상의 위족 

만 존재하였다. 그들의 위족신분은 학문율 통하 

여 주어지는 것이다.

d. 정의관념

중 . 서 문화 가운데 민족우월감은 없고 인도주 

의와 평화숭상을 중요시한다.

e. 교옥에 대한 신념

尊!R  尚智와 학술을 ᄉ群進歩의 최대보장으로 

안다.

② 차이점
a. 심령표현 형태에서 본 차이점

중국문화는 도덕심을 중시하고 서방문화는 인 
지를 중심한다. 인지심의 표현은 대상 또는 사물 

을 찾는 데 있고 도덕성은 내적인 면을 강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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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법으로 보는 차이점

중국문화는 直覺을 중시하고 서방문화는 理 智 ' 

를 중시한다.

c. 문화의 공적을 통해 보는 차이점 

문화의 공적을 통해 볼 때 중국문화는 도덕적

인면에서 많은 수확이 있고 서방문화는 과학적인 

면에서 수확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중국문화를 연구하느 咖0 ᄇ

한 민족의 문화를 깊이 탐구하려면 몇 가지 길 
이있다. 즉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탐구하는 직 

접적인 방법이 있고 또한 그 시대와 상관없이 탐 
구하려는 민족문화의 시대적 산물을 통해서 탐•구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① 생활관습을 통한 연구 

다른 민족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그 민족의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각도에서 비교연구할 때는 반드시 연구대 

상국의 문화와 자국문화의 상통 폭은 상반, 또는

혼합적인 면율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문화 

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화편 속에서 

살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② 藝術品을 통한 연구
각종 회화. 조각, 예술품은 한 민족를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율 준다. 예술품 속에서는 그 시대 

의 상항, 사상문화가 담겨져 있음율 말해주고 있 
는 것이다.

③ 文物율 통한 연구
어느 나라의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그 나라의 

서적을 많이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문 
화를 연구하는 길도 마찬가지로 중국서적을 많이 

접해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서적을 읽어야 
한다 周나라 저작으로는 周文王, 周公, 孔于, 孟 

子. 莊子, 漢나라의 班固, 삼국시대의 諸:g 亮, 

唐나라의 이백, 송나라의 司馬光. 朱裏. 張載, 

淸나라의 顔亭林, 王念孫, 이상의 인물들은 聖 

ᄉ, 史學者. 文學家, 政論家. 考古學者로서 매우 

重要한 인물들이다. #

중 국 선 교 핸 드 북
조나단 차오 지욤 

중극어문선교회 편역

중국교회연구소 소장이며 중국선교의 최고 된 
위자인 흉콩의 조나단 차오 박사의 (The 

China Mission Hand Book)을 중국어문선교회 
가 완역하고, 여기에 중국어문선교와 두란노 
서원이 중국선교에 관한 방대한 양의 최신 자 
료들을 부록으로 덧붙여 놓았다. 중국선교에 
관한 한 최고, 최대의 자료집. 중국을 알려고 
하거나 중국선교에 헌신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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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하기수련회 m  요약
n i i i M J i  

신앙과 전공의 조화

우리에게 있어서 전공이 먼저인가? 신앙이 먼 
저인가? 아니면 신앙과 전공이 각각 따로인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중심이 확실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하고 있는 전공을 살펴보고 
또한 신앙과 전공율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성경반 회원으로 가입하 

게 된 사람들은 이런 갈등들이 있었율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은 무엇이며 나의 신앙 
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생각해 보고 개인과 

성경반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 
해 보자.

1. 공정적인 자아상 - 나는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나의 존재 의의, 이 
것이 확실하면 그 다옴으로 나는 무엇율 할 것이 
가 동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첫째.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이라는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 
다. 만약 내가 아무 폭적없이 우연히 생겨났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그만이며. 어떻게 살아도 
다 허무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목적 
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면 
서 보람과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에를 들어 볼펜 
은 쓰여지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볼멘이 자기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찌르는 
일에 사용되야 하겠다거나 던져서 벽에 곶히는 
일율 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우리 
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목적을 두셨는데 내 맘대로 살지는 않았나?

둘째,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졌나를 알아야 한 
사람들이 상품율 만들고 상품의 목적과 사용 

■법율 알기 위s8서 제품설명서를 덧붙이는 것과

박 성 주  교 수  (본 선교회 대표)

같이 나를 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율 공부해야 
하며 내가 고장나면 성경을 보고 고치며 그 목적 
율 성경을 보고 알아 자신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창조의식과 목적의식율 확 
실히 세우면 내가 무엇율 할 것인가를 잡아 나갈 
수 있다.

ᅪ1^> 긍정적인 자아상율 가져야 한다. 하나님 
이 나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 
재이며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좌절하며 교 
만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독룩 

한 사명과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나의 장점을 파악하여 인정하되 교만하지 말고, 

단점도 인정하되 열등감율 갖지 않는 것이 중요 
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과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율 믿율 때 
가능하다.

2. 준비하는 삼 - 지S  무엇율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며 무슨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

어떤 때는 준비만 하다가 실제의 일을 못할 수 
도 있지만 또한 준비하는 일 자체도 사역일 수 
도 있다. 흔히. 나는 준비하고 있어서 교회일도 
하나님의 일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를린 말이 
다. 준비와 일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우리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준비일 수도. 

사역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처지 
를 잘 아셔서 거기에 맞추어 돌보시며 일을 시키 

신다.

나는 년1년도에 주님을 만나 그것이 기뻐서 중 

국문학율 공부하면서도 신학공부를 하고 싶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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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일을 위해 5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앞 
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기도 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웅답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최선을 다하느냐는 물으심이었 
다.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앞길은 하 
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던 공 
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지금의 방송통신대학 
에 오게 하시고, 중국어 성경반을 시작하게 하시 

며. 성경반율 동해 중국어문선교회를 시작하는 
동기를 제공해 주셨다. 여 러분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공부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청 
년 때에 율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내가 무 
엇이 될 것인가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여러분이 대부분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다. 중국선교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중국어성경반 - 신앙공동체에의 참여
우리는 대개 중국선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 

는데 그러나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멀어지 

게 되지만 의외로 중국어전공과 신앙을 연결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 먼저 직접 선교할 수 
있는 일을 보더 라도 평신도선교사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어 몸담은 직장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예를 들어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문서 한 장 번역하는 둥과 같이, 거창하지 

작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 
것이 선교이다. 또한 앞에서 뛰지 않더라도 기도 

로 돕는 것.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방 
법이다.

현재 중국선교 전문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봉사하며 준비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을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함께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같은 비젼을 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륵히 성 
경반과 같은 공동체를 통히] 선배가 이골며 후배

는 따라가는 풍토가 신앙공동체속에서 있을 수 
있다. 또한 신앙과 전공의 조화가 되지 못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 할 때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 
이 공동체률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어성경반의 대상율 중국선교에 제한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허용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신하게 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의 분량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한다. 이렇 
게 중국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 
는 날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준바해 나가자.

4. 몇 가지 제언
첫째, 성경반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각 

자 독자적인 활동을 가지면서 동시에 각지역 성 
경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생겨야 할 것이다.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는 중국어 찬양대회, 중국어 성경암송대회, 원어 
로 된 단막극 경연대회 둥이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상호교류를 통해 학습경험, 선교정보 등을 교 
류할 수있다.

둘째, 이렇게 중국어 성경반이 결성되고 활성 
화되기 위해 중국어문선교회가 실제적으로 도와 
야 하며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서 협력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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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M . 1 I )

중국어문선교회 사역 방향

이 요 한  (본 선교회 총무)

I • 서 른

이제 한국은 북한과 유엔동시가입율 앞두고 있 
어 총회에서 동과만 되면 정식 유엔 가입국이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 중국선 

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국의 외교국 당국자가 ••한국이 유엔에 가입 

을 하면 한 • 중 수교도 되야 하지 않는가?” 하는 
한국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유엔의 안보리 이사 

국이며 유엔율 지탱하는 중추국가인데 회원국에 
게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는 

가” 하는 우회적인 답변율 했다고 한다. 이 이야 

기는 중국선교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한중관계 개선의 선교적 의미
한 • 중 교역이 시작되어 무역대표부가 북경과 

서울에 생기면서 인천과 위해(산동)에 카페리가 
취항하게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교가 수립되면 북경, 심양 둥 
으로 정식 유학도 가능하게 된다.

한 • 중관계의 물고를 튼 계기가 된 사건은 80 

년초에 군산 근교에 중국민항기가 불시착했을 

때이다. 승객과 기체 송환에 호의를 베풀었던 것 
과 돌아갈 때 그들의 짐속에 넣어준 물건들이 한 

국의 발전상과 한국의 호의를 그들에게 잘 전해 

주었던 것 같다. 북한에 불시착하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중국간의 좋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

어떤이듈은 한 • 중 수교를 올해말쯤 ■ 보기도 하

( 수 력 장 여 자 득 의  기도하는 모습)

는데 늦어도 2년 안에는 수교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양국수교에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중국선교를 하려는 우리에게 도움 
이 되지 못할 것이다.

조나단 차오 목사는 진단하기를 “제 개인적인 
믿옴으로는 앞으로 서기 2천년이 되면 중국은 지 

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최대의 추수현장이 될 것 

입니다. 곡식들은 이미 추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추수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분주히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 

지만 위대한 문은 아직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 

국에 복음율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이르 
게 되면 중국은 전세계로부터 추수 사역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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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많은 도움율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믿는 바는 그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 
가 핵심적인 역할율 담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 
다. 이렇게 볼 때 향후 10년은 다가오는 위대한 

사역율 위한 준비의 10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분은 수교차원을 넘어서서 자유 
롭게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그날이 2천년에는 

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년 동안 어 

떠한 준비를 어떻게 헤야하며 한국교회는 중국교 
회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또한 중국어문선교회 

는 교회를 도와 어떠한 모양으로 준비해야 그때 

에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현장에 가서 마음껏 추 

수할 수 있겠는가?

2. 한국교회의 중국선교관
한국교회가 중국복음화를 처음 외친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 집회 이후라고 보는데 지금으로 부 
터 약 15년전 중국이 여전히 죽의 장막으로 남아 

있율 때 중국복음화의 기치를 올렸다. 그러나 지 

금 막상 문이 열렸어도 한국교회가 적당한 대체 

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첫째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의 시각이 지역적, 민족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물량주의이다. 한국교회는 중국교회를 

돕는다는 것을 그쪽에 교회 건물을 지어 주는 것 

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중 
국에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 평당 3십만 원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한국교회는 

이런 식의 물량주의적 중국선교를 반성해야 할 것 
이다.

세째로 한축교회의 교파팽창, 교세팽창율 위한 

욕심들을 버려야 한다. 한국에 장로교만도 백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중국에 저마다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 

는가를 생각하며 인위적 욕심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계도하고 자료, 는리, 서적 
둥을 보급해 주어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어야 한 

다.

3. 중국교회현황
중국교회는 49년 공산화 당시 70〜80만이던 기 

독교인의 수가 5천만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문 
화혁명 이후에 급속한 성장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성도의 수를 천만으로 

보며 그 중에 중생한 자의 수를 그 1/4인 25만으 

로 본다. 그러나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거듭난 

성도의 수가 대단히 많다. 그돌은 예수를 믿을 

때 목숨을 내어 놓고 믿으며 다른 목적으로 예수 
를 믿지 않는다. 이 사실이 중국교회가 짧은 시 
간내에 놀라운 성장을 보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중생한 자의 수도 5천만 중에 4천만이나 되어 한 

국에 비해 10배가 넘는 교세이다.

중국에는 “ 知彼知己면 百戰百勝” 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자는 이야기인데 한 

국교회는 중국교회의 실상을 모른다. 그리고 스 
스로 자만에 빠져있어 지기도 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결과는 百戰百敗일 것이다. 중국교회의 

실상을 한국교회에 정확히 알려 한국교회가 중국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과 한국교 

회 자신을 바르게 깨우쳐주는 것이 중국어문선교 
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라고 생각한다.

I. 본 론

1. 새로운 선교관의 요청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멤버 
쉽이라고 한다. 새로운 선교관을 요청하는 이 때 
표어가 되어야 할 것이 멤버쉽이다.

멤버 입은 첫째 자기역 할이 있어 야 한다. 즉 자 

기의 해야할 역 할율 알아야 한다. 우리 가 몸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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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떠한 역활을 해야 하는가? 중국어문선교회 

가 중국선교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점율 알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 
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남들 

이 하는 사역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고 경쟁을. 

한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관과 지체의식에 부합 

하지 않는다.

규모률 넓혀서 중국교회에 대한 사역율 세계교 
회란 하나의 를로 생각해 본다면 세계교회 가운 

데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면에서 바른 자기판단이 있어 

야한다. 우리는 열성적이어서 시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어느 나라의 교회도 한국교회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순발력으로 세계교회에 공 

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음은 인력이다. 준비 
된 인원은 많지 않지만 나서고자 하는 인력은 많 
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되는 일이니 어쨌든 

인력은 풍부하다. 또한 물질로 공헌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어떤 모양이든 물질이 풍부해서 어디 
에 쏠 줄 모르고 있다. 이상 세-가지 부분에서 . 

우리가 중국교회를 돕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한 

국교회가 베푼다는 자세로 또는 중국을 교화 시 

키겠다는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사역의 방향
현실적으로 교세, 교파팽창주의 각도에서 중국 

선교에 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세가 
중국에 비해 십분의 일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른 사역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율 

제시해 볼 수 있다.

① 중국교회 토착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교파맹창과는 반대되는 의미로서 기존해 있는 중 

국교회율 육성해야 한다.

©  삼자원칙의 존중이다. 삼자원칙은 1897년

후리가 중국고호I를 돕If다는 생각을 

가져 야지 한국고호I가 푼다는 자서로 

또는 중국을 고화 시미~3(다는 제국추 

의적인 밥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3

존 버클러선교사가 제창한 것이다.

반기독교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제국주 
의의 앞잡이라고 공격을 받게되자, 중국교회는 
외국선교사들의 지도를 받지 았는 독립된 중국교 

회를 세우려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워치만니 
가 지방교회, 왕명도 목사님이 중국기독교당율 
세웠다. 이러한 토착교회운동이 49년 공산화 이 
후 지하로 숨어버리고. 지금은 관방교회인 삼자 
교회가 차응해서 쓰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적 
화되고 또 가훅한 문화혁명 가운데서도 중국교회 
가 살아남율 수 있었던 이유는 1920년대 후반의 
토착교회운동과 자립교회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 
므로 중국교회의 상창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 

야 한다.

®  중국교회의 건실한 성장 지원
서양어린이 중에는 암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한 

다. 왜냐하면 서양어린이는 열몇 살만 되어도 신 

체가 어른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와 판단 
의 기준은 어른을 따라가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중국교회도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된 

다. 너무 급격하게 성장한 나머지 신학적. 교리 
적 딧받침이 따르지 못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 
난다. 예를 들어 이단이 일어나는 것과 또한 지 
금은 순수한 열정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어느 선 
에 가서는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다. 기독교 책 
자와 문서 보급으로 이들율 건전한 신학으로 핏 
받침해 주고 그들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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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올바른 교회관의 확립을 도와야 한 
다. 중국교회는 독자성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 
면 워치만니는 다른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 
각을 갖고 있었다. 참예수교도 다른 집단은 이단 

시했다. 중국교회가 자기 독자성을 추구하면서도 
교회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 줄 수있 
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중국내에는 이슬람교가 5천만, 라마교가 
5백만, 기타 이교가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교회가 라마교, 이슬람교에 대한 공격적인 선교 

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슬 
람편인 위그르지역에 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다수의 한족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지역이든 10» 이상의 한족이 이슬람편내에 자리 
잡고있다. 그들을 통해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세울 수 있도록 이교된에 대 
한 선교의 자극도 주어야 한다.

3. 사역의 내용

① 중장기 사역
국내사역으로는 중국선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설립되어 많은 유휴인력들이 투입되야 한다. 그 
래서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한국교회에 지적해 
주고 한국교회에 중국교회를 위한 바른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앞서 말한 중국을 위한 문서 사역을 위해서 
현지에 중국교회가 주체가 되든 훅은 한국교회가 
돕든 복음적 출판사가 설립되어야 한다

② 단기 사역
단기적인 사역으로는 교포선교가 있다. 조건이 

가능한 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매주 천명씩 오는 
교포들과 이제 10월이 되어 천진과 인천간에도 
카페리가 운항하게 되면 교포뿐 아니라 중국인들 
에게도 중점적으로 복음을 중거해야 하겠다. 또 
연구원 양성을 위 하여 싱 가폴이 나 흉공 대만 둥지 
에서 단기적으로 연수훈련을 받도록 연구원을 파 
송 지원하는 단기사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유학 셴터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만간 중국과 수교가 되면 중국내 920여 개의 
대학에 유학생들을 보내 선교에 대한 여러 노하 

우를 축적해 나간다면 중국선교에 있어 큰 도움 
을 받을 있을 수 것이다.

끝으로 비견트립(Vision trip)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 
으로 기존의 여행코스가 아닌, 중국교회의 바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코스개발을 할 수 
있겠고. 또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여행 

을 통해 중국선교에 대한 비젼을 찾율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m. 결 론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만간 중국선교를 자유롭게 해주실 그 날을 바 
라보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내실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작 한국교회의 많은 일문 
들이 그 곳에서 일해야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또 

기회를 잃지 않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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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의 길로 나아가다
王 欣 欣

(번역부제공)

盤:

한 차례 광주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이 한 편의 간중율 손에 넣율 수 있었다. 위태 
롭기 그지없는 목조 누옥에서 한 여공 처녀가 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훔미진진하게 
들려 주었다. 평범한 출신. 평범한 삶이었으나\그에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평범치 않 
은 사랑율 경험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신앙의 격동율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창조 
해 내신 생명와 능력은 느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이끄심을 동하여 그너는 주 
위의 무신론적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이 링게

人 I 작 도 1 1二h

우리는 복건성에서 살았는데 
조상제사와 우상숭배가 집안 대 
대의 신앙이었다. 그렇지만 우 
리는 그것이 단지 전통을 습관 
적으로 따른 것일 뿐이어서 그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우 
리 집에 닥친 연이은 불행들이 
우리를 높고 심원하시나 쉬운, 

초월해 계시지만 구체적인 그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였다. 

그분은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셨율 뿐 아니라 더욱 우리 
의 심령의 세계를 만족시켜 주 

셨다.

1963년 어머니는 신장염을 앞 
게 되었고 게다가 오랫동안 신 
경쇠약에 시달려서 온 가족은 

가슴 조이며 어두운 먹구름 속 
에 덮혀 살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병도 걸리지 말 
아야 한다는 이치를 모르기나 
하는 둣 우리 자매는 항상 번갈 
아가며 병치레를 했다. 유모는 
다급히 백방으로 신령에게 빌어 
평안 얻기를 구했으나 평안은 
오히려 저 멀리에 있었고 위로 
받기를 바랐으나 오히 려 근심만 
더해 갔다. 이러던 중 어떤 선 
생이 어머니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 
데 그 이유는 불필요하다고 느 
껴서이기도 했으나 아버지의 반 
대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일은 기억 속에서 곧 사라져 버 
렸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통을 보 
고 갖은 방법을 다해서 엄마를 
위로하여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 
를 바워 보려고 애썼지만.잠깐 
기뻐지는 둣하다가도 이내 근심 
은 여전하였다. 어느날어머니 
가 병으로 통중이 극심하여 참

을 수 없어 도와 달라고 하나님 
께 부르짖자 통중이 곧 점점 사 

그러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 
지는 이것율 다만 우연의 일치 
라고 여겼다.

o  h  t H  天 |  의 人니 권

2년 후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 
가 우리 집에 떨어졌다. 아버지 
가 방광암을 얻으신 것이었다. 

온 가족은 다시 한 번 천길 낭 
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다. 아 
버지는 이제까지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신봉하고 천성이 낙천적 
이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 
셨는데 막상 임종이 닥쳐오자 
아버지도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 
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 
하기를 된했으나 원치 않았다.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때가 완 
전히 늦어버렸다고 의사가 판정 
을 내리자 아버지는 그 때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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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죽음을 직시하고 생명이 

결국 자기 수중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절망중에 아버 
지는 시험삼아 하나님께 "만약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 제 여생 
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약했다. 비록 조건부식의 거 
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 
주셨다. 아버지는 지금도 원기 
왕성하셔서 작년에는 운동에서 
3둥을 할 정도였다.

하나1님의 능력

으로  건짐 받은

고모의 떨'

아버지가 병중에 계셨을 때 
고모가 늘 휴가률 내어 문병을 
오셨는데 우리가 병상 옆에 둘 
러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고 
모는 매우 참을 수 없어 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의사였던 
고모의 이성으로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모에게 어떤 치료의 능력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넘어 선 
다는 것과 볼 수 있는 현실 세 
계 밖에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있어 사람의 능력이 미치치 못 
한다는 것율 경험하게 하셨다. 

같은 때에 고모의 딸이 아무 이 
유없이 귀신에게 매를 맞곤 했 
는데 그 아이가 발작할 때면 모 

든 사람이 땅바닥에 딩굴 정도 
로 고통을 당？s고 고모는 이 때 

문에 마음의,고통이 그치지 않 
아 항상 아이를 안고 통곡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한데 
도 더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 
자 고모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한 방법을 택했는데 우리와 같

이 무릎을 끝고 기 도하자 위 신 
이 물러갔다.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사용하셔서 기독 
교 배경이라고는 전혀 없는 가 
운데 우리 가족 부모 일대를 선 

택하셨고 이것 때문에 전가족이 
헌신케 되었으니 집안이 하나님 
의 복을 누리는 시초가 되었다.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웃들이 
우리 집을 불쌍히 여기며 의심 
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불쌍히 여겼던 것은 병고가 가 
져온 가난 때문이었고 의심스러 
워했던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 
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 이 사 
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 ’ 

모오니까？” 와 같은 이유에서 였 

다. 비록 이웃들은 분명히 말하 
기를 꺼려했지만 우리는 은연중 
조상의 음덕율 받지 못해서 집 
안에 이와 같은 많은 액운이 닥 
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 
나 하나님의 대답은 오히려 “그 
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 이셨다. 지 
금은 이웃들이 우리를 부러워하 
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 
량이 우리 집을 겹겹이 둘러 치 
셨기 때문이었다.

믿기는 

믿 었으 나

집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기사 
와 이적을 체험하고 언니의 자 
상한 관심과 인도, 희생의 모범 
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믿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 
나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붕헌 
은 기나긴 마음의 행로를 거쳐 
야했다. 나는 언니가 지닌 감화 
력을 부러워했고 그것이 하나님 
과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랑에 
서 나온 것임을 알았으나 언니 
처럼 나도 할 수는 없었다. 내 

가 주님율 믿은 것은 영생이 있 
기 때문이었다.

주님을 믿은 후 감히 하나님 
을 떠날 생각을 못했던 것은 지 
옥 불이 무서워서였다. 그러나 
믿음을 구하는 마음은 없었고 
봉사의 의미도 몰랐을 뿐만아니 
라 더욱이 복음전도의 열정은 
조금도 없었다. 단지 매일 사막 
에서 오아시스를 보면서 심령의 

갈급함만 채울뿐이었다. 그래사 
나는 날마다 미루면서 모임에 
참석하려 하지 않았는데 마음 

이 은근히 편안하지 안아 신앙 
은 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 
다. 나는 사실 주위의. 신비스러 
운 간중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 
나 억지로 나 자신의 연약을 이 
겨낼 수도 없었다. 언니는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 했으며 하 
나님께서도 내게 실망치 않으셔 

서 내가 자라나서 스스로의 한 
계를 깨닫고 그 분을 의뢰하기 

를 원하게 되기까지 기다려 주 
셨다.

복건에서  광주

의 공■ 장•생활로

졸업후 흉분과 두근거 리는 마 
음을 안은 채 광주로 와서 공장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 
생활을 독립할 수 있어서 더 이 
상 집안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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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 
나 처음의 그 신선함은 그리 오 

래 가지 못하였고 고독한 심경 
으로 생소한 환경과 성격이 를 

린 사람과 대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의 동 
료들은 나와 다른 성장환경, 다 
른 생각을 지니고 있어서 집안 
식구처럼 나를 포용하고 받아들 
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원래 
성장의 과정이란 탄탄대로가 아 
니어서 여러 가지 대가를 치워 
야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줄곧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내가 어떻게 이런 가시밭길율 
걸율 수 있율까? 동료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내게 큰 압박이 
되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시시 
비비를 따진다는 것이 결코 모 
든 문제의 해결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공장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침묵을 지켜 다른 사람 
과 충돌하지 않았지만 내 바로 
옆의 40여 세 난 부인은 항상 

내 훔집을 들추어내며 온갖 구 
실율 붙여 고의적으로 나에게 
맞서려 들었다. 고독한 환경에 
서 동료와의 날카로운 대립 관 

계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용납을 
갈망했고 우정을 맺게 될 때도 
다시 홀로될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대립을 원치 않았으나 어 
떻게 바꾸어 볼 도리가 없었다. 

이 런 것들로 인해 나 자신을 새 
롭게 돌아볼 수 있었는데 지난날 
의 자신감이란 과거에 어떤 압 
력도 당해보지 않아서 좌절과 

실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데 
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

았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에게 인내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부딪힐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순복하고 넓은 이해와 큰 포용 
력으로 감정이 앞서지 않기를 
배운다.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한 차례 또 한 차례 승리하게 
되었고 그 부인이 내게 대하는 
태도도 점점 조금씩 변해갔다. 

비룍 그녀가 지금도 여전히 제 
멋대로이고 거칠지만 나하고는 
잘 지내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내가 
뜻밖에도 사랑으로 동료의 적대 

감율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성격 
을 다듬으시고 내 마음을 변화 

시키기 시작하셨음율 알았다. 

믿옴은 내게 있어 점점 구체적 
이며 심각한 의미를 지니게 되 
었다. 차츰 헌신을 기쁘게 여기 
게 되고 남들에게 즐겁게 복음 
의 좋은 점을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언니와 같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낮에 
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과 휴 
일에는 교회에서 상담이나 접 

대, 전도지 롤리는 일을 돕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게 되었다.

■ 에  게  도
엇  열 매 가
나는 언니의 복음전도의 열정 

과 은사를 부러워했는데 언니 
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 
도했다. 한 번은 열쇠꾸러미를

나는 재발리 그 기회를 
타서 아이에게 에수님의 

이야기를 을려 주자 그는 
에수님올 영접하게 되었 
다. 나는 북욤전도의 기쁨 
율 체험하게 되어 될듯이 
기쁜 마용으로 처용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링으로 
북윤전도의 길을 걷기 시 
작하였다.

찾기 위해서였는데 우연히도 복 
건에서 광추로 와 공장을 시작 
한 6,7가구를 만나게 되 었다. 

객지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난지 

라 그 사람들이 특별한 반가움 
을 나타냈다. 언니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공장일은 마치지 
못했으나 전부 예수를 믿게 되 
었다. 나는 언니의 마음 중심을 
보고 큰 감동율 받았지만 나 스 
스로는 말에 서툴고 성격도 내 

성적일 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은사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도록 기도했다. 

한 번은 고향으로 톨아가는 길 

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데 하나님께 그리 어렵지 않은 
기회를 주셔서 좌절하거나 상심 
하지 않게 되기를 구하였다. 기 
차 안에서 맞은 편에 한 남자 
아이가 뜻밖에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새겨진 열쇠꾸러미를 꺼내 
드는 것율 보게 되었다. 나는 
재빨리 그 기회를 타서 아이에 

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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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는 예수님율 영접하게 되 

었다. 나는 북음전■도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어 될듯이 기쁜 마 
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 
님께 드림으로 북음전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언 신의

길로 나서 다

교회봉사를 통하여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 
며 더이상 자기만의 울타리에 
살지 않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 

게 관심율 기율이는 법을 배딨 
고 더이상 고독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더욱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움으로 우둔한 입술과 

내성적 성격의 그늘로부터 벗어 
나와 기쁘게 하나님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맡기게 되었 

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분이 우리 
집안에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 
을 뿐 아니라 더욱 내 자신 안 
에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다. 하나님의 최대의 기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성격과 사상과 인생관에 
변화를 입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의 사랑에 적극적인 반응율 하 
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令

( ■"중국과 교회』63기 중에서 )

睡  선 그 고  • 서  안 내 睡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3,000원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3, 500원

3. 중국선교맨드북 (두란노 서원) 

圆  고 Z• 재  안 내 睡

4,800원

1. 中國語 聖經

(신약+ 시편+ 잠언:주음부호)

7,000원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1.500원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1,000원

3. 旌文背誦 1,500원
經文背誦 Tape 1,000원

4. 睡夢鄕 1,000원
睡夢鄕 Tape 1,000원

5. 飛行屋 1,000원
飛行屋 Tape 1,000원

6. 初級中國語 I 2,000원
初級中國語 I Tape(10개) 6, 000원

7. 初級中國語]! 3’000 원
初級中國語I Tape(10개) 6,000원

8. 中國文化二十講 5,000원
中國文化二十講 Tape(3개) 1,500원

9. 我的第ᅳ本聖經 2, 500원
我的第ᅳ本聖經 Tape 1,000원

10 예수 讀美(중국어 찬양집) 3, 000원

* 구입 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에 직 접 오셔 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지방에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계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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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성경공부 (방송대성경반 제공:서울지역 )

가말리엘의 권면
(사도행전 5:33-42)

공회의 사람들이 듣고 매우 노하여 그들(사도 CS) ■도1  어 1 히 (|^LCS>

들)율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으로서

뭇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라 불 悩怒 naonii 성내다. 노하다
리는 어떤 교법사가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 法利赛人 바리새인
들에게 분부하여 사도를 잠시 밖으로 데려가게 敬重 jlngzhbng 존경하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아, 경의를 품고 중요시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는할 때 너희는 마땅 敎法師 jiaofashi 가르치는 선생. 교법사

히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종전에 드 站起來 zKanqYl^i 일어서다
다가 일어나서 로 크다 자랑하고 1 를 따르 暫且 zanqi? 잠깐. 잠•시
던 사람이 약 400명 이었으나 그가 족임을 당한 論到 1undao ① 〜까지 말하다.

후 그를 따르던자 모두가 흩어졌으며 그우 호구 ② 〜까지 말하면

를 조사하여 등록할 때에 갈킬리에 있는 유다가 小心 • vxiaoxin ① 조심하다. 주의하다.

일어나 백성을 유인하여 그를 따르게 하다가 그 ② 조심스럽다. 주의깊다.

도 멸망하자 그를 쯧던 사람들도 모두 사방으로 세심하다.

흩어졌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된하니 이런 사람 辦理 banlT 처리하다. 취급하다.

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들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 해결하다.

라 그들이 도모하는바, 행하는 바가 만약 사람에 附從 fucong 따라다니다. 좃다. 수종하다
게서 나왔으면 반드시 파괴될 것이고, 만약 하나 報名 baomfng 신청하다. 지원하다
님에게서 나왔으면 니회들은 그들을 파괴시킬 수 上冊 shiangce ① (책의)상진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격할까 두렵도 ② 등록하다. 등기하다
다 공회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불 加利利 jialT'li' 갈릴리
러오게 하여 그들을 때리고 또 그들이 예수의 이 不要 bijyao ① 〜하지말라
름으로 전도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고 곧 그들을 ② 〜요구하지 않다. 필요

석방했다. 그들은 공회를 떠나면서 마음이 기뻤 없다. 바라지 않다.

다. 왜냐하면 이( 예수〉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함 任憑 renpfng ① 자유에 맡기다. 마음대

이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마다 로 하게하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② 〜일지라도. 〜하여도.

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훈계하는 것을 그치지 않 釋放 sh'tfMig ① 석방하다. ② 방출하다.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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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 文】

SHlTU XING ZHUAN 

使徒 行 传

Di W u Zhang 

第 五 章

n^on ii x iin g  yao sha tamen DanGonghuide ren t in g jia n  jiil jiq i

33 公会的 ᄉ 听见 就 极其 恼怒， 想 要 杀w也们。34但
y6u yige FSlisai r6n m ing  jiao  J iam ^Ii^  shi zhong b^ix ing  su6 jm gzhong

有 ᅳ个 法利赛 ᄉ， 名 叫 迦玛列，是 众 百姓 所 敬重
de jiao fSshl z^i gonghu i zhong zhanq ila i fen fu  ren bS. shitQ zanqi^ daidao 

的 教法师, 在 公会 中 站起来, 吩咐 ᄉ 把 使徒 暂且 带到 
waim iati qH jii l dui zhongren shuo Y ls^li^ ren na liindao zh^xie ren 

外面 去, 35就 对 众ᄉ 说: “ 以色列 ᄉ 哪，论到 这些 ᄉ, 
ninten y lngdang  x i^oxin z^nyslng banli Congqidn D iud^ q ila i z lkua wei 

你们 应当 小心 怎样 办理0 36从前 丢大 起来，自夸 为 
da filcong ta  de ren yile y6u s ib ii ta  b^i sha hou filc6ng  ta de qu^n dou

大, 附从 他 的 ᄉ 约 有 四百,他 被 杀 后，附从 他 的 全 都
sanle guiyd w(i ydu C lhdu baom lng sh^iigc^ de shihou you ydu J ia lili 

散了，归于 无 有。37此后 报名 上册 的 时候， 又 有 加利利 
de Y 6uda q ila i y inydu xie b^ ix lng  gencong ta  ta  yS m i^w ^ng  filcong ta 

的 犹大 起来，引诱 些 百姓 跟从 他，他也  灭亡, 附从 他
de r§ti y촌 dou sisanle Xidnz^i w6 quan nlmen bfiy^o 요 uSn zh^xie ren
的 ᄉ 也 都 四散了。38现在，我 劝 你们 不要 管 这些 ᄉ, 
r^nplng： tam en ba Tamen su6 mou de su6 xlitg de ruoshi chuyti ten bl 

任凭 他们 吧! 他们 所 谋 的、所 行 的，若是 出于 ᄉ，必 
y효o baihuai rudshl chuy(i Sh6n nlmen jiil bii neng baihiiai tamen k5ngpa
要 败坏; 39若是 出于 神， 你们 就 不 能 败坏 他们， 恐怕
nimen dao shi g o ng ji Shen le Gonghuide ren tingcongle  ta  b ian jiao

你们 倒 是 攻击 神 了。’’ 40公会的 ᄉ 听从了 他，便 叫
shltQ l§ i ba tamen dale you fen fu  tam en f tn g  Yesu de ming

使徒 来，把 他们 打了，又 吩咐 他们 不可 奉 耶穌 的 名 
ji^ngdao  jid  bS tam en sh ifang le  Tamen lik a i gonghu i x ln li huanxl yin

讲道， 就 把 他们 释放了0 41他们 离开 公会， 心里 欢喜，因
Mi suan shi p^i w^i zh^ ming shourti Tamen jiil m즌i ri zai dianli zai jiali 
被 算 是 配 为 这 名 受辱。42他们 就 每 日 在 殿里、在 家里, 
bQzhdde ji^oxun ren chu^n Yesu shi J ldu  

不住地 教训 ᄉ, 传 耶穌 是 基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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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n m M h  우 확 鋼 a«a
i\m I 확측餐 辱flLWU (響旱

조선공이 배를 만드는 목적이 선대 위에다 그 
배를 율려 놓아 두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지 
요. 그가 배를 만드는 목적이란 그 배를 바다와 

파도 중에 띄우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 때 조 

선공은 이미 이 일율 염두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는 당신율 신자로 만드셨율 때 그분의 목적은 당 

신율 시련 중에 놓아 두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율 주시고 그것율 신뢰 
하라고 분부하셨율 때에는 그분은 당신에게 이미 

사나운 파도의 요동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 

속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 
속이 마치 어떤 상점에서 파는 구명대처럼 진열 

장 안에 진열될 수 있율 뿐 넓은 바다에서 사용 

할 수 없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지나 않는지요?

우리는 누구나 장난감으로 만■능 칼이 전쟁터에 
서는 쏠데가 없으며 장남감으로 만든 신발을 신 

고 다닐 수 없음율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 

발은 구리나 철로 만들어져 있어'당신이 그것을 
신고 하늘에까지 이를 수 있고 또 그것은 영원히 

뚫어져 못신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명 
대를 걸치고 당신은 수천의 넓은 바다라도 헤엄 

쳐 갈 수 있고 또 빠질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약속율 한갓 진열품쯤으로 여기고서 그것 
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 그것율 받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은 결코 사람들이 감상하라 

고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

(번역부 제공)

입니다. 독자들이여, 당신은 자신이 마땅히 받은 
대로 그리스도를 즐기시며 삽니까? 신자들이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율 전람회의 골동품으 
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매일매일 그것을ᄉ 사용해 

서 위로의 샘물로 삼으며 환란 중 어느 때라도 
그분율 의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 어  해  설  [프]

應許 yFngxil 숭락(하다). 허락(하다).

약속

想(到) xiangd^o 예상하다

試揀 shl1i^n 시련

信賴 xltilki 믿고 의지하다

狂良 ku^ngl^ng 사나운 파도

救生圈 j ibshengquan 구명대

陳列 chenliS 진열하다. 전시하다

穀
\
gou ① 당다. 도달하다.

② 활을 힘껏 당기다.

穿壞 huanhuai 구멍이 뚫어져 못쓰게 되

다.

沈 » ch^nnV (나쁜습관) 깊이 물들다.

물에 빠지다.

當作 d^ngzub 여기다. 삼다.

享用 . V Vxiangyong 받다. 누리다. 맛보다.

古玩 giaw^n 골동품

随時 sufstvf 수시로 어느 때나

仰賴 y&iglai 의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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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r 菜漠甘泉 J 중에서

八
月
十 11  
日

『

一
佐
此
!|
0
3
蔣
又
寶
貴
又
桓
大
的
應
詳
賜
給
我
^』

(
@

後一

童
四
IP)

I 

個
造
船
工
ᄉ
基
船
的
目
的
，
是
不
是
爲
了
要
把
船
擺
在
船
架
上
蹈

?

不

，
他
造
船
的
目
的
，
乃
是
要
把
船
放
在 

海
洋
和
波
禱
中
。
他
在
造
的
時
候
，
就
已
經
想
到
了

 

o

當
神
把
你
造
成 

一
 

個
信
徒
的
時
候
，
她
的
目
的
就
是
要
把
你
放
在
試
陳
中
;

所
以
當
她
給
你
應
許
，
吩
咐
你
信
賴 

的
時
候
，
她
就
給
你 

一
 

些
在
狂
浪
顚
餘
中
所
能
應
用
的
應
許
。
你
想
神
的
應
許
會
不
會
像
有
些
商
店
裏

出
賣
的
救
生
圏 

.. 

只
能
在
玻
璃
窗
內
陳
列
，
不
能
在
洋
海
中
應
用
的
呢
?

我
們
都
知
道. 
.

作
玩
具
的
刀
劍
，
在
戰
場
上
是
沒
有
用
處
的
 
.

，
作
玩
具
的
鞋
子
，
是
不
能
穿
著
走
路
，
但
是
神
的 

鞋
是
銅
的
、鐵
的
，

你
能
穀
穿
著
它
們
走
上
天去

，

它
們
也
永
遠
不
會
穿
壞
 

.，
神
的
救
生
圈

，

你
用
以
游
過 

I 

千
個
大 

的
海
洋 
,
 

也
不
會
使
你
沉
溺 0

神
最
不
喜
歡
的
，■就
是
她
的
子
民
把
祂
的
應
許
當
作

 一  

個
展
覽
品
，
不
去
用
它
 O 

祂
喜
歡
我
們
享
用
它
。
祂
所
立 

的
約
並
不
是
給
ᄉ
看
的
，
乃
是
給
我
們
用
的
。
我
們
的
主
耶
穌
，
也
是
神
賜
給
我
們
，
給
我
們
現
在

享
用
的
。
讀

者

， 

你
有
沒
有
照
你
應
得
的
去
享
 B

E

 

基
督
?

信
徒 i

:

，
我
求
你
不
要
把
神
的
應
許
當
作
展
覽
會
裏
的
古
玩

 
.

，
你
應
當
天
天
用
它
們
來
作
安
慰
的
泉
源
，
在
患
難 

中
隨
時
仰
賴
她 
0 

I

司
布
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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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속풍물이야기

새해와 관련있는 이이기
( 번역부제공)

浙江省 紹興지방에는 새해와 관련된 이야기 가 

운데 호박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나라 

r흉부전』의 모티브와 전개과정이 흡사하다. 다만 

사건 전환의 발생 시점이 새해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점만이 큰 차이일뿐이다. 이야기를 들 

어 보자

형제 두 사람이 분가를 하게 되었다. 형의 처 

는 아주 악독한 여자로 늘 아우네 부부를 학대하 

였다. 아우는 가산이 망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자 

형에게 돈율 꾸러 갔다. 형은 거절했지만 자기의 

처를 속이고 아우에게 고기 한 근율 꾸어 주었 

다.

. 그 뒤 형의 처는 이 사실을 알고서 곧장 가서 

는 그 고기를 째앗고 욕설을 한바탕 퍼부었다. 

섣달 스무아흐레는 위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인 

데 아우는 채소로써 제사를 율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 이날 인간에게 북율 내리는 신이 도 

처에서 고기를 훔향하여 고기에 질려 담백한 것 

을 먹고 싶어하였다. 그리하여 그 신은 아우네의 

집에서 아주 기쁘게 그들의 供物율 받아 먹고 아 

울러 그들의 지성에 감동되었다. 이에 신은 호박 

울 파는 노인으로 둔갑하여 아우네에 일러 말하 

기를 “ 이 호박씨를 가져다가 심으면 사훌이면 크 

게 자라 호박이 열릴테니 그 호박율 먹으시오” 

라고 했다. 사훌 후 호박은 과연 자라나 익었다. 

그들이 호박율 쪼개었을 때 그 속에 진주가 가득 

듈어 있었다. 형의 처도 이를 듣고 그대로 하였 

는데 호박 속에서 사나운 불길이 솟아나와 형네

부부률 불태웠다.

이 이야기에서는 마음씨 착한 아우네 부부가 

복율 받게 되는 일이 연말에 발생하였음을 말하 

고 있다.

한편 廣西省 陸安縣에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전해져 온다.

가산이 망해 버린 한 노인네가 섣달이 되어 

자신이 진 빚이 줄줄이 산더미 같이 ■방인 것율 

알고서 산위의 폐허가 된 절간으로 피신하였다. 

그 때 마침 부근 작은 마율의 가난한 두부장수도 

빚 때문에 이 절간으로 숨어 들어왔다. 이들은 

서로 동병상련의 처지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원래 

부자였던 노인이 가난한 두부장수에게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빚율 졌소？"라 고  물었다. “ 二十錢 

이지요” 라고 가난한 두부장수가 대답했다. 원래 

부자였던 노인은 그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을 알고 

는 그에게 二十錢을 주어 빚을 갚도록 했다. 그 

리하여 가난한 두부장수는 집으로 돌아가 명절율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섣달 그듬 오후에 가난한 

두부장수는 그 노인에게 그가 만든 두부를 가져 

다 주면서 이 두부는 채소와 함께 먹지 않으면 

맛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 

이 채소를 가지고 ᅵ오는 것을 깜빡 잊어서 다시 

길율 돌려 집으로 갔다 오겠다고 하였다. 뜻하지 

않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율 잘못 들어 어떤 동굴 

속으로 들게 되었다. 거기서 은이 가득 담긴 항 

아리를 하나 발건하였다. 그는 겁율 먹고 절간으 

로 되톨아 가서 그 노인과 은을 반반씩 나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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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리하여 마침내 그 노인은 진 빚을 다 갚고 조 또는 辭社라 한 다 ) 육왕상제는 灶王의 보고를

즐겁게 새해를 맞았으며 그 뒤 이 두 사람은 함 

께 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된 일 

도 연말에 발생한 것이다. 이외에 다른 지방에서 

도 이와 유사한 줄거리의 고사가 밥이 유전되고 

있다. 이런 유의 이야기의 생성은 이야기를 지어 

내는 사람이나 듣는 사림' 모두가 길흉화복이나 

운명이 바위게 되는 전환점이 연말에 쉽게 일어 

난다는 기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아마도 중국에 닐리 행해지고 있는 t t  

神 (부 뚜 막  신 )을  보내고 맞이하는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神은 王爺 훅은 君이라 일컬어지며 모든 가 

정의 아궁이 불씨를 관장할 뿐 아니라 가정의 수 

호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대부분 부엌 안에 북 

쪽이나 동쪽을 향하여 ( 조감 : 부뚜막 신을 

모신 감 실 )율 설치하고 감실에는 灶王爺의 신상 

율 불여 놓는다. 灶 王 *을  설치하지 않은 집에서 

는 신상율 벽에다 붙여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가 

정에서는 灶王爺와 그의 배필로 姓奶奶신을 섬기 

기S  한다. 신상의 위에는 달력이 있 어 「東麻司 

令』/ ᄉ 間 監 査 神 rᅳ家之主_■ 등의 글자가 찍혀 

있다. 이런 문자들은 灶神의 지위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rᅩ家之主』라는 칭호는 社神을 한 가 

정의 중심으로 여긴 것이다.

灶神은 그 가정의 각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모 

두 기록하여 음력 12월 23일 (華南의 어떤 지역 

에서는 12월 24일)에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 

게 보고를 한다. (姓王爺를 送神하는 의례를 送

근거로 하여 그 가정에 새로운 한 해의 길흉화복 

율 灶王의 편한으로 넘겨 준다. 때문에 姓王의 

보고는 그 한 가정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하 

늘로 올라간 灶王은 일주일 후인 섣달 그몸날 저 

녁에 일가의 길흉화복을 가지고 여러 신들을 따 

라 인간세상으로 돌아 온 다 . (대개 灶王이 천상의 

여러 신율 안내해 온다고 여기고 있다. ) 여러 신 

들은 명절율 지낸 후 곧 다시 숭천하고 姓王은 

그 가정의 부엌에 남게 된다. 여러 신들율 맞이 

하는 의례를 接神, 社神율 맞이하는 의례를 接 

灶라고 한다. 이외에 새로운 신상율 감실 위에 

불일 때 일정한 의식율 베푼다. 江蘇一帶와 江西 

長江 상류지방의 사람들은 섣달 그몸날 밤 接神 

때에 특히 王율 맞이하는 의식을 중요시 한다. 

또 南京 일대에는 신상 위에다 「복울 주는 신 : 

定福神, 이 라는 글자를 써 넣고 灶神율 定福神이라 

부르기도 한다. r一家之主』니 「定福神」이니 하는 

것에서 민중들은 灶神을 일가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민속고사 가운데 길흉화복의 전환점이 연말에 발 

생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은 일반 민중들 

이 이 시기를 기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공통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와 민 

속신앙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의심없이 잘 받 

아들였다. 그러나 이같은 고사가 소위 童話化된 

이후에 이런 기적이 연말에 일어난다는 ( 줄거리) 

부분은 점차 그 의의가 퇴색되어 갔던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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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 I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중국동향

* 중국의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마이 푸렌씨는 두 
명의 미하원의원이 그의 석방을 중국 당국에 청 

원한 후인 지난 4일에 드디어 석방되었다. 마이 

푸렌씨는 지난 83년 9월에 구속되어 불법적인 해 

외교류와 성서를 배포?1 험의로 수감되었다. 그 

는 86년에 재판에 회부되어 13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91.6.23)

# 한국의 중국선교는 중국당국으로부터 ••해외종 

교세력의 침투”로 간주되고 있어 적잖은 충격과 

함께 선교방법의 •대전환’ 이 요구되고 있다.

작년 연말 고위충에 배포된 내부문서에서 중국 

당국이 침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류는 ᅀ복 

음방송전파 학술교류를 둥한 전도활둥 스공장
• 학교 . 병원 건설자금제공 명목의 선교지점 확 

보 스여행 친척 방문을 통한 불법 종교활동 스삼 

자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헌 금 • 경비제공 명목 

을 통한 분열활동 스야지신학교 둥 불법적인 신 

학생 양육 훈련 스우편이나 서신,휴대 둥의 방법 

을 통한 종교 선전품 살포행위 스소수민족에 대 

한 반동선전활동(조선족 교포선교포함) 둥으로 

지금까지의 한국교회 중국선교방법 대부분을 포 

함하고 있다. ( 기 독교연 합신문 91.7. 7)

# 최근 중국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종교탄압의 한 
방편으로 북경 강와시교회 당에서의 조선어예배를 

불허함으로써 조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조선족 기독교인들은 즉각 성명서를

발 표 ,「북경시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조 

선어 예배 폐쇄조치는 소수민족종교정책에 위배된 

처사로서 4백만여 명의 조선족신자들을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일보 91.7.6, 한국교회신문 91.8.4)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충회 맹인선교후원회가 

운영 하는 안과전문 선교병 원 인 실로암안과병 원이 

국내 최초로 중국 연변에 있는 안이비인후과병원 

과 자매결연을 맺고 개안수술 기술교육 및 의료 

진 교류를 추진한다. 실로암안과병원 무료진료팀 

은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동안 중국 연 

길에서 교포 3백52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 

시하고 32명에게 안수술을 통해 광명을 찾아주었 

다. (국민일보 91.7.24, 크리스찬신문 91.7.27)

*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한 한국교회의 중국방문 

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교회의 성도와 

교역자들이 중'국을 방문해 과도하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뜻을 정부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히고 전국 교회에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으 

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91.8.17)

*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 왕명도 

목사가 91세의 일기로 지난 7월 28일 오전 9시 

상해의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7월 30일 

상해에서 장례식이 거행됐다.

그의 생애는 참으로 역경으로 점철된 고난의 

길이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감금되어가고 있을 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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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노라고 중국 당국에 서약을 하고 18개월의 징 

역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지만, 변질된 목사의 설 

교는 더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옛 성도들은 외 
면했다.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베드로 

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내적인 갈등이었다.

왕명도목사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관리들에 

게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말을 취소한다고 진술 

하고 22년 10개월의 감옥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그곳에 있는 동안 재소자들에게 전도하며, 세례 

도 주었고, 밥을 둥쳐 놓았다가 떡을 삼아 성찬 

식을 하기도 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도 하나 

님 찬양하기를 잊지 아니하였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삐했으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살아 기독교인의 모범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또한 몇몇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왕명도목사는 삼자운동의 기본원칙을 세웠던 사 

람중의 한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한편 부인 데브라 왕여사도 예수교인이라는 이 

유로 15년간 감옥에 갇혀있었는데 유족으로는 부 

인과 1남, 손녀가 있다. (한국교회신문 91.8.18)

* 美國에 체류중 日本을 방문한 中國의 反체제 

물리학자 方動之씨는 23일 「중국사회를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인핀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를 추진 

하는 것이 중 요 하 다 고  강조하면서 예 계  흐름은 

민주화-개방화를 향하고 있어 중국은 반드시 변 

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91.6.25)

* 中國共産黨이 7월 1일 창당 70주년을 맞았다. 

中國 전역에서는 이번 기념일을 맞아 지난달 15 

일부터 각종 학술세미나와 좌담회 기념영화상영 

둥이 잇따라 열리고 1■중국공산당70주년j 「部小平

의 평생과 사상연구 총서」둥 기념서적들이 발간 
되었다. (동아일보 91.7.1)

* 중국공산당 총서기 江澤民은 1일 세계사회주의

의 쇠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중 

국은 결코 공산당의 원력독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깅•조했다. ,

江 은 「中國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공산당의 지배를 종식시키자는 것과 동일한 

것 이 라 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91.7.2)

* 중국동부 山東省의 약 10만 명에 이르는 대학 

생들이 광산, 공장, 농장 둥지로 파견됐다고 중 
국 공산당기관지 光明일보가 7일 보도함으로써 

毛澤東시대 이래 쓸모없는 정책으로 치부되어 온 

下放정책이 최근 되살아났음을 실중했다. 
(조선일보 91.7.8)

* 올가을 유엔총회기간중 南北韓의 유엔가입이 

이루어지면 盧泰愚대통령과 中國공산당 총서기 
江 澤 民 은 「韓國 蘇聯 국교수립 유형」에 따라 유 

엔에서 한국과 중국간에 국교수립을 발표할 가능 

성이 상당히 높다고 흉콩의 일간지 快報가 대만 

의 中國時報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동아일보 91.7.14)

* 중국 최고지도자 部小2F은 趙紫陽 前黨총서기 

에게 天安門 민주화시위사태에 대한 과오를 간접 

시인하고 공직으로 복귀할 것을 타진했으나 趙紫 

陽은 이를 거절했다고 흉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紙가 15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1.7.16)

* 中國공산당은 중앙과 지방당간부들에게 최근 

내려보낸 한 내부문서에서 蘇聯이 올가을 자본주 

의 체제로 갈 가능성이 ° ᅵ•주 높다고 지적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것으로 사우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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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닝 포스트紙가 16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91.7.16)

* 中國은 한반도가 독일처럼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형태로 통일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우방인 북한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한국의 주도하에 통일 되는 사태를 방 

지하기 위해 한반도내에서 2개국가 2개체제의 존 

재를 기정사실화, 분단율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율 전환하도록 북한측에 압력율 가했다고 훙 

콩의 시사월간지 爭鳴이 2일 보도했다.

(조선, 중앙일보 91.8.3)

* 中國은 전세계적인 공산주의체제 몰락 추세에 

대항하여 中a  사회주의체제의 고립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r新社食主義聯盟」의 결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베트남 및 쿠바와 정치관계를 재개하려는 

움직임과 北» 에 rᅳ國兩府j ( l 국2정부) 통일정책 

에 입각한 유엔가입을 된고한 것도 이같은 신사 

회주의연맹결성율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흉콩 

의 臺灣系 신문인 星島曰報가 6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1.8.7)

* 中國은 첨단무기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1백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중국인 

민해방군의 遲浩田총참모장이 13일 발간된 蘇聯 

军 기관지 赤星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국민. 중앙일보 91.8.14)

* 中a 은 금융체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남부 경 

제특구인 심천에 3일 중된거래소를 개설했다고 

훔콩의 중국계 신문들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91.7.5)

* 사회주의국가 中國에 백만장자가 계속 늘어나 

고 있다. 私營기업이 허용된 뒤 최근 10여 년 동 

안에 각업종에서 사영기업을 경영하는 업주가 늘 

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자본가 계급이 다시 출현하는 것이 아니 

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동아일보 91.7.5)

* 한국과 중국은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등 비정 

치적인 분야에서 정식국호를 서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의 經協이 좀더 활기를 띠 

고 국교수립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91.7.5, 경향신문 91.7.6)

* 對중국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값싼 중국산 제품 

의 무차별 수입이 급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對중국 무역수지적자가 갈수록 확대 

되고 국니)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둥 적지 않은 문 

제가 빚어지고 있다. (국민일보 91.7.8)

* 중국은 금년 상반기에 36억3천만달러의 무역훅 

자를 기록했다고 중국관영 新華통신이 7일 보도 

했다. (조선일보 91.7.9)

* 鄭鴻業 中國국제상회 회장은 17일 중국관영 영 

자지인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국 

제상회와 한국의 무역진흉공사는 양국간 이중과 

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둥 3개 협 

정체결율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율해 안에 이

듈 협정을 체결하기를 회망한다고 밝혔다.
(조선, 동아일보'91.7.19)

* 中國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새로운 

조처로 평가되는 무역 및 투자보호 협정들에 관 

한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 했다고 공식 소식통들 

이 17일 말했다. (국민일보 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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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에 따르면 국내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최근 韓中무역대표부개설과 함께 양국 조기국교 

수립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사망 확대와 신규사업 

의 투자타당성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동아일보 91.7.22)

*  중국경제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 

국에서는 88년과 89년에 물가가 40?«까지 치솟는 

인플레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작년 물가상승률을

2. IX 수준으로 골어내리는 데 성공했으나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면치 못했다.

(동아일보 91.7.24)

*  연내에 韓- 中-蘇접경지역인 豆滿江유역 中a 훈 

춘에 南北韓 • 蘇聯 • 中國의 물건울 자유롭게 사 

고 말 수 있는 공동시장이 생긴다.

26일 中a 방문율 마치고 귀국한 鄭周永 現代그 

룹명예회장은 中國 田紀雲부총리로부터 이같은 

中國정부의 방침율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91.7.27)

* 中國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계획상 

품 경제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내 용 의 「경제개혁 

10개년계획 요강」을 마련. 중앙 각관청과 지방 

관계기관에 통고했다고 日本 언론들이 1일 보도 

했다. (중앙일보 91.8.2)

* 국내 대기업들이 北韓 및 中國이 경제특구 개 

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豆滿江유역의 준설공사 

에 참여하는 방안율 현재 활발히 모색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91.8.10)

* 이르면 내년 중 中國 山東省 또는 발해만 연안 

의 1〜2개 지역에 우리나라의 전용공단개발이 시 

작된다. 전옹공단이 들어서는 곳은 天津 • 靑島이 
다. (경향신문 91.8.15)

* 예로부터 茶문화가 발달했던 中國에서 요즘 미 

네칼워터 마시는 유행이 번지기 시작. 미네칼워 

터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 

리가 28일 보도. (조선일보 91.6.29)

* 작년 한해 中國전역에서 검거된 유괴나 인신매 

매관련 범죄지는 5만4천여 명, 경찰에 구출된 부 

녀자만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녀자 유괴와 인신매매가 중국의 큰 사회문제 

가 되고 있다. 요즘은 대규모 유괴 전문 조직이 생 

겨나고, 전국적인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해 분업 

화 되면서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창질하고 

있다. (한국일보 91.7.8)

* ■中國당국은 지난 16일 揚子江주변 18개省에 발 

생한 수재 피해에 대 해 「수재민 2억 명, 사망자 

1천7백 명, 가옥파손 • 침수 8백12만 채, 직접경 

제손실 3백98억 元(약75억달러)」이라고 공식 발 

표했다. (중앙일보 91.7.22)

* 부산과 상해- 대련- 청도-천진 둥 중국의 4개항 

구를 잇는 轉中정기컨테이너항로가 다음달 2일 

개설된다. (조 선 일 보 .91.7.31)

* 중국의 조선족 교포들이 한국의 선원으로 대거 

활용될 예정이다.

해운항만청은 2일 r최근 갈수록 기피하고 있는 

외항선원을 충원하기 위해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 

省둥 중국 東北3省에 거주하는 조선족 교포를 도 

입하는 문제가 구체화돼 정부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j 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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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간행물에서

宗敎消息

공안원이 河北지하교회 사랑들율 대거 체포함
대만의 《敎友生活周刊》의 보 도 에 따 르 면 하  

북성의 일부 지하교회의 수녀원 초급반 학생들과 
신학원 학생들이 작년 성탄절에 공안원의 체포시 
에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주 
(定州)의 수너원과 신학원의 원장도 딩국에 의해 
일개월여 동안을 구금당한 뒤 인민폐 7,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공안원은 또 보정(保定)지역 
의 정흉(定興), 래주(探州) 및 서수(徐水) 둥둥 
의 현에서 천주교단체에 대해 수사했다. 수사대 
상 지역에는 이현(易縣)에 자리잡고 있는 한 시 
골마을의 예수성심수회(耶鮮聖心修會)의 총회원 
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안원들은 수녀들이 해산 
하기률 강요하였고 그 중 몇 명의 수너들은 현 
정부로 물려가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보정(保 
定)경내의 정부가 승인하는 공개：3■회에 속하지 
않는 다는 신학원과 초급수너원은 이미 쫏겨나서 

해산되었다.

이밖에 보정시의 교우지도자인 시국위(施國輝) 

와 장대붕(張치8> 및 그의 들 장국언(張國彦) 

은 당국에 의해 작년 12월 이래 구금상태이다. 

그리고 작년 12월중에 정주(定州). 고양(高陽>. 

청원(淸苑). 및 서수(徐水) 둥의 현에서는 11명 
의 신부가 구금당했다. 정훙(定興). 고양(高陽), 

래주(株州). 청원(淸 苑 이 (易)와 서수(徐水)둥 
현의 천주교 지도자들은 학습반에 참가해야 만 
했으며, 《하북성정부의 종교조례 실행에 관한 

명령(河北省政府宗Ifc*行條例的命令>》을 공부해 
야만 했다. 학습반은 교우와 로마교황청이 분리 
할 것과 교황의 지도를 따르지 말 것율 지시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 명령을 준행하도록 지시했다. 

("Asia Focus" 1991.3.20; 《公敎報》 1991.4.5)

미국의원이 이붕(李麵)에게 수감된 신도 77명 

의 명단율 건네 줌
두명의 미국의원은 중공이 허가를 거치지 않은 

종교활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77명의 기독교 및 
천주교지도자와 신도를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두명의 의원은 뉴저지아州의 스미스와 버지니 
아州의 울프로 중국충리 이붕을 회견할 때 바티 
칸이 임명한 22명의 주교를 포함하는 77명의 명 
단율 건네 주었다. 스미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는 이붕총리가 이 무고한 사림■들을 석방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종교신앙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인된으로 인핀존중을 표방 
하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신앙이 죄악시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이붕이 
이미 이 명단을 접수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음을 밝혔다. 이 명단 
가운데 60인은 천주교인이며 17인은 기독교인으 
로 그 중의 몇 사람은 작년 연말과 금년초에 체 
포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투옥된지 이미 10년이나 
되었다. ( 《星島日報》 1990.3.29)

북경과 상해의 신도들이 부활절올 경축함

수천명에 달하는 북경사람들이 3월 31일에 부 
활절 종교의식에 참여하였다. 북경남당(南堂) 천 
주교성모마리아성령회의 라틴어미사에 참가했던 
3천명의 신도 중의 한 대학생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맑스주의를 신봉하지 않으며 종교는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의 공허률 채워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의 다른 청년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릴 때 알아듣는 사람은 매우 적었으나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해시 지역에서는 11개의 예배당과 22 

개의 처소에서 “구주부활주일예배”를 드렸는데 
상해시의 기독교신도 및 천주교 신도 22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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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석하였다. 닐리 알려져 있는 국제예배 

당에서는 오전에 두 차례의 예배를 드렸으며 심 
이번(沈以藩)주교와 양안정(楊安}ffl)목사가 말씀 
을 중거하였다. 서가회(徐家曜)천주교회당에서는 
새벽 다섯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미사를 드렸 
다. 오전에 거행된 네 차례의 미사에는 모두 5,6 

천 명이 참가했다.

( 《星島日報》, 《文腫報》 1991.4.1>

나 관 종 의  정협(政協)에서의 발언
삼자회의 부주석인 나관종은 전국정협 제7기 4 

차회의에서 종교신앙자유정 책을 진지하게 관철집 

행해야 하며 단순하고 강제적인 수단으로써 종교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나관종이 다른 다섯 명의 종교계정협위원을 대표 
하여 공동명의로 발언한 것이다.

나관종은 정부의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는 종교 
관련법률,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철, 행 
정관리와 감독의 실시를 가리킨다고 밝히고 종교 
사무에 대한 관리는 종교활동을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지 정상적인 종교활둥과 종 

교단체의 내부사무를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핀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 종교신앙 
의 지유정책은 반드시 진지하게 관철실시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상호간의 사상과 신앙율 존중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국내의 많은 곳에서 일부 종교활 
동장소들이 아켜도 기독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 
다고 밝히고 이번 회의내용의 전달을 통해서 오 

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난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 《文歴報》1991.4.4； ..Asia 

Focus” 1991.4.24； 《公敎報》 1991.5.3)

중국교회는 동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중국천주교주교단 대표단단장이자 , 애국회주석

이며 주촌(周村) 및 제남(濟南)의 주교인 종회덕 
(宗懷德)은 일부지하교회의 천주교인들이 동구의 
민주화에 편승하여 국내에서 "불법활동”을 기도 
하고 군중이 정부를 반대하도록 선동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는 또 하북성의 어떤 사람은 동구의 
공산당정편이 이미 무너졌으니 중국도 곧 무너지 
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하였 
다. 한 정부관리는 북항주교회의석상에서 이미 
은퇴한, 교황청이 임명한 보정(保定)교구의 범학 
엄(范學淹) 주교가 “내일의 중국은 오놀의 동구 
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동구에서 공산당정편이 

무너졌는데 중국의 공산당정된도 마찬가지 상황 
이 발생할 것이다”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중국공산당 강택민 총서기와 이붕 총리는 최근 
에 또 다시 “ 적대세력의 침투를 방지하라”고 경 
고하였다. 정부당국은 교회가 목하 벌어지고 있 
는 동구의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중 
국에서의 공산당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동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ia Focus”1991.4.10: 《公敎報》 1991.4.19)

티벳에 대한 종교정책 집행
티벳문제를 연구하는 중국전문가의 언급에 따 

르면 1951년의 티벳의 평화적 해방 이래로 중공은 

줄곧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을 실시해 왔다. 현재 
티벳에서 수리중이거나 개방된 사원은 모두 1400 

여 곳, 숭 례 은  대략 34,000명으로 승려나 속인 
들의 정상적인 종교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기본 
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최근에 중공은 몇 차례 
에 걸쳐 4,300만원을 내어 사원 수리에 사용하게 
했다. 1989년부터 중공은 또 4,000만원을 내어 

오랫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포탈라궁을 중점적으 
로 수리하였다.

이밖에 티벳의 불교교육과 불교연구 역시 재개 
되었다. 티벳은 불교대학을 열었으며 티벳불교협 
회 는 《西藏佛敎》라는 티벳어 간행물을 내었다. 

포탈라궁은 대대적인 경서정리를 하였는데 그 중 
진귀한 팔 보 인 《丹珠爾》는 현재 조직되고 있는



민간 서법가들에 의해 베껴지고 있다.

( (文 BS報> 1991.4.29)

상히! 기독교 발전 개황

상해시 기독교교무위원회 주임이자 화등신 학원 

원장인 손언리(孫彦理〉주교는‘ 상해시 정협대회에 
서 종교계를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상해의 기독교 

발전추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손주교는 5.6십 

년대에는 간섭이 너무 많고 운둥이 너무 많아서 
신도들이 두려움율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문혁때 

에는 종교활동이 중단되고 예배당이 폐쇄되었으 

며 신도들의 활동이 지하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혁개방후에는 예배당이 점차로 재개방되고 교 
회재산도 잇달아 회수되었으며 또한 여러 교회당 

이 새로 건축되었으며 화동신학원이 개설되었는 

데 현재는 상해만 해도 24곳의 교회당이 있으며 
55곳의 처소가 있고 기독교인은 이미 10만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손주교는 현재 기독교는 “3자” 
에서만 그치지않고 더욱이 "治好, 傳好. 養好(자 

치, 자전. 자양이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 : 역주)” 
의 "三好” 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

손주교는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율 분류하 

면서 말하기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양 

각색의 사람이 다 포함되는데 동기도 각각 다르 

다. 은퇴한 사람, 나이많은 사람, 물질생활은 충 
족되나 심령상의 불만족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할 

데를 찾는 사람 둥이 있으며 개혁개방에 따라 젊 
은이와 대학생신도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심지어 
각 교당마다 매년 수백명의 수세자가 있는데 시 

를 통털어서는 매년 3 .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에는 적지않은 청년남너가 찾아와 신앙의 

대상을 구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출국올 모색한 

다.
손주교는 마지막으로 개혁개방에 따라서 사회 

에는 종교프로그램의 상업화와 세속화의 추세가 

나타나 에를 들면 성탄절에는 성탄파티와 율나 
잇무도회 둥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먹

고 마시며 노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해 종교의 의 

의를 상실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상 
업적인 시각으로 성탄절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文應報》 1991.5.2)

(중국 하0 천경)

산두0 山頭)시 가정교회 지도자가 석방됨
가정교회 지도자 맥부인(麥賦ᄉ)은 70여세로 4 

월초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이에 앞서 두 명 
의 미국국회의원은 그에 대한 문건과 76명의 수 

감된 기독교인의 명단율 중국충리 이붕 및 기타 

정부관리에게 건네준 적이 있다. 맥은 83년 9월 
에 체포된 세 명의 가정교회지도자 중의 하나이 

다. 죄명은 위법활동( 呼喊派활동:위트니스계열로 

83년 전후 많은 핍박을 당했음: 역주)과 외국인접 

촉(성경전달)이다. 맥은 광동성산두시로 부터 
86년에 재판을 받고 12년에서 13년형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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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과 그의 가족들은 맥의 석방을 모두 의외로 여 

겼다.

미국국회의원 스미드는 맥의 석방은 북경을 위 
한 하나의 서광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관원이 90 

년대 국제관계의 기초에 있어 인진의 우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 
국은 머지 않아 모든 종교법에 대한 석방이 종교 
의 이익에 영합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News Network Intemationar’1990. 5. 7)

광동성종교상황
광동성기협(基協)주석은 4월11일부터 16일까지 

의 흉콩방문 기 간등안 광동성교회의 주요문제는 
일군의 부족이라고 밝히고 광동성에는 현재 목사 
가 89명,봉사자가 200명이 넘으나 목사의 나이는 
대다수가 70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나 
이많은 목사와 젊은 목사간에는 세대차의 문제가 
존재하며 광주시의 7곳의 교회는 저마다 이어져 
내려오는 교파의 전통이 있는데 젊은 신도는 경 

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파의 차이에 대한 이해 
가 매우 부족하며,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도 
전통에 근거하거나 거리의 원근으로 정한다고 한 
다.

그는 또 광동의 신학원에는 모두 64명의 학생 
이 있는데 반은 여학생이고 1년 내지 2년제 과정 
이며 매주 23시간이 넘는 수업을 하는데 신학과 
교목과정외에도 중국어, 영어, 음악, 위생 및 
애국교육과 역사, 정치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학생이 소속된 교회에서는 매월 인민폐 
100원을 학생의 경비로 지급하고 있다.

("Asia Focus” 1991.5.8)

수도생이 제일 만은 성서성(味西省)

1991년초 중국각지의 수도원의 책임자들의 언 
급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인가한 수도원에는 신 
학철학을 공부하는 수도생들이 약 800명이 있는 
데 그 중에 섬서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여

160인에 달하며 2위는 하북성으로 대략 100명 정 
도 된다고 한다.

이밖에 서안(西安)시 당방(糖坊)가의 서안수도 
원이 이미 준공되었는데 이 수도원은 감숙(甘 
肅). 영하(寧夏), 청해(淸海), 섬서(味西), 신강 
(新* )  등의 다섯 성이 함께 설립한 것이다. 서 
안교구는 현재 15명의 신부와 17, 500명의 신도가 
있는데 그 중의 4,000형은 서안시에 거주하고 있 
다. ( 《}»》 62期: “Asia Focus” 1991.5.8:

《公敎報》 1991.5.10)

중공은 티벳과 신강성의 종교사무에 대해 간
섭치 않욤
5월8일자 《ᄉ民日報》해외판은 중국인된상황 

에 대한 해외독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가운데 중 
국정부는 티벳과 신강성의 종교사무와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대해 간섭이나 제한을 가한 적이 없 
으며 종교신앙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적 
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신문은 티벳의 소수의 

승려가 지방사법기관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고 
아울러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중국 
을 분열하는 위법활동에 참여하여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종교를 믿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강성에는 현재 크고 작은 청진사(清眞寺)가 
이만여 곳 있는데 이는 전국 각 종교의 사원을 모 
두 합친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신강성은 이 밖에 
또 코란학교를 개설했다. 중국은 한 마을에 여 러 

사원이 생기는 것을 낭비현상으로 간주히고 있는 
데, 신강자치구정부는 1988년 11월 《신강위구르 
자치 구종교활동장소잠정조례》를 반포하여 새로 
건축되는 청진사와 코란학교에 대하여는 반드시 
설립전에 성정부에 등기하고 비준을 얻도록 하였 
다. ᄉ民日報는 소수인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 독 
단적으로 건립하거나 수리하는 새 사원과 코란학 
교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사 
리에 맞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文® 報》 1991. 5. 9> ( 연구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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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H코의」회

코란이 새벽을 깨우는 나라

이 인 수

2월〜3월에 걸친 약 한 달 동 

안의 싱가폴, 말레이시아 여행 
기를 이 지면에서 다 말할 수는 
없다. 많은 사건과 문제와 경험 
을 맛보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금 회상해 보며 동남아국가의 

특성들과 현지 주민의 삶의 모 
습과 내 여행길을 등행해주신 
하나님에 대해 잠깐 회고하기로 
한다.

혼자 여행하기로 결정하고 났 
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염 려스러 
운 눈길로 그만두기를 진고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겁도 없이 여 
자 혼자서 감히, 하는 얼굴들이 
었다. 그 때 내 안에선 하나님 
이 동행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 
다는 확신이 생겼다. 회교권 지 
역의 한국선교사들과 그 지역교 
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한 

국과 동일한 시간에 만들었을 
그 이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난 결행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포공항을 떠나며 드린 나의 
기도는 단 한 마디 뿐이었다.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9시간 반의 비행 끝에 내린 
곳은 싱가폴 찬기공항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내린 그곳은 무

더위와 낯선지역이란 사실 때문 
이었는지 나의 담대했던 마음을 
녹아들게 만들며 슬며시 불안이 
밀려 들었다. 그 때 내 눈에 들 
어온 광고보드에 국내 회사인 
삼성의 광고 네온사인이 보였 
다. 그 순간의 그 안도감. 그것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도 아닌 일개 사물이 주는 
위로를 말이다.

싱가폴은 80퍼센트의 중국계 
와 말레이계, 인도계, 인도네시 
아계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복합민족으로 언어는 영어가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고 

도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살고 
있음을 시사하는 눙담 중의 하 
나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 
를 받는 게 아니 라 보관료를 내 
야 한다•고 말할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싱가폴 국가정책인 “Clean(깨 
곳함) and Green (푸르름)” 에 
맞추어 도시는 아름답고, 깨곳 
했고 시민들은 친절했다. MRT라 
는 지하철 내부엔 지하도와 지 
하철에선 음식, 음료, 담배를 
금한다는 안내문과 동시에. 발 
건되었을 때는 싱가폴 달라 500 

불( 약 225, 000원 )의 벌금을 내 
야한다는 경고문도 함께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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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 때문인지 어디를 가 
도, 봐도 정갈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거리 곳곳엔 많은 교회가 보 
였지만 그곳은 늘 문이 닫허 있 
었다. 주일에만 문을 열기 때문 
이었다. 그곳을 찾는 시민들도 

그다지 많지 않은 모양이었다. 

주민의 대부분을 이루는 사람들 
이 중국계이기 때문이다. 거리 
에 교회가 많았던 것은 영국의 
식민지로 200여 년을 지내는 동 
안 그들이 필요에 의해 세웠던 
것인 모양으로 이름도 ‘성 조지 
아교회•식으로 불리워지고 있었 

다.

싱가폴 음식이 입에 맞질 않 
아서 패스트우드점인 맥도날즈 

나 켄터키 후라이드치킨점을 이 
용하곤 했는데, 그곳에서 서빙 
을 해주는 사람은 노인이 많았 
고 장애자들도 있었다. 처음엔 
젊은 사람이 앉아서 서비스를 
받기가 미안해 사양했더니 자신 
의 일이라며 괜참다고 하는 게 
아닌가, 즐겁게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인이나 장애자 
라도 원할 땐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 왜 그렇 
게 부러웠는지 모른다.

싱가폴 숙소에서 아주 우연히



( 싱 가 목  씬 모 사 선 에 서 )

세계일주룰 하고 있는 한국인 
청년 한 명율 만났다. 햇볕에 
검게 그율은 때문인지 아무도 
그를 한국인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직장도 그만 둔 
채 6개월 계획으로 세계일주를 

하고 있다는 그는 대학시절에 
네비게이토 훈련을 받은 형제여 

서 싱가폴 시내를 함께 여행하 
며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었 

다

심 가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 
라룸푸르까지는 기차로 국경을 

넘어 갔다. 유럽의 유레일 철도 

처럼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을 연결하는 국제열차였다. 밤 
새도록 달려 쿠알라룸푸르에..도 

착했율 땐 새벽이 밝아오고 있 
었다. 영국 궁전풍의 기차역사 
률 나오는데 코란경율 낭독하는- 

소리가 낭량하게 울리며 온 도 
시를 깨우고 있었다. 코란 읽는 

소리가 아침. 저녁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라는 걸 며칠 지내 
면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 듣는 
순간의 그 감흉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내가 크리스찬이 아 
니 었더 라면 아마도 그 코란소리 
에 매료되었을 것이 틀림없을 

만큼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였 
다-

처음 숙소는 한나선교회의 말 
레이지부인 이영설 선교사님 댁 
이었다. 한국에서 미리 연락을 
드렸기도 했지만 낯선 여행자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두 분의 성

품이 마음율 따뜻하게 해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 댁 
에 싱가폴에서 만났던 형제가 
묵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기 
전에 나에 대해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형제와 선교사님 
은 그 전부터 아는 사이 였기 때 

문에 선교관에서 묵었던 것이고 
나는 처음 여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첫 며칠만 묵기로 미리 
연락을 드렸던 것이다. 마침 중 
국인 선교사 방위가 함께 북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다.

다음날 그 형제는 인도를 향 
해 쿠알라룸푸르를 떠났고. 난 
말레이시아 정글지역을 여행하 
기 위해 선교사님 댁을 떠났다. 

혼자서 정글지역으로 들어간다

니까 처음에는 말리시더니, 기 
도할 수 있는 사람이 월 두려 
워하겠냐며 오히려 잘 다너오라 
고까지 하셨다.

3등 열차로 쿠알라룸푸르를 
떠나는 내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기차 창을 통해 펼쳐 
지는 거대한 팜오일 농장과 고 
무농장, 즐비한 열대과일나무들 
이 내 시야를 압도하고 있었다.

기차안은 세계 인종시장을 방 
불케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 
다. 각 국에서 모여든 배낭족들 

과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말 
레이계, 인도계, 중국계, 인도 

네시아계 주민들이 각기 다른 
자신들의 언어로 떠돌어대고 있 
었다. 인도계는 인도의 전통의 
상을 입고 있었고. 말레이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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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교도 여 자들은 차도르를 머 리 
에 쓰고 전통의상율 입고 있기 

도 했다. 싱가폴과 달리 검은 
피부를 가진 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마주칠 때마다, 그들 
의 호기심어린 눈길을 피하느라 
고심해야 했다. 그러나 상대방 
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시선은 아니었고. 단지 따 
뜻한 관심이었다고 하는게 옳을 
것 같다.

말레이시아 해안과 정글을 여 
행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의 의 
견에 동의한다는 기도를 아주 

여러 차례 드리게 되었다. 태초 
에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 라 하셨던 자연의 아름다 
움의 극치를 말레이시아 곳곳에 
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원시상태 그대로의 자연이 그 

곳에 있었다. 정글에 사는 한 
여인은 내가 펼쳐주는 세계지도 
를 보면서. 처옴 보는 물건이라 
고 말해, 한참을 설명해야만 했 
던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한 바닷가 마을에선 매일 아 
침마다 아침용변을바다에 나와 
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 
었고. 그들의 집엔 따로 화장실 

이라는 게 없는 정말 원시상태 
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을 보 
며, 그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연민의 마음을 갖기도 
했다.

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 

선 성경율 들고 전도하거나. 말 
씀율 나누는 게 금지되어 있었 
지만 기차에서 버스에서 옆자리 

' 에 앉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읽 
을 수 있도록 영어성경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가 하나님(God)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인 ‘ 알 
라’ 로 이 해하고 말았다.

말레이어로 •깜풍’ 이 라 불리 

는 정글마을에선 하루에 말레이 
10불(약 3.000원)을 주면 민박 

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가격엔 
아침, 저넉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며칠씩 함께 지내는 동 
안 그들이 그들의 종교인 회교 
율법을 얼마나 엄격히 준수하는 
가를 볼 수 있었고, 그 종교율 
법의 하나인 집 밖에서의 노출 
금지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아 
름다울지도 모르는 해변에서 평 
생 한 번도 수영하지 않는 것을 
보며 한편으론 어리석은 행동이 

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신의 법 
에 대한 경외심을 인정하지 않 
을 수 없기도 했다. 내가 하나 

님 앞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감사한가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태국 국경근처 마을에 갔다가 
풍토병을 얻어 온 몸에 종기가 
돋아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아픔과 가려움에 시달리며 읍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이 풍토병은

귀국해서도 몇 달간 계속돼서 

고생을 해야 했다.

한 달의 여행을 마치고 김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닷없이 

쏟아지던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뜨거운 감사가 있었을 뿐이었 
다. 공항엔 비행기 착륙이 어려 
울 만큼 안개가 끼어있어서 위 
기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조종사 

에게 길을 잃지말도록 지시해주 
던 관제탑의 불빛율 보며 저 불 
빛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의 모 

습이 아닌가 생각했다.

불과 한 달이란 짧은 기간 동 
안 내가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 

를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곳에서 만났던 수 많은 현지 
인들을 보며 특히 회교와 불교 
가 강한 그들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 
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 
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 >

(본선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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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 중국어성경반 활동상황 /

91년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신 

앙강좌를 1학년 대표인 유영구 
전도사를 모시고 “ 창조와 구원” 

이라는 주제 아래 마친 것도 의 
미가 있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 
이하여 계절의 나태함을 극복하 
기 위해 일문을 보강키로 하고 
각 부에 차장제를 신설하여 연 
속성 있는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편집차장:김성복, 

봉사차장: 이종호, 학습차장:이 
효경 . 음악차장:박은숙)

91년도 임원진이 출발하자 따 

자 회지발간을 위한 광고를 수 
십차례 하였지만 회원들의 무관 
심과 주관부서인 편집부장의 공 
백으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그 
러나 새로운 편집부장으로 주회 

정 자매가 선출되면서 활력을 
찾게 되어, 편집부를 맡은지 1 

주일만에 회지의 편집계획 및 

편집부원회의를 개최하여 연 2 

회 발간키로 결정하고 실무에 
착수했다. 새로운 소식과 더불 
어 휴간되었던 회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2학기 개강하는 날에 

는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 가슴 
이 설레기만 한다. 이를 계기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지에 관심율 기울려 12월에 2 

호가 발간될 때는 회원의 글로 
가득차기를 바란다.

또한 분반공부를 통하여 간간 
이 익혀둔 실력율 표출하는 학 
습부 주관 중국어 성구암송대회 
롤 종강예배 때 가짐으로 의미 
룰 더하여 주었다. 각 반별로 

범위를 정하여 2개월간의 준비 
기간율 주고 중국어를 처음 대 
하는 믿옴반, 2-3학년의 소망 
반, 4-5학년의 사랑반, 모두 36 

명이 신청하여 15명가량이 기량 
을 발위하였다. 각 반 최우수상 
은 믿음반에 최성은. 소망반에 

한종숙. 사랑반에 김순임이 성 
의있는 부상율 각각 받았다.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연합사 

업으로 찬양발표회에 이어 하기 

수련회를 중국어문선교회 주관 
으로 8/14-15(1 박2일) 경기도 
마석 새터교회에서 수련의 장을 

펼친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심 
신의 단련과 중국선교의 사명율 
인식하고 성경반의 단합의 계기 

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8월 20일 개강에배를 맞이 하 
면서 건강미가 넘치는 얼굴을 
마음 속에 그려보며 그날을 기 

다려 본다.

【•】•一•"—--ᅵ사圓

인천지역 성경반은 6월 들어 
소수이지만 고른 출석율을 보이 
고 모임도 안정되어가고 있다. 

직장과 학과공부. 성경반 모임 
둥둥 몸율 몇 개로 쪼개고 싶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공 
부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 
고 있다.

주안도 간사의 중국여행으로 
3주 등안 선배를 중심으로 모임 
을 가져오다가 첫학기 시험을 
앞둔 1학년들의 부담과 어려움 
을 덜어 주고자 7월 둘째 주부 

터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8월 둘 
째 주에 개강할 예정이다. 시험 
과 휴가가 끝나면 개강과 함께, 

언제나 빚진 마옴으로 부담을 

느껴오던 방한 중국교포들에 대 
한 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낮시 

간을 낼 수 있는 자매들이 몇 
있어서 인천국제선 터미널과 하 
인천역에서 입국하는 교포들에 
게 중국어문선교회의 교포초청 
잔치와 연결할 계획으로 있다. 

이제 방학이 ® 나고 개학과 함 
께 학년별로 분반하여 공부할 

에정이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 
게 보내고 새 힘을 얻어 2학기 

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 
도드린다.

2개월 전 일곱 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 시작된 
부산지역 중국어성경반은 이제 
두 배로 늘어난 열네 명이 되었 
다. 또 우리가 얼마씩 거두는 
월정회비 중 M 을 선교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혼 
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고 생각했던 일들에 여럿이 마 
음과 힘을 합쳐 주님의 일에 동 
참케 됨율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우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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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역은 부산지역歌을 택하여 
연습 중에 있다. 우리가 배운 
중국어 찬양을 십분 활용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찬지!

한 자매는 그너가 봉사하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 
들에게 중국어 찬양을 가르쳐주 
어 예배 륵송시간에 함께 찬양 
하며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싱 
글벙글 하다. 1절은 중국어. 2 

절은 영어, 3절은 한국어로 했 
다면서 ‘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 
고 한 웨슬레의 말처럼 우리는 
물론이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도 시야를 넓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선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회들은 중국 
어성경반의 모임이 그 자리에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학 
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사회 
로 활동의 장을 넓혀나가야 한 
다고 생각한다. 올 여름방학에 
는 마석에서 있을 각 대학 중국 

어성경반 수련회에서 좋은 만남 
을 기대하고 또 중국인 목사님 
도 초빙해서 성경강해도 가져 
볼 계획으로 기도 중에 있다.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 지는 
데 우리도 모두 주님을 사랑하 
는 마음으로 날로 뜨거워지기 
원한다.

[프 : 서 울 대 [ 진

이따금 쏟아옷는 장마비도 그 
렇게 시원하게 느껴지지 안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모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이기에 이 무더운 여름조치■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율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저 
희 서울대 중국어성경반은 지난

6월 18일에 종강하고 지금은 각 
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 
다. 김성곤 지도교사는 지난 7 

월초 대만에 연수차 가서 8월초 
에 돌아왔으며, 김세훈형제는 
어머님이 편참으셔서 간호하고 
있는 중이므로 이 지면을 빌.어 
서 빨리 완쾌되기를 빈다. 1학 
년 형제, 자매들(박신영, 당윤 
회. 김병규, 흉종혁)은 중국복 
음화의 일선에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 무더운 여 
름을 식히면서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

문창윤 형제는 소식이 잘 전 
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최 
형섭 형제는 바둑도 두고, 책도 
읽으면서 소일하고 있단다. 방 

학기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숭 
리한 모습으로 개학하여 다시 

만나길 바란다.

인하대의 모임이 당분간 중단 

되었다. 중간고사와 중국어 성 

경반을 돕던 주안도 간사의 중 

국방문과 방학으로 인하여 몇몇 
형제자매들은 영등포중화교회 에 

서 중국어 성경공부를 계속하였 
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자신들 

의 삶에 열중하였다. 그런 과정 
에서 몇 차례 다시 모이고자 애 

썼으나 이뤄지지 못하고 인하대 

가 개강히는 이후인 8월 22일에 
개강하려고 한다.

2학기 모임도 역시 모든 학년 
이 다 학교에 나오는 날인 매주 

목요일 5:30분부터 7:30분까지 
성광교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1 

부에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요

한일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 

어서 공부할 것이다. 초급은 중 
국어를 모르거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공부하며 중급은 한경 

직 목사가 쓴 “ 기독교란 무엇인 
가?” 중국어판을 교제로 삼아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려 

고 한다.

이 성경반율 위해서는 상당기 

간 중단된 모임이 더욱 활기차 

게 전개되길 위하여 기도해 주 
시기 바라고 4학년인 회장 이민 

종군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려주시길 
바란다. 또 성경반을 거쳐갔던 

형제자매는 적지 않으나 꾸준히 

나오는 형제자매가 적은 사정이 
개선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 
드린다. 또 여전히 1학년이 부 

족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1〜2학년이 중국어로 성경을 배 

워서 14억 중국을 향한 비젼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 

기 바란다. 우리를 지도해 주실 
지도교수님과 훌륭한 선생님도 

더 보내주시고 준비된 자들을 

불러 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1학기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성광교회와 양치호 

목사님의 사역이 더욱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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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총무부 0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 

를간 중국어문선교회 주최로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과 연합하여 
제2회 하기수련회롤 남양주군 

화도면 새터교회에서 은혜 가운 

데 가졌다. 참가한 인원은 약 
50여 명이며 참가한 대학은 서 

울대 (2 명), 인하대 (1 명). 방송 

대는 서울지역율 비롯하여 부산 
지역(3명). 인천지역(3명)이 참 

석하였고. 아직 중국어성경반이 

조직되지 않은 광주지역(1 명). 

경기지역(2명 )도 함께 참석하였. 

다.

또한 수련회 때 본 선교회 협 
력선교사로 9월 초에 파송되는 
정선영 선교사의 파송에비)를 드 

렸다.

0 교육부 0
7월 1일부터 선교중국어연수 

5기가 실시되었다.

초급 A 반 14명, 초급 B 반 9명, 

중급반 4명으로 구성되어 이 더 

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공부에 
열율 율리고 있다. 또한 8월14 

일〜15일 수련회를 기점으로 그 

동안 부진했던 교육부모임율 활 
성화 할 방침이다. 많은 회원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0 번역부 0
격주로 토요일 3시 선교회 사 

무실에서 모임율 갖고 있다. 더 

운 여름철이지만 나태해지지 않 
고 더옥 모이기에 힘쓰며 박차 

를 가하고 있다. 하나님의 열심 

에 조금이나마 충실하고자 하였 

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여자를 지 
속적으로 중가시키시어 현재 10 

명이 스타디에 참여하고 있다. 

감사드리고 상호 더욱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며 좋은 

훈련율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제껏 함께 공부한 

《宗敎與中H 傳統文化》는 〈도 
교편〉으로 일단 중 단 하 고 《中 

H 民俗學》율 새로운 관심으로 
읽고 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 

를 바란다. 그리고 빈미정 간사 

가 출산으로 일단 휴가에 들어 

가고 박혜영 회원이 계속 모임 

율 이플어 나가고 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율 위해 기도해 주 

시고 번역부가 계속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받드는 부서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0 연구부 0
연구부에서는 여전히 기획사 

업으로 “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

敎問題■’라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실상율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는 책율 번역중에 있다. 이번에 
역시 CCRC의 “中國與敎會"에서 

종교소식율 번역하여 싣기로 하 

여 1991년 7〜8월호인 84호률 

번역하여 출판부에 원고를 넘겨 
주었다. 그리고 이전에 번역하 

였으나 정리되지 않았던 소책자 

인 “중국기독교번역소사••의 정 
리 작업도 계속중이다. 그리고 

중국선교에 관한 특강율 선교회 

간사들율 주대상으로 하여 실시 

하려던 계획율 실행에 옮겨 ‘마 

르크시즘의 대기독교관•과 •毛 
思想’ 중에서 모순론, 실천론 및 
동일전선전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계속해서 “사회주의 초 
급단게콘"이 준비 완료되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중단 상태이 

다. 현재 연구부의 실제활등이 
거의 중단 상태이므로 연구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률 부탁드 
린다.

0 출！!부  0
출판부는 “중국율 주께로” 선 

교회보 13호를 주님의 은혜 가 

운데서 발간하였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중국선교 
핸드북』이 두란노서원에서 출판 

되어 우리들 앞에 그 얼굴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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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출판부에서는「기독교 

와 중국』화보집율 출판하기 위 

해 타자를 완료했으며 현 재 「중 
국기독교 백년사J 출판을 위해 

타자중이다.

"최근중국동향”을 알기 위해 
신문 스크랩을 협조해 주신 박 

주서. 김순임, 박애숙 회원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이제까지 부서 모임율 갖지못 
하고 있었는데 하기수련회를 계 
기로 매월 첫째 수요일에 중국 

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편집도안, 취재기자를 보내달 
라고 기도하고 있다. 달란트를 

가지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출 

판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출판부에 많은 회원을 
보내주시고 일이 분담 될 수 있 
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0  복음전도단 0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온 

누리교회에서 중국교포 60여명 

을 모시고 온누리교회와 협력하 

여 수련회를 가졌다. 참석자 중 
에서 微 가  결신하는 좋은 결과 

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 
다-

고국을 방문한 중국교포를 대 
상으로 매주 월요일 마다 “교포 

초청잔치”를 열어 CCC(정동)회 

관에서 복음율 전하고 있다.

결신한 신자를 대상으로 양옥 
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여 명이 

학습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할 장소가 신림동에 마련되 
어(사랑의 집) 8월 22일 50여 
명이 모여 입주감사예배를 드렸 

다.

양육리더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7:30~9:30) 마다 중국어 
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이경준 선 

생님께 훈련을 받고 있다.

중국교포 초청잔치와 양육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

0 회원동정 0
1. 박성주 대표간사가 학술진흉 

재단이 주관하는 교수해외연 

수차 소련, 동구를 둘러보고 
7월 22일 귀국하셨다.

2. 8월 2일 빈미정. 번역부 간사 
가 딸율 낳으셨다.

5. 석은혜 출판부 간사가 학술 

세미나 참석차 7월 26일 중

국으로 출국하여 8월 8일 위 

국하였다.

6.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주관하 

는 「중국, 북한선교사가 되 
려면」세미나에 김성순, 김 

준미. 석은혜 간사와 윤명자 
회원이 참석했으며 김광석 

간사가 강사로 참석했다.

8. 협$ 간사로 일하셨던 부지민 

자매가 대만에서 결혼식을 

율렸다.

9. 이영회, 김신봉 회원이 7월 
25일 교통사고로 목과 다리 

부분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위로해 주시고, 

조속한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10. 김성곤 회원이 아들을 낳으 

셨다.

11. 중국어문선교회에서 협력선 
교사로 파송한 정선영 선교 

사가 선교지인 중국으로 9 

월 초에 출국한다. 많은 기 

도를 부탁드린다.

12. 주안도 연구부 간사가 8월 

28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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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 제 목

I .  중국선교를  위해서

1. 핍박받고 있는 조선족 신도들을 위해...

지난 6월 23일 기독교 삼자이)국 위 원 회 는 「북 

경에서는 崇文門교회만 조선어로 집회를 가질 

수 있다」는 공문을 조선족이 모이는 교회에 
보냄으로써 중국정부가 사실상 조선족신도들 

에게 종교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경 강화시교회 신도 300여명은 조선어로 예 

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탄압 

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위 
로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2. 최악의 흉수를 만난 흉수북구를 우1해... 

중국은 폭우로 인해 18개 省市를 잠기게 한 1 

백년 이래 최악의 훙수를 당했습니다. 사망자 

가 1,700여명. 이재민이 2억여명. 직접 경제 
손실이 75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더이 

상 피해가 늘어나지 얀고 신속히 복구되기 위 
해 기도합시다.

3. 말씀에 갈급해 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서적이 

보급되도록...

지금 중국은 기독교인 수가 크게 중가하는 데 
반하여 성경 및 신앙서적은 아직도 절대 부족 

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골지역의 성도들은 이 
를 구하기가 경제적으로나 종교정책상으로 힘 

든 실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교포가 일주 
일에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통 

하여 성경 및 신앙서적이 지혜롭게 보급되도 
록, 이 사역에 많은 기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 한국교회가 율바른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욕심. 과시, 성급함. 중국종교 정책에 

대한 무지 등으로 중국 교회가 분열되고 물질 
적으로 시험에 드는 등 중국선교에 방해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선교를 

지양하고 중국을 올바로 알고 선교를 효과적 

으로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연구가 

진행되도록 기도하며 특히 한국교회에 선교 

정보 및 대안을 제시할 중국선교전문지가 나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5. 외롭게 비밀리에 선교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 

와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사역을 
하고자 준비하는 정 O ᄋ. 박ᄋᄋ, 김ᄋᄋ 에 

게 합당한 준비와 형통함이 있기를 위해 기도 

합시다.

6. 대륙의 모든 교회가 국가정책에서 지혜롭게 

벗어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와 지 
도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7. 극동방송국을 통하여 중국전지역에 능력의 말 

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이 채워 
지고 청취하는 중국영혼들이 늘어나도록 기도 

합시다.

I 교포양육사역을 위하여

1. 본선교회는 4월 24일 방한교포 초청찬치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복음을 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할 장소(신림동 

사링•의 집 )와 양육할 교포들을 보내주셔서 O  

명을 모시고 양육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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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들을 섬기며 양육시킬 소명이 있는 헌신 
된 일문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② 현재 양육 중에 있는 이들이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제자훈련을 잘받아 중 

국현지에 돌아가 선교적 삶을 살도록 기도 

합시다.

③ 이 사역을 맡아 봉사하는 자들이 건강과 
성령충만함 속에 거하도록 기도합시다.

2. 매주 월요일마다 방한교포초청전도집회를 갖

고 있습니다.

① 많은 교포들이 이 집회를 통해 복음을 듣 

고 구원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② 찬양, 설교, 레크레이션, 식사 둥의 행사 

가 차질없이 준비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 
에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합시다.

③ 집회 때 마다 이름없이 붕사하는 사역자들 
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서 더욱 

더 열심을 품고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인천에서 우1해(산동성)를 잇는 한중 카페리호
의 운행묏수가 주 2회에서 지금은 3회로 중편
운행되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는 교포들이 더
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① 배가 월, 수, 금요일날 인천항에 도착하는 

데 이들에 대한 집회장소 흉보와 전도가 

시급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단체들이 인 
천에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② 인천에 교포가 머무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지관이 인천지역에 조속히 세워지 
.도록 기도합시다.

I .  중국이문선교회를 위해서

1.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정기세미나가 열립니

다.

① 세미나를 통해■중국선교에 대한 전반적 인 

이 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역방안이 모색되 

도록, 또한 회원들의 찬교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② 적합한 세미나 주제와 강사를 보내 주시도 
록. . •

2. 선교회 내에 기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 . 

선교회 내에는 매월 셋째 화요일 철야기도회, 

매주 금요기도회. 지부별기도회를 통한 중국 

선교를 위한 기도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이때 기도의 동역 

자들의 적극적 동참과 기도후원을 부탁드립니 

다.

3. 회원들의 제자화 훈련

전회원을 대상으로 제자화운련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모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훈련을 받은 회원들이 교포양옥사 

역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 선교중국어 연수가 교육부 주된■으로 개강되어 

어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① 학생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학 
습에 임하도록...

② 중국선교에 필요한 어학연수 교재가 충실 
히 개발되도록...

③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시간, 지 

헤를 주시도록...

5 . 「중국을 주께로』회지가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교회 및 사역자에게 선교정보 및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좋은 잡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6. 전문 연구사역자의 육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연구원의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마련되도 
록 기도합시다.

7. 중국어문선교회 재정
선교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도구(복사기, FAX) 

가 채워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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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6월)

罕 원 곰  
철야에배헌5  

현지사역자를 
위한 헌3

수 입
1,970,000

25.000

35.000

수 입 계 2,030,000

전 월 이 월 -1,847,465

잔 액 182,535

지 출
사 례 비 (6 인) 1,200,000

도 서  인 쇄 비 502，540

임 대 료 300,000

관리비및 각종세귿 106,800

교육비 (편집) 100,000

도서구입비 103,000

통신비(전화 - Fax) 42,200

강사료(세미나) 30,000

구 독 료 29,000

후 생 비 77,990

소 모 품  비 7,400

우편발송료 70,960

여비교통비 4,000

세미나참가비 75,000

테이프구입 (강의) 7,000

레이져프린터토너 110,000

선교헌 3( 헌을포함) 30,000

철야예배대관료 30,000

잡 비 16,510

현지사역자를
위한에치 5 35,000

선교여행에치급 150,000

지 출  계 
차기이월

W  3,027,400 

W-2,844,865

재 정 보 고 (7월 )
수 입 지 출

후 원 5 2,662，000 사례비 (6 인) 1.200,000

교육부지원금 400,000 임 대 료 300,000

철야에배헌3 22,000 관리비 (연료비외)108,300

현지사역자틀 강사료(세미나) 30，000

위한 헌5 32,700 우편발송료 38,720

소모품비 4,300

복 사 비 6,680

구 독 료 (신문) 6,000

후 생 비 46,350

통신비 (전화) 40,260

여비교통비 2,000

철야예배대관료 30,000

현지사역자를
위한 예치 S 32,700

수 입 계 퓨 3,116,700
전 월 이  월 -2,844,865 지 출 계 퓨 1,845,310

산 액 271,835 차월이월 향-1 573,475

구규 식, 강정 애, 김구 성, 김근수. 김승원, 김성순. 
김학주, 김순임, 김길자, 김준 口 I, 김숭심. 김현주. 
김종기, 김원영(5.6), 김의득(1-6). 김순자. 
김성례. 김성애.김정은.고희정(3-6). 낭경호ᄂ 
노숙자, 노재은, 남용흐！, 남공양석(5-6), 문정희, 

문숭민(4ᅳ6>, 박성주• 박지석.박지호ᅡ,박종표, 

박혜영. 박선남, 박순희. 박정숙, 박애숙. 박주서. 
박희정(4-6), 방지거, 빈미정, 박원석, 박영자, 
박정옥(5-6). 배종실.백운대. 서기원,서옥희. 
석은혜, 신흥식(5-6), 안 5!. 안병국, 양혜선, 
주지혜. 윤연자(4-6), 이덕형.이인수.이영숙, 

이승열(5-6), 이영숙,임순자,임종명,오영미, 

한승희, 장경순.장미숙.장혜량. 정 일(5-6), 

정혜수. 주안도. 조성남, 최북순.

단체: 동숭교회, 동부교회(대구). 평산교회. 

방송대성경반, 신링교회,충정교회, 
촛불기도회.

cr? 후 원  자 상 基 1■( 7 월  ) c p

구규 식. 강정 애, 김 근수, 김 길 자, 김숭원. 김구 성 
김순임. 김성순, 김숭심. 김즌미, 김정은. 김학주 
김태희,김신봉, 김만섭<4-7). 김영선,고희정 
노숙자, 노순덕, 노재은, 남경화, 남영웅, 문숭민 
박성주. 박종표, 박혜영, 방지거. 빈미정, 박선남 
박희정, 박원석, 박영자, 박애숙. 박지학. 박지석 
박주서, 박정숙, 배종실. 백성호(1-6), 박순희 
부지민, 서육희, 서기원, 석은혜, 손호ᅡ자, 신흥식 
송창기,안 ti, 안병국,양혜선,이덕형.이영숙 
이인수, 이혜숙. 이숭얼, 임순자, 임종명. 오영미 
윤연자, 한숭희, 정혜수, 장경순. 장혜량, 장미숙 
정 일,주안도,조성남,무명3.

단체: 동부교회( 대구). 동승교호I, 반월중앙교회 
신링교회, 은평교회, 평산교회. 충정교회 
서을방송 대성 경 반, 부산방송 대성 경 반
교포선교회(광주), 서광문화사, 촛불기도회 

©  특별헌5 : 김광석,서 진,무명 .

®  헌물: 김경배(국민일보 구독권 6개월분), 

임순자(설교 테이프 6개).

e ? 후 원 자 상 황 ( 6 월  ) e ?

•곧 빛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S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것이니라. 요 3: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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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1M  기  ^■  적  립  ■오 1 왕  ( 6 .  7 月  >

명 목 이 월 수 입 지 출 잔 액
선교여행에치S  

현지사역자를위한헌3  

출 만 헌 귿 
사무실마련비 
레이저프린터기대공 
중국교포선교헌S  

복사기구입지정헌S

1.590.000 

408,660

1.201.000 

-1,490,000 

-1,800,000

445,300

500,000

150,000

67,700

400,000 

50,000

1.340.000 

426,360

1.201.000 

-1,490,000 

-1,800,000

445,300 

500,000

®  7월부터는 선교여행예치공올 적립하지 않키로 하였습니다； 
선교여행지원3 지원자: 김한성간사(중국),석은혜간사(중국). 

현지 사역자를위한헌공지원자: 이철협력선교사 ( 싱가폴).

◊  알  림  ◊

1. 이경준 선생님 지도로 매주 목요일 (7:30〜 
9:30)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중국교포 

양육자 리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하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 
니다.

2. 매주 금요일 12시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분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3. 매월 세째 화요일 저넉 10시에 정기철야 기도 
회가 있습니다.

4. 매월 마지 막주 월요일 저 녁 (7:00〜9:00)에 중 
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정기세미나 있습니 
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하나님의 은혜로 7월 15일 신림동에 교포들을 

양육할 ■사랑의 집’ 이 마련 되었습니다. 현재 
월요초청잔치를 통한 결신한 교포들을 대상으 

로 양육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역에 봉사와 양육 둥 
의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중국어분선교회에서 협력선교로 파송한 정선 
영 선교사에게 후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 
래의 구좌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정선영
구좌번호: 국민은행 084-01-0273-191

7. r중국선교헨드북, 출판감사예배를 9월 27일
낮12시에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드립니다.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 
이 되겠습니다. 회비: 10,000원( r중국선교핸 

드북』기중,점심제공)

8.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

십 시오.

t

니 
1
/ 후지니니

S

•
ᄂ

□

“여 오착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향이 없으 

니 로 다 .” (人1^23:1)

았은 경••목;이 부족했지^  목자처삿 하 나 1d께 

서 차i우시교, 쏘하게 인도해 주상으로 무사이 

학숙세어나사 중 국 다 며 목 수  킷게 언

저 하 나 1쇼께 영 항 ■목; 독니며 아욱러 두{에서 기 도 

해 주신 여러분께 7之사^  드업니다.
하 기 수2i화측 하 나 1d 의 은체 가운데서 마지교 

나서 튼도없이 『동극목 주께로』 ^치

면집목 서둑었지안 능어^  7;1에 대해 어러

분께 식송킹:목 전이;니다.
이w!오 에 는 『특집』으호 ^한 중 극 교 포 선교에 

대해 다루 었 슨 니 다. 이 근목; 계기로 았은 

학 성도득에게 도전이 처었으면 하는 바었 

안니 다 .
이 허보가 나 2■기까지 찌는듯할 무더위에도 

수교음 아끼지 았은 았은 분득께 지^ •% 통해 

진신으로 ■상사응 드업니다.
지측 여러분께서 계 속 저 편 상

^  사양윽 기 *%여 주 시^  부탁드니면서...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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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 선교중국어 연수”

개 강 : 10월 7일 (주  1회 12주 강 의 )

••중국선교••의 일선에 나 서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의 “ 언 어 ” 를  배우 
는 데 깊이 헌 신 하여야 합 니 다 - 

저회 선 교 회 에 서 는  선교에 초 점 율  맞춘 언어훈련코스를 개설하여 선 교를 

준 비 하 고 자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도 움 을  드 리 기 를  원 합 니 다 .

< 3 >  연 수 내 용  < 8 >

초 급
1. 초 급 A코 스

• 중 국 어 를  처 음  배 우시는 분
• 교재 : 초급중국어 I  (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재 )

2. 초 급 B코 스
• A코 스 를  수 료 . 또 는  이에 상 당 하 는  수 준  
• 교 재 : 초 급 중 국 에 1 (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 재 >

회 화 (  낮 반 ， 저  녁 반 〉
- 초 급 중 국 I 를  수 료 했 거 나  그에 상당 한  수준이 있는 분

• 교 재 : 주교재 - -  我 的 第 一 本 聖 經 (중 국 어 로  강의 )
부교재 - -  使 徒 信 經  ■ 主禱 文  外 , 중국어 찬양

월 화 목 금

중급회화

(저 녁 반)
초급 B코스

중급회화 

(낮반)
초급

@  매 코스마다 주 1회로 총 12주 실시되며 강의시간은 PM 7:00〜9:00입니다. 

@  목요일 낮반 강의시간은 AM 10：00~12：00 입니다.

©  모집인원: 각 반 10명씩

©  중급의 경우 2개. 또는 3개코스를 등시에 수강할 수 있음 
©  수강료: 1강좌당 4만원 (교재비 별도) (2강좌: 7만원 3강좌:10만 원)

©  등록방법: 6월 24일-28일까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접수 

®  연수장소: 중국어문선교회
©  신청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2호 )

S  594-8038. 533-5497


